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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in Asia-Pacific Reg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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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3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

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

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

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

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

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

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

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

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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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

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

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

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

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

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

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

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

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

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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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

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

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

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

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

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

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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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

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

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

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

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

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

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

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

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

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

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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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

(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

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

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

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

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

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

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

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

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

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

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

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

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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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

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

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

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

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

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

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

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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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사회 및 문화 환경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오는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ㆍ중 통상갈등으로 그동안 악화일로에 

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수단으

로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ㆍ무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이

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촉진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정

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화가 보다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는 신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차ㆍ물류ㆍ보

건ㆍ교육 등 과거 전통산업의 사업양태와 구조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 사업 모델이 디지털화를 통해 가능해졌고, 과거의 사업 모델은 변

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주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렸으며 비용도 과거보다 낮아졌다.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생산

성이 개선되고 신규 산업이 발전하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여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러한 변화는 데이터 안보, 지적재산권, 데이터 공유,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 

격차, 직업 파괴라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었다. 경제

주체가 새롭게 주어진 기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 강화가 수반될 경우 

후생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평등을 키우며 승자독식의 경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 격차 

및 이용 격차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유발하고, 계층간 불균형을 심



제1장 서론•21

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낳는다. 즉,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디지털 전환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의 60%(약 17억 명)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40%, 약 10억 명의 인구는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전

개되어 왔지만, 지금의 변화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내재적인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국가 또는 디지털 기술

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키면서 포용성에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보더라도 디지털 포용보다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육성에, 국제협력보다는 국가 차원에 그치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치중하는 경

향이 강했다. 디지털 포용에 대한 APEC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APEC 주제(theme)가 ‘포용적 기회 창조, 디

지털 미래의 수용’으로 설정되어 처음으로 ‘디지털’과 ‘포용’이 동시에 포함되

었고, 2020년 핵심 의제의 하나로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가 설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0일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채

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서도 향후 20년간 추진할 중점 분야에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가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APEC 내에서 디지털 포용 분야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고 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

될수록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성에서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디지

1) APEC Secretariat(2019b), APEC Economic Policy Report 2019: Structural Reform and the 

Digital Economy, Figure 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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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역내 주요 회원국들의 디지

털 전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고, 디지털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수를 고안하

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총계별, 개인별 수준의 디지털화가 경제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APEC 역내 디지털 포

용 논의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APEC 역내 디지털 포용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

을 두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포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화가 가져올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한편,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APEC 내 협력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APEC 역내 디지털 포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촉진되

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APEC은 2017년에 마련한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2)’을 통해 역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APEC 회원

국 간의 기술적, 정책적 협력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디지털 경제가 가진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APEC 내에서 여전히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단일한 정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 이른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디지털 경제가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ICT 기술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활용 가능성 등에 있어서 국가 

2)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2017/CSOM/006), http://mddb.apec.org/

Documents/2017/SOM/CSOM/17_csom_006.pdf(검색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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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격차를 초래하여, 오히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집중화가 심화된 경

제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과거 전통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에 부합하

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한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개인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화의 확산은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관

련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만, 경제 내부에서 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거나 그 격차를 보다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ICT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둘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

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마

련하는 것이 디지털 포용의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APEC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

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그간의 APEC 포라 내에

서 디지털 경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경제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들이 존재한다. 명확한 

측정 수단에 기초해 형성되고 업데이트되는 지수는 국가간 비교뿐 아니라 통시

적 변화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수단이다. 본 연구도 

다양한 지표와 지수들을 활용하여 APEC 역내 각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GDP와 같은 과거 지표

들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서비스 부문을 측정하기 어렵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지만 활용할 때 관련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발전단

계에 따라 경제의 데이터 수집 역량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지표 또는 지수에 

기초한 국별 비교나 통시적 비교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들의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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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국의 디지털화 정도를 제한적이나마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면 보완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2장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 

ICT 관련 지표 또는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APEC 역내 디지털 선도

국가로 판단된다. 반면에 APEC 역내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디지털

경제의 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더욱 빠르

게 전개될 경우 역내 디지털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각종 지표에 의한 현황 분석에 더하여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추진한 디지털 경제 촉진 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모든 국가의 디지털 경제 촉진 정책을 분석하기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미국, 중국, 일본은 APEC 회원국으로 2018년 

7월 OECD ‘Friends of Going Digital’ 회원국 회의에서 선정한 AI 분야 강

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3) 베트남은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0%를 디지털 경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디지털 개발도상

국이다.4)

각국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을 채택하였다.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단어표

상(word representation) 기법 중 ‘단어-역문서 빈도(TF-IDF)’ 기법을 사용

하였다. TF-IDF는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총 148개의 보편적 키워드를 대상으로 본 기법을 적용

3) https://www.mida.gov.my/mida-news/apec-needs-to-keep-its-economies-ahead-of-the-

curve/(검색일: 2020. 11. 22).

4) https://vietnaminsider.vn/vietnam-targets-to-raise-contribution-of-digital-economy-to-

20-of-gdp-by-2025/(검색일: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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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높은 결과값이 보고된 100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100개 

단어를 다시 전문가회의를 통해 10개 정책중점 부문으로 키워드를 배치하였

다.5) 마지막으로 나라별 정책 원문에서 최종 키워드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측정

하여 각국의 정책 중점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별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추진 분야가 국별로 다르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APEC 포라 내에서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원국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추진 분야

가 다르다는 점은 상호 이해관계가 다름을 시사한다. 객관적인 분석결과로 이 

점을 부각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정책 조화를 추구할 유인을 발굴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다양한 경제 자료와 지표를 활용해 구축한 데이터에 기초해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경제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 

Penn World Table Version 9.1자료와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

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 

자료를 사용한다.6) 세계개발지표는 개발 및 빈곤퇴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데이

터베이스는 2020년 현재 218개 국가 및 경제집단(economy)에 대한 1,600

여 개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Penn World Table은 1950년에서 2017년 

사이 182개국의 소득, 생산, 투입 및 생산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

히, 자료를 표준화해 생산수준 및 경제성장 관련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세계소

득불평등 표준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는 1960년부터 현재까지 Gini 지수의 추세에 대한 국가별 소득불

5) 10개 정책 중점 부문은 Dutton(2018)과 황현주 외(2019)가 제시한 ‘기본 및  정책연구, 인재 개발 및 유치, 

교육,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분야 개혁, 인프라 조성, 윤리, 규제, 디지털 포용, 글로벌 협력’을 활용하였다.

6) 세계개발지표의 자료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았다: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

-development-indicators/; Penn World Table version 9.1 자료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다운받

았다: https://www.rug.nl/ggdc/productivity/pwt/?lang=en;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다운 받았다: https://dataverse.harvard.edu/dataset.xhtml?

persistentId=doi:10.7910/DVN/LM4OW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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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자료를 제공한다. 196개국의 소득불평등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총량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경제(국가) 수준의 성장과 소득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러나 총량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화 정도를 

진단하고 디지털화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디지털화의 구체

적 파급경로를 식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5장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APEC 내 ICT 접근성, ICT 이용강도, ICT 

관련 숙련도(skill)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을 위한 미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APEC 내 고소득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저소득 그룹에 속하는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및 노

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

국리서치가 연구진을 대리해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의 경우 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기준 국내 지역, 성(gender),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역, 성(gender), 연령별 

웹패널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만 15~39세로 한정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2018

년 기준 베트남의 지역, 도시,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했다. 설문

조사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여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설

문에 응답하는 방식(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으로 진행했다. 구

축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화 정도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협력에 대한 그간의 한국의 활동과 

평가를 토대로 APEC의 디지털 포용 논의 강화 및 한국의 주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과 보고서의 각 장(chapter) 간 연계성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1]을 참고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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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각 장간 연계도

1장 서론

2장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4장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5장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성과 (한국, 베트남)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APEC의 기능 강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3장
아태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분석

포라∙회원국 간
협력강화

디지털 포용
성공사례 공유

보건분야
디지털포용 협력

6장 결론

역내 디지털화
지수∙지표 개발

디지털화 통합
DB 시스템 구축

자료: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 경제가 어떤 활동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보편

적인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변

화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양태 또한 복잡화ㆍ다양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괄범위가 변화하는 특성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주요 연구들에서는 향후 변화와 다양한 목

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몇 단계의 포괄범위로 층화된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특정한 정책적 필요 또는 연구 

목적과 측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경제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디지털화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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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 경제 관련 선행연구

Bukht and Heeks(2017)7)는 디지털 경제의 개념, 측정 및 정의에 관한 관

련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디지털 전환의 진전 추세를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

털경제를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디지털 부문(digital 

sector)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근간이 되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하는 정보통신기술(IT/ICT) 부문이다. ②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전적으로 또는 주로 

디지털 기술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산출물의 부분으로 정의되며, 디지털 부문과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및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구성된다. ③ 디지

털화된 경제(digitalized economy)는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림 1-2. 디지털 경제의 정의를 위한 범위 설정

넓은 범위: 디지털화된 경제

핵심: 디지털(IT/ICT) 부문

좁은 범위: 디지털 경제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및 
IT 컨설팅

정보 서비스 전기통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 경제(gig economy)

전자상거래

인더스트리 4.0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알고리즘 경제

주: 공유경제, 긱 경제(gig economy) ⇐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에 걸침.
자료: Bukht and Heeks(2017).

7) Bukht and Heeks(2017), “Defining,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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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8)은 디지털 경제를 인터넷과 관련 정보통신

기술(ICT)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ICT 부문이 출발점으로 활용된다. BEA의 정

의에 따르면, 먼저 ICT 부문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방

송 및 통신, 데이터 처리, 호스팅(hosting) 및 관련 서비스, 인터넷 출판 방송 

및 웹 검색 포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기

반으로 BEA의 디지털 경제 정의는 ① 컴퓨터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digital-enabling infrastructure) ②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인 전자상거래(e-commerce) ③ 디지털 경제의 이용

자들이 만들어내고 접속하는 콘텐츠인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등을 포

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디지털 

경제의 존립과 활용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물적 및 조직면의 체계로 구성되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및 서비스, 관련 건축물, 사물인터넷

(IoT), 지원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

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며, 디지털로 주문, 배

송 또는 플랫폼에 의한 거래 등으로 B2B, B2C 및 P2P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 디지털 미디어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상에서 창출, 접근, 저장 또는 시청

하는 콘텐츠로 정의되며, 직접판매 디지털 미디어, 무료 디지털 미디어, 빅데이

터 등을 포함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9)는 디지털 경제를 관련 기술 및 경제적인 측

면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① 디지털 경제의 핵심 또는 

기능적 측면(core aspects)은 기반 혁신(반도체, 프로세서), 핵심 기술(컴퓨

터, 통신기기), 인프라(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② 디지털 및 정

보기술 부문(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은 핵심 디지털 

8) Barefoot et al.(2018), “Defin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9) UNCTAD(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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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디지털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불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경제는 이들 부문의 

혁신적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잠재적으로 다른 부문에 확산되어 경제

에 기여한다. ③ 광의의 디지털화 부문(a wider set of digitalizing sectors)

은 전자상거래와 같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부문을 

포함한다. 점진적으로 경제의 많은 부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되고 있

으며,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환되고, 새로운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한 

부문을 포함한다(예, 금융, 미디어, 여행, 운송 등).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과 숙련도(skill)를 갖춘 노동자, 소비자, 구매자 및 사용자 등은 디지

털화된 경제의 성장에 핵심역할을 한다.

OECD(2020)10)는 기존의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경제의 측정과 정의에 관

한 분석작업들을 바탕으로 최근 G20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DETF: Digital 

Economy Task Force)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의 정의를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 디지털 투입의 활용에 의존하거

나 또는 그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고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제안하고, 경제

활동에서 이러한 디지털 투입을 활용하는 주체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층화된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측정)범위(core measure)는 ICT 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생산으로부터

의 경제활동만을 포함한다. ② 좁은 (측정)범위(narrow measure)는 핵심 범

위뿐 아니라 디지털 투입에 의존하는 기업들로부터 파생된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 ③ 넓은 (측정)범위(broad measure)는 좁은 범위뿐 아니라 디지털 투입의 

활용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고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④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는 디지털 경제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범위에 포함

10) OECD(2020), A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Report for the G20 Digital Economy Task Force.



제1장 서론•31

되지 않는 디지털화된 상호작용과 활동을 포함한다. ⑤ 추가적인 (측정)범위

(an additional measure)는 디지털로 주문 및/또는 배송되는 모든 경제활동

을 포괄한다.

나. 디지털화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화가 사회ㆍ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디지털화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먼저 디지털화를 ICT라는 생산요소의 투자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에서 ICT의 경제적 영향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분석할 때 전통적인 생산성 및 경제성장 관련 분석틀을 

따라, ICT 투자를 생산요소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Jorgenson 2001 참

고). 이러한 접근법은 생산요소의 투입이 어떻게 산출물로 변환되는지를 설명

하는 생산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하나인 ICT 자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Bresnahan 1999; Brynjolfsson and Hitt 2000). ICT와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총자본을 ICT 자본과 전통적인 자본인 비(非)ICT 자본으로 구분

한다. ICT 자본은 컴퓨터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

한 투자를 포함한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상 다수의 실증분석에서 ICT 자본을 

주로 컴퓨터 하드웨어의 투자로 대체하여 사용해왔다. 이 분석틀은 생산과정에

서 생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생산요소-노동, ICT 자본, 비ICT 자본-를 식별

하고 각 생산요소가 국내총생산,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

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처럼 한 나라 경제에 내재된 생산과정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접근방식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부른다(Jorgenson 

and Stiroh 1999; Jorgenson and Stiroh 2000; Oliner and Sichel 1994).

일군의 다른 연구는 디지털화의 정도를 한 경제 내 혹은 나라간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로 측정한다(Hoffman and Novak 1998; Ono and Zavodny 

2003; Evangelista et al. 2014). 즉 이들 연구는 디지털 격차를 ‘IC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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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제주체’와 ‘ICT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주체’ 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컴퓨터 소유여부 및 인터넷 액세스의 차이가 성별, 인종 및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Hoffman and Novak 1998; Ono and Zavodny 2003). 

Di Maggio and Hargittai(2001)와 Hargittai(2003)는 디지털화의 정도를 

디지털 불평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디지털 불평등은 접근성의 차이와 

더불어 ICT의 사용주체(autonomy of use) 및 이용강도(use intensity), ICT를 

이용할 경제주체의 숙련도(skill),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반영한다. 디

지털 불평등에 관한 실증분석은 실제로 ICT에 대한 단순한 접근의 차이 정도

와 원인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사용 강도와 유형의 차

이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Robinson, DiMaggio, and Hargittai(2003), 

OECD(2017)는 사용 빈도,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 브로드밴드

(broadband)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의 차이를 디지털 불평등의 정

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생산요소의 확장 또는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정의로 

디지털화를 정의 내리고 있다. 디지털화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디지털화는 

경제ㆍ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먼저 

Clarke(2008), Katz and Callorda(2013)와 Katz and Callorda(2017)는 

디지털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Clarke(2008)도 디

지털화를 디지털 격차로 정의 내린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밴드 도입과 같은 새

로운 ICT 접근성 개선을 이룬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실적 차이를 보임

으로써 디지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였다. 그는 브로드밴드 

도입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저개발국의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해외자본의 소유여부, 기업

성과, 자국 내 경쟁정도, 국제무역기구 가입, 사유화 정도, 통신 인프라 등을 통

제했을 때, 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제조기업은 그렇지 못한 

제조기업보다 해외 판매액이 6%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서비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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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브로드밴드를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7.5~10% 더 많

이 판매함을 발견했다.

Katz and Callorda(2017)는 ICT 투자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 발전지수가 

1% 개선되면 1인당 GDP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

거래, 전자정부, 전자보건 등 디지털 서비스 등의 발달을 나타내는 디지털 생태

계 발전지수가 1% 개선되면, 1인당 GDP가 0.26% 증가한다는 점을 보였다. 

개발도상국보다는 OECD 등 선진국에서 디지털 생태계 발전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디지털화의 진전이 국가간 발전 격차를 심화

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디지털 생태계의 조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과 가구단위의 경제도 디지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atz and 

Callorda(2013)는 에콰도르 가구자료를 활용해 브로드밴드의 도입이 가구 월

평균 소득을 3.67%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소득 증가는 인프라 개선 

또는 생산성 효과, 기술 시그널 효과 덕분일 뿐 아니라 일자리 탐색시간의 절약 

등 일자리 탐색의 효율화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Gordon(2012)은 총량적으로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체된 생산성 증가는 더딘 기술진보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Brynjolfsson and McAfee(2014)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생산에서 노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노동자들은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차이는 자동화의 부정적 

효과가 주로 저기술 직군에 집중되기 때문이며,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 완전히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 측면에서 다양

한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은 간접적인 고용창출, 신규 사업에 따른 추가적 일자

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심화된 디지털화는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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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로 Akerman et 

al.(2015)은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가 선진국에서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요인

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디지털화의 명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APEC 역내 디지털 경쟁력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고, 역내 국가별ㆍ개인별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차이, 즉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경제성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정도로 측정된 ICT 접근성(accessibility)과 ICT 이용강도(intensity)와 

관련된 디지털화 측정변수와 IMD,11) WEF,12) UN13) 등이 발표하는 지수들을 

활용하여 APEC 회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디지털화 현황과 디지털 경쟁력을 비

교ㆍ분석하고, 주요 회원국의 최근 10년 동안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

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해당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

용(digital inclusion)과 디지털 분야 글로벌 협력에 어느 정도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자 개인의 디지털화 정도와 한 나라 경제의 총량단위에

서의 디지털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디지털화 변수들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차별된다. 우리가 주되게 고려하는 경제성과는 경제성장률,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성과(취업확률 및 임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

11) 전자정부발전지수(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12) 네트워크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

13)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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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디지털화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APEC 회원국의 ICT 접근성과 ICT 이용강도로 측정된 디지털

화 지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생산요소로서의 ICT 자본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들 지표와 지수로 

측정된 디지털화가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활

용하여 APEC 역내에서 디지털 격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하지만, APEC의 고소득 회원국인 한국과 저소득 회원국인 베트남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미시 데이

터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노동시장 성과(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APEC 회원국의 디지털 정책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였으

며, 그동안 APEC 포라 내에서 논의된 디지털 사업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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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전환

2020년 6월 12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에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들 3개국은 DE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싱가포르에서 협정 타결

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DEPA는 국가간 디지털 교역의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① 디지털 통상 

증진 ② 신뢰할 수 있는 국경간 데이터 흐름 및 혁신의 도모 ③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

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인공지능 거버넌스, 디지털 포용성 확대,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율과 협력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14) 기존의 상

품, 서비스 교역에 중점을 둔 FTA들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개인정

보보호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되었으나, DEPA는 디지털 부

문에 관한 독립적인 협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에 대응한 통상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통상협정이 상품협정의 부속 수준에

서 독립해 나올 만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의 정

의와 범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배경으

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요소인 디지털 기술이 독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

존의 다양한 경제부문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화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EPA 체약국인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경제에 

14)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2020. 6. 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

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3026(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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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촉진되는 경제활

동들로 구성되며, 디지털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와 광

의의 경제를 구분할 여지가 거의 없어 달리 표현하면 디지털 경제는 경제 그 자

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5) 또한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도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OECD 보고서를 근거

로 디지털 수단 또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한 소비자, 기업 및 

정부가 관련되며, 디지털로 가능하게 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거래들

(digitally-enabled transactions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을 포괄

하는 것으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즉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수단 또는 물리적 수단으로 전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모든 무역거래이며,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

(e-commerce)는 흔히 혼용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또는 디지털 혁명이

라고 일컬을 만큼 경제사회 전반의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전환을 디짓화(digit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16) 또

한 디짓화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계 가독 포맷(machine readable 

format)으로 전환하는 것, 즉 컴퓨터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0과 1의 이진부호

(binary code)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디지털화는 데이터와 상호연결된

(inter-connected) 네트워크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활동 

또는 기존 활동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핵심에 데이터가 있음을 다음을 들어 강조하고 있다. 첫째,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기기, 서비스 및 센서 등이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처리 능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둘째, 오늘날 초연결 환경

15)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

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oncluded-but-not-in-force/digital-economy-part

nership-agreement/what-is-the-digital-economy-and-digital-trade/(검색일: 2020. 10. 12).

16) OECD(2019), “Vectors of Digital Transforma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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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hyper connected environment)에서 알고리즘(algorithm)이 데

이터(처리/분석)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개선

시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데이터, 알고리즘, 사물(things) 및 사람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의 증가가 데이터 기반(data-driven) 경제 및 사회로 

전환시키며, 데이터가 다른 재화와 서비스 거래의 토대가 되는 자원 또는 자산

으로 거래되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반에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

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 블록체인(blockchain) 등 빠

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 활동에 있

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거래(활동)비용을 획

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데

이터,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디지

털 경제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

서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UN(2018)에 따르면, 디

지털 경제는 기술, 환경, 사회경제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확산되고, 상

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첫째, 기술발전, 환경, 기후변화, 자원고

갈,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도시(집중)화, 사회경제적 격차, 글로벌 경제 주도권

(산업, 무역, 조세, 기업지배구조 등) 변화 등, 둘째, 상품과 서비스 다양화

(variety), 금융시장과 지불결제 수단의 혁신,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셋

째, 국가간 및 각국 내 디지털 격차의 확대와 같은 도전과제, 예를 들면, 인프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기기, 속도/품질), 접근성, 활용도, 기업(규모별 혁신역

량), 개인(소득수준, 성별, 교육수준, 연령별 디지털 역량), 첨단기술 혁신 분야

에서 소수의 기업 및 국가 지배력 집중(예, 2018년 미국, EU, 일본의 특허출원 

점유율 82%),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다.

17) UN(2018),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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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경제의 규모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들의 총부가가치에서 디지털

경제(ICT 부문 및 하위부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1%이며, 한국은 

10.3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18) OECD 회원국 가운데 APEC 회원국

의 비중은 한국(10.35%), 미국(6.04%), 일본(5.96%), 캐나다(4.04%), 멕시코

(2.75%) 순이다. 한국, 미국,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더 높고, 캐나다, 멕시코

는 OECD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세부부문별로 구분할 때 특히 

ICT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7.18%로 OECD 평균 1.38%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반면에 IT 및 기타 정보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1.91%로 OECD 평균 2.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ICT 부문 및 하위 부문의 부가가치(2015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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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제조업 소프트웨어 출판 통신 IT 및 기타 정보 서비스

주: 총부가가치 대비 각 부문 비중(명목가치 기준).
자료: OECD(201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figure 3.2, p. 117; OECD 웹페이지, https://www.oecd.

org(검색일: 2020. 9. 24).

한편 UNCTAD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인 세부부문인 전 세계 전자

18) OECD(201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 OECD 웹페이지, https://www.oecd.org

(검색일: 2020. 9.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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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규모(e-commerce sales)는 2018년 25.6조 달러(전 세계 GDP의 약 

30%에 상당)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하였으며, 14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온라

인 쇼핑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9) 전자상거래 규모로 상위 10대국은 미

국, 일본, 중국,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의 순이며, 

이들 10대국의 총규모는 19.1조 달러로 같은 해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약 

74.5%를 차지하고 있다.20) 10대국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상위 4개

국이 APEC 회원국들이며, 10대국 전체 전자상거래의 약 81.6% 및 전 세계 전

자상거래의 약 60.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전자상거

래 규모는 약 84%로 전 세계 평균 약 30% 및 전자상거래 규모 10대국의 평균 

35%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에서 B2B 전자상

거래 매출의 비중 또한 약 93%로 전자상거래 규모 10대국의 평균 약 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전자상거래액 상위 10대국(2018년)

순위 회원국

총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GDP 대비 

총전자

상거래액(%)

B2B 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총전자

상거래액 대비 

B2B 거래액(%) 

B2C 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1 미국 8,640 42 7,542 87 1,098 

2 일본 3,280 66 3,117 95 163 

3 중국 2,304 17 943 41 1,361 

4 한국 1,364 84 1,263 93 102 

5 영국 918 32 652 71 266 

6 프랑스 807 29 687 85 121 

7 독일 722 18 620 86 101 

8 이탈리아 394 19 362 92 32 

9 호주 348 24 326 94 21 

19) UNCTAD(2020), “UNCTAD Estimates of Global E-Commerce 2018,” UNCTAD Technical 

Notes on ICT for Development; UNCTAD eWeek, http://eweek2020.unctad.org/(검색일: 

2020. 9. 7)  참고.

20) 한편 미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의 일부 통계는 UNCTAD의 추정치이며, 한국의 경우 2013년 통계청 

자료의 GDP 대비 84%를 근거로 2018년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43

 표 2-1. 계속

순위 회원국

총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GDP 대비 

총전자

상거래액(%)

B2B 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총전자

상거래액 대비 

B2B 거래액(%) 

B2C 전자 

상거래액

(십억 달러)

10 스페인 333 23 261 78 72 

10개국 합계 19,110 35 15,772 83 3,338 

세계 합계 25,648 30 21,258 4,390 

자료: UNCTAD(2020), “Global e-commerce hits $25.6 trillion-latest UNCTAD estimates,” https://unctad.org/
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345&Sitemap_x0020_Taxonomy=UNCTAD%20Home;#
1713;#Information%20and%20Communication%20Technologies;#2045;#Information%20Economy:%20
Measurement(검색일: 2020. 9. 10); UNCTAD(2020), “UNCTAD Estimates of Global E-Commerce 2018”; 
UNCTAD eWeek, http://eweek2020.unctad.org/(검색일: 2020. 9. 7) 참고.

다. 코로나19와 디지털화의 빠른 전개

 

최근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를 보다 가속화하면서, 디지

털 경제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키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격수업의 보편적 진행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일부 사회적 문제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활용능력과 디지털 

접근기술의 차이가 가구마다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화의 빠른 전개는 사

회적ㆍ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4억 6,30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지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그림 2-2(a) 참고).21) 또한 미국 저소득층 부모 

대부분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가 없어서 자신들의 자녀가 원격지에

서 학업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Pew 연구센터의 설문결과

에 따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가구의 59%는 느린 인터넷 때문에 또는 컴퓨

21) UNICEF 온라인자료, “COVID-19: Are children able to continue learning during school 

closures?” https://data.unicef.org/resources/remote-learning-reachability-factsheet/(검

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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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없어서 전화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학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중소

득 가구의 30%와 고소득 가구의 13%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그림 

2-2(b)참고).22) 디지털 원격지 교육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공공

재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대부분 학생과 노동

자에게 인터넷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으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구매의 어려움

은 저소득 가구에 불공평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교육격차는 불

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시킬 것이므로 각 회원국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터넷 접근성

의 차이는 어느 정도 줄었지만 서비스의 품질 차이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영상과 음향 등 대용량 자료를 활용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한 접근성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선진국

과 개도국 정부 모두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부

분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

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심 부족이 결국 디지털 격차의 일상

화를 초래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부작용이 도드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Pew 연구센터 설문에서 28%의 성인들은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인에게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향후 코로나바이

러스의 확대로 원격지 근무와 학습이 보편화되면 저렴한 인터넷 접근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각국 정부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

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정책을 차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관련 의제를 주도적

22) Vogels(2020), “59% of U.S. parents with lower incomes say their child may face digital 

obstacles in schoolwork,”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

2020/09/10/59-of-u-s-parents-with-lower-incomes-say-their-child-may-face-digital-

obstacles-in-schoolwork/(검색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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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디지털 원격지 교육의 한계

(a) 원격지 교육의 접근성 어려움(학교별)

(단위: 백만 명)

(b) 원격지 교육의 접근성 어려움(소득수준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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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ichter(2020), “At Least 463 Million Students Cut 
Off From Remote Learning”; Digital image(2020. 
9. 3), https://www.statista.com/chart/22799/
number-of-children-with-and-without-access-
to-remote-learning-programs/(검색일: 2020. 9. 14).

자료: Roper(2020), “Low-Income Parents Struggle 
with Remote Learning”; Digital image(2020. 
9. 14), https://www.statista.com/chart/22
896/remote-learning-obstacles/(검색일: 2020. 
9. 14).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가. 디지털화의 측정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모바일, 사회관계망(SNS), 클라

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ICT 관련 응용 프로그램은 기

업, 가계,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데, 이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발전속도는 ICT의 발전정도, 특히 ICT에 대한 접

근성 및 ICT의 사용강도에 의존한다. ICT 접근성은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과 

ICT 접근정도를 반영하며, ICT 사용강도는 경제에서 ICT 사용수준을 반영한다. 

한 나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ICT 응용 프로그램의 발전 속

도는 대단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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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디지털화의 측정은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 접근(access)의 가

용성과 수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여 한 나라 경제의 기

본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응용기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접속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응용기술 프로그램(예, 브로드밴드)의 개발 및 채택은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주되게 고려하였다면, ICT 기

술의 진전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한 격차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APEC 지역의 디지털화 측정과 관련된 

다음 5개의 변수,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③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of population)) ④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⑤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secure internet servers 

per 1 million people)를 먼저 고려한다. 처음 두 변수는 국가별 ICT의 접근성 

정도를 측정하고, 다음 두 변수는 국가별 ICT 사용강도를 측정한다. 세 번째 변

수는 국가별 인터넷의 단순 수용정도를 측정하고 네 번째 변수는 국가별 인

터넷 접속의 질(quality)을 측정한다. 마지막 변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통신 

교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국가별로 측정

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변수가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23)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고정 아날로그 전화선 

수,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 통신(Vol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입자 수, 고정 무선 로컬루프(fixed wireless local loop, WLL) 가입자 수,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음성 채널 등가물(Integrated Service Digital 

23) 여기서 소개된 변수들의 정의는 국제통신연합의 정의에 기초한다. https://www.itu.int/en/ITU-D/

Statistics/Pages/publications/mis/methodology.aspx(검색일: 2020. 7. 20).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47

Network voice channel equivalents) 수, 공중전화 수의 합을 의미한다(그

림 2-3 참고).24)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 통신(VolP)은 인터넷 프로토콜

(IP) 망을 통해 음성 통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VolP는 흔히 인터넷 전화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일반전화교환망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사용하지 않고 공용 인터넷 망을 

통해 음성, 팩스, SMS, 음성 메시지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 통신서비스 가입은 공용 인터넷 

망을 통한 유선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 무선, DSL(Digital Subscribe 

Line), 케이블, 광섬유(fiber optic) 및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플랫폼을 포함

한다.25)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반 VolP 응용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Skype를 통한 음성 통신 등은 제외한다.

그림 2-3. 유선전화 가입자의 범위

자료: ITU Handbook for the Collection of Administration Data on Telecommunications/ICT(2011), p. 17.

24) 실증연구에서 사용하는 5개의 ICT 관련 변수들은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수집하고 계산한 것이다. ITU Handbook for the Collection of Administration Data 

on Telecommunications/ICT(2011), https://www.itu.int/dms_pub/itu-d/opb/ind/D-IN

D-ITC_IND_HBK-2011-PDF-E.pdf(검색일: 2020. 9. 4).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변수들의 정의

(definition)는 국제통신연합의 정의에 기초한다.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

publications/mis/methodology.aspx(검색일: 2020. 7. 20).

25) DSL은 전화선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응용기술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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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무선 로컬루프(WLL)는 유선전화 사업자가 무선기술을 사용하여 유선 

단말장비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6) 유

선전화 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치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신 사업자

로부터 수집하는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포괄적이다. ITU의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설문지를 통하거나 각국의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치를 통해 전 세계 약 90%의 

국가에 대해서 이 통계치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27) 이 점에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저소득 국가의 디지털화 관련 연구에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동전화 가입’은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기지국을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이동통신 기술인 셀룰러(cellular)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전화교환

망에 대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공

용 모바일 전화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수를 의미하며 음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든 셀룰러 후불 가입자 수 및 지난 3개월 동안 사용되고 있는 셀룰러 선불 

계정(예, 유심카드) 수를 포함한다. 이 지표는 3세대(3G) 이동통신 및 4세대

(4G) 이동통신 시스템의 가입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지표는 데이터 카드 혹은 

USB 모뎀을 통한 브로드밴드 가입, 공공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가입, 개인 트

렁크 모바일 라디오 서비스 가입, 텔레포인트 서비스 가입, 무선 페이징 및 원

격측정 서비스 가입은 제외한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치 또한 정기

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신 사업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부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하다. 유선전화 가입자 수

처럼, ITU의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설문지를 통하거나 각

국의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치를 통해 전 세계 약 90%의 국가에 대해서 이 통계

치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26) 무선 로컬루프는 통신 고객에게 일반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무선 

통신 링크를 사용하는 응용기술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27)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는 국가별 관련 통계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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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의 디지털화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집, 직장, 혹은 공공기관 등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전 세계 공용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컴퓨터, 이동전화,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게임기, 디지털 TV 등 중 하나 

이상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유선 혹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이메일 확인 및 전송, 뉴스 및 엔터테인

먼트 구독 및 전송, 데이터 파일 전송 등 디지털 관련 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은 유선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1초당 256kbit 이상의 

다운스트림 속도로 공용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ICT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브로드밴드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용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주

로 두 가지 유선 서비스 형태인 유선전화선과 케이블을 통해 가정과 기업에 제

공되었다. 전자는 전화 교환기 및 회선을 업그레이드하여 Digital Subscriber 

Line(DSL)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자는 케이블 시스템의 생성에 따라 

많은 지역의 케이블 플랜트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은 DSL, 케이블 모뎀, 광통신설비 주택/건물(Fiber to the 

home/building),28) 기타 유선 브로드밴드(other fixed wired broadband), 

인공위성 브로드밴드 및 지상 고정 무선 브로드밴드(terrestrial fixed wireless 

broadband)를 포함한다(표 2-2 참고). 하지만 무선망(mobile-cellular network)

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무선 브로드밴드

와 관련된 응용기술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은 주거용 가

입과 회사용 가입 모두 포함한다.

28) FTTH(Fiber to the Home)/FTTB(Fiber to the Building)는 운영자의 스위칭 장비에서 가정 또는 

회사로 광섬유를 통해 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섬유는 전화선 및 동축 케이블과 같은 

기존 구리 인프라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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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브로드밴드 응용 프로그램의 분류

브

로

드

밴

드

유선

(fixed)

(1) DSL

(2) Cable Modem

(3) FTTH/FTTB

(4) Other fixed(wired)-broadband

(5) Satellite broadband

(6) Terrestrial fixed wireless broadband

무선

(mobile)

(1) Standard mobile broadband

(2) Dedicated mobile broadband

주: ITU 주최 워크숍 ‘ITU Regional Forum and Training Workshop on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2014. 
10. 13~16, 방콕)의 Session 4 발표자료를 인용함. 발표자: Esperanza Magpantay, Susan Teltscher. 발표자료명: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from administrative data sources,” p. 24. 

자료: ITU, https://www.itu.int/en/ITU-D/Regional-Presence/AsiaPacific/Documents/Events/2014/October-
MIS/Session4a_Telecom_Indicators.pdf(검색일 2020. 9. 4).

전화 접속을 통한 인터넷의 접속과는 다르게, 브로드밴드는 이용자가 다양

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화 

접속 서비스와 비교하여 브로드밴드는 이용자에게 더 빠른 인터넷 액세스와 더 

질이 우수한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 접속 서비스와 달리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항상 켜져’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인식한다. 브로드밴드는 사용자의 전화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전화선이 

필요 없다. 이런 점에서 브로드밴드는 전화 접속 액세스보다 사용자들에게 더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별 ‘보안 인터넷 서버의 수’는 Netcraft Secure Server Survey에 의해

서 계산된다. SSL/TLS 프로토콜은 암호화와 인증을 결합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SSL 보안인증서는 암호화 키

와 도메인 이름을 함께 결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CA)으로부터 디지

털 서명을 받는다. 상업용 인증기관은 일반에게 인증서를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SSL 보안인증서의 대부분은 이들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 Netcraft의 SSL 서버 조사는 보안인증서 시장이 탄생한 1996년

부터 진행되어 왔고 공개 웹 서버에서 사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SSL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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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자동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Netcraft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웹

사이트에 발행된 보안인증서의 수는 1996년과 비교하면 수천 배 이상이다.29)

나. APEC 역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성 비교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5개의 디지털화 측정변수들30)의 변화 패턴을 

APEC 회원국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림 2-4]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보여준다.31) 이 변수는 지역

별 인구 크기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지역간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비교할 수 있

다. [그림 2-4]에서 APEC은 타이완을 제외한 20개 APEC 회원국을 나타낸

다.32) 20개 APEC 회원국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에 따라 고소득 회원

국(high income economies)과 저소득 회원국(low income economies)으로 

구분하였다. APEC high는 APEC 회원국 중 소득이 높은 경제를, APEC low는 

APEC 회원국 중 소득이 낮은 회원국을 포함한다. World는 자료접근이 가능

한 207개 국가를 포함한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전 세계 인구 100명당 12.7명이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최대치인 인구 100명당 19.3명이 

유선전화에 가입하였다. 2005년 이후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인구 100명당 13.0명이 가입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의 경우, 1996년에 20개 회원국의 인구 100명당 16.1명이 유선전화에 

29) Netcraft 웹페이지, https://www.netcraft.com/internet-data-mining/ssl-survey/(검색일: 2020. 

7. 20).

30) (i)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ii)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iii)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of population)) (iv)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v)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secure internet servers per 1 million people).

31) 이 변수는 각 지역의 유선전화 가입 총합을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32) 21개 APEC 회원국 중 타이완은 자료제약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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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최대치인 인구 100명

당 28.9명이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2005년 이후 인구 100명당 유선전

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인구 100명당 18.2명이 가

입하고 있다. APEC 지역과 세계 전체적으로 유선전화 가입의 변화 패턴이 비

슷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APEC 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세계 전체에서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보다 많다. 1996년에 

APEC 지역이 세계 전체보다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3.4명 많았

으며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가 

9.6명 많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 이 격차가 5.2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무선전화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급감하

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림 2-4.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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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PEC high APEC low World

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APEC 지역의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 사이에 유선전화 가입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

로 크다. 1996년에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55.3명이 유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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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단지 5.5명

만이 유선전화에 가입하고 있었다. APEC 고소득 회원국의 경우, 유선전화 가

입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7년에 이 지역의 인구 100명당 40.1명이 유선전화를 가입하였다. 

APEC 저소득 회원국의 경우, 유선전화 가입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 이 지역의 인구 100명당 

12.4명이 유선전화를 가입하였다. 2017년에 두 지역의 격차는 인구 100명당 약 

27.8명으로 1996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는 2000년에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는 2007년에 인구 100명당 유

선전화 가입자 수가 가장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은 지역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 

추세 전환 시기가 소득이 낮은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은 

개별 회원국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회원국별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

는 시기는 다르다. 대체로 소득이 높은 회원국일수록 추세의 전환이 빨리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선된 ICT 접근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시차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유선전화 가입자 수만을 

활용해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5]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를 

보여준다.33)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100명당 무선전

화 가입자 수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전 세계 인구 100명당 2.5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인구 100명당 41.6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

였고 2017년에는 인구 100명당 102.8명이 가입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의 경우, 

1996년에 20개 회원국의 인구 100명당 4.0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33) 이 변수는 각 지역의 무선전화 가입 총합을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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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인구 100명당 49.1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인구 100명당 120.1명이 가입하고 있다. 

APEC 지역과 세계 전체적으로 무선전화 가입의 변화 패턴은 비슷하지만 APEC 

지역에서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세계 전체에서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보다 많다. 또한 둘 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1996년에 APEC 지역이 세계 전체보다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3.1명 많았는데,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인구 100명당 가입

자 수가 7.6명 많다가 2017년에 이 격차가 17.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림 2-5.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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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APEC 지역의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 사이에 무선전화 가입 격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커졌다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다. 1996년에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16.3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단지 0.7명만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둘 사이의 격차가 15.6명을 기록하

였다. 두 지역 모두에서 무선전화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55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78.5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

하고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41.3명만이 무선전화 서비스

에 가입하여, 둘 사이의 격차는 37.2명이 되었다. 1996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에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 인구 

100명당 125.2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

는 인구 100명당 118.8명이 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둘 사이의 격차가 

6.4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격차의 감소는 APEC 저소득 회원국의 

무선전화 가입 성장률이 APEC 고소득 회원국보다 훨씬 컸다는 데 기인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188%가 증가한 반면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60% 증

가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APEC 저소득 회원국에서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무려 5,878%가 증가한 반면 APEC 고소득 회원국에서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382% 증가하였다.

시간에 따라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는 개별 회원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추세는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

가하다가 감소하는 시계열 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선전화가 

유선전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선전화 

서비스와 유선전화 서비스가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무선전화 서비

스가 유선전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디

지털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단계가 과거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투자는 경제발

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유선전화 관련 설비투자

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유선전화 관련 설비투자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무선전화 관련 설비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유선전화 설치

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무선전화 설치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대체하여 비슷한 경제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비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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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곳에 전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 추세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다(그림 2-6 참고). 한국의 경우 1996년에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약 43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가 많은 편이었지만,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7명으로 유선전화 가입자 수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1996년에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6명이었고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0.1명이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약 27배 적었고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무려 77배나 적었다. 하지

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에 한국의 인구 100

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46명이고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82명이다. 같은 기

간, 베트남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0명이고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22명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약 4.5

배 적고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3.7배 적다. 하지만 1996년과 비교하면 이 격차

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모두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베트남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 흥미롭게도 불과 3년 

뒤인 2009년에 베트남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113명으로 같

은 기간, 한국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97명보다 더 많다.

이 추세는 지속되어, 2017년에 베트남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127명으로 같은 기간, 한국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125명보다 

조금 더 많다. 반면에 베트남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4.6명으로 

같은 기간, 한국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52.5명보다 훨씬 적다. 

이는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무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선전화 

서비스를 압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선전화 관련 인프라에 대한 설비투

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무선전화 관련 인프라에 대한 설비투자를 증가하는 방식

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1996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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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은 1만 9,386달러로 베트남의 2,425달러보다 약 8배가 더 많다. 10년 

뒤인 2006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22달러로 베트남의 4,167달

러보다 약 7.2배가 더 크다. 그리고 2017년에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4만 

1,894달러로 베트남의 7,586달러보다 약 5.5배 더 많다(그림 2-6 참고). 결론

적으로,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보다 ICT 접

근성을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34)

그림 2-6. 한국과 베트남 비교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20
18

한국

유선 무선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20
18

베트남

유선 무선

1인당 GDP(US dolllar, PPP)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20
18

한국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20
16

20
18

베트남

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34)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3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증분석에서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와 유

선전화 가입자 수를 합하여 ICT 접근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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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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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그림 2-7]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변수는 전체 인구 중 인터

넷에 접속한 장소나 장치에 구분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

들의 비중을 측정한다. 앞서의 경우처럼, 이 변수도 지역별 인구 크기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지역간 인터넷 이용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1.3%만 인터넷을 사용하

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뒤인 2006년에 전 세계 인구의 17.5%

가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2017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인 49.7%가 인

터넷을 사용한다. APEC 지역의 경우, 1996년에 회원국의 전체 인구 중 2.3%

가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전체 인구의 

23.8%가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61.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APEC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터

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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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지역의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 사이에 인터넷 사용률 격차는 

대단히 크다. 이 격차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확대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격차의 절대적인 정도가 크다. 1996년에 APEC 고소

득 회원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0.4%가 인터넷을 사용한 반면에 APEC 저소

득 회원국에서는 인구의 0.1%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이 격차는 2007년까

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만 놓고 보았을 때 APEC 고소득 회원국 인

구의 73.6%가 인터넷을 사용한 반면, APEC 저소득 회원국 인구의 16.2%만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이후 APEC 저소득 회원국 인구의 인터넷 사용이 급증

하면서 이 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APEC 고소득 회원국 

인구의 87.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APEC 저소득 회원국 인구의 

54.1%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시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개별 회원

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하지만 회원국별로 추세의 정도는 다르다.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회원국일수

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도 크다.

그림 2-8.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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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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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브로드밴드 용용기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추세

를 보여준다.35) 앞서의 경우처럼, 이 변수는 지역별 인구 크기의 영향을 통제

하면서 지역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 비

중과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유선 브로드밴드 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별

로 증가 속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전 세계 인구 100명당 

0.8명만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전 세계 인구 100명당 7.8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0명당 13.7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

한다. APEC 지역의 경우, 2016년에 회원국의 인구 100명당 1.3명이 유선 브로

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인구 100명

당 12.3명이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인구 100명당 23.6명이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다. 이는 APEC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을 의미한다.

APEC의 고소득 회원국 지역과 저소득 회원국 지역 사이에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격차는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브로드밴드 

기술이 최근에 도입되었고 지난 15년간 저소득 회원국에서 ICT 인프라에 접근

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에 APEC의 고소득 회원국 지역

에서는 인구 100명당 5.3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한 반면에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에서는 인구 100명당 거의 0명이 브로드밴드 서비

스를 사용하였다. 이 격차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에는 

APEC 고소득 회원국 지역 인구 100명당 25.2명이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한 반면,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 인구 100명당 5.1명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후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급

35) 이 변수는 각 지역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총합을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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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면서 이 격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APEC 고소득 회원

국 지역 인구 100명당 33.3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한 반면,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 인구 100명당 21.0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개별 회원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회원국별로 추세의 정도는 다르

다. 예를 들어, 2002년에 한국 인구 100명당 36.5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

스에 가입한 반면, 베트남 인구 100명당 0.1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하

지만 이 격차는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 한국 인구 100

명당 43.3명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한 반면, 베트남 인구 100명당 

20.5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그림 2-9]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의 추세를 보여준다.36) 앞서의 경우처럼, 이 변수는 지역별 인구 크기의 영

향을 통제하면서 지역간 보안 인터넷 서버 수를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안 인터넷 서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이다. 다만 APEC 고소득 회원국 지역의 증가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으로 빠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전 세계 인구 백만 명당 약 187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 세계 인구 

백만 명당 약 3,520개의 보안 서버가 있다. APEC 지역의 경우, 2010년에 회

원국의 인구 백만 명당 약 346개의 보안 서버가 있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7년에는 인구 백만 명당 약 4,990개의 보안 서버가 있다. 이는 

APEC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안 인터넷 서버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이 변수는 각 지역의 보안 인터넷 서버 총합을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0,000을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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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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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0).

APEC의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 사이에 보안 인터넷 서버의 격차는 

대단히 크고 시간에 따라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확대

는 APEC의 고소득 회원국 지역의 보안 인터넷 서버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2010년에 APEC의 고소득 회원국 지역에서는 인구 백만 명당 약 

1,621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는 반면에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에서는 

인구 백만 명당 약 4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다.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2017년에는 APEC 고소득 회원국 지역 인구 백만 명당 2만 1,280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는 반면에 APEC 저소득 회원국 지역 인구 백만 명당 

663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만 존재한다.

시간에 따라 보안 인터넷 서버가 증가하는 추세는 개별 회원국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회원국별로 추세의 정도는 다르다. 예를 들어, 2010년 

한국 인구 백만 명당 약 175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는 반면, 베트남 인구 

백만 명당 약 2개의 서버가 있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

하여, 2018년에 한국 인구 백만 명당 약 2,065개의 보안 인터넷 서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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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베트남 인구 백만 명당 1,769개의 서버가 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APEC 저소득 회원국도 어느 정도 APEC 고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인프라로 수

렴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접근성 측면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

음을 의미한다.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활용성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APEC 역내 디지털 경쟁력 비교

본 절에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WEF,37) IMD,38) UN39) 등이 보고하는 디

지털 관련 지표(indicators)를 활용하여 APEC 역내 디지털 경쟁력과 디지털 

포용 환경을 비교한다. 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개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다.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베트남을 

제외한 18개 APEC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APEC 지역을 다루는 본 연

구 목적에 부합한다. 이 지수의 평가 항목은 ◯ⅰ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적 측면(knowledge) ◯ⅱ  디지털 기술적 측면(Technology) ◯ⅲ  디

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준비도(Future readiness) 등 크게 세 가지 주

요 요인(factors)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요 요인은 다시 세부 요인

(sub-factors)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지식적 측면의 세부 요인은 인적 자원, 

교육 및 훈련 투자, 과학 집중도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술적 측면에 포함된 

세부 요인은 기업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자본, 기술적 프레임워크다. 마지

막으로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준비도 측면을 평가하는 세부 요인은 

37) WEF Network Readiness Index, www.networkreadinessindex.org(검색일: 2020. 10. 3).

38)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https://www.imd.org/wcc/world-com

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ness-rankings-2019/(검색일: 2020. 4. 3).

39) UN E-Government Sruvey,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enter

(검색일: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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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응력,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민첩성(agility), 신기술을 활용한 IT 통

합력이다. 각 세부 요인들은 다시 [표 2-3]과 같이 하위 세부 요인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표 2-3. IMD의 디지털 경쟁력 요인 및 세부 지표

- 디지털 지식적 측면 

<인적 자원> <교육 및 훈련 투자> <과학 집중도>

∙ PISA 수학 점수

∙ 국제경험(서베이)

∙ 외국인 고급인적자원

∙ 기업 발전을 돕는 도시 관리능력

(서베이)

∙ 디지털/기술 능력(skills)

∙ 유학생 비율 

∙ 직원 훈련

∙ 정부의 교육 지출

∙ 고등교육 성취도

∙ 대학에서 학생-교사 비율

∙ ICT, 수학, 통계, 자연과학 학위

졸업 비율

∙ 학위를 가진 여성

∙ 연구개발 총지출

∙ 총 R&D 직원

∙ 여성 연구자의 비율

∙ R&D 생산성(출판)

∙ 전체 고용 중 과학 및 기술 직

원의 비율

∙ 출원지별 첨단기술 특허권

부여

∙ 로봇 분야의 교육과 R&D

- 디지털 기술적 측면

<기업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자본> <기술적 프레임워크>

∙ 창업 소요 기간 및 비용

(Starting a business)

∙ 계약 시행

∙ 외국인 노동에 대한 개방성

∙ 기술 관련 규정

∙ 과학 분야 제정법

∙ 지식재산권

∙ IT 부문의 증시

∙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 투자 위험

∙ 벤처 자본

∙ 통신업의 자본 투자

∙ 통신기술

∙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 무선 광대역 통신 보급률

∙ 인터넷 사용자 

∙ 인터넷 대역폭 속도

∙ 첨단기술 수출

-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준비도 측면

<신기술 적응력> <신기술에 대한 기업 민첩성> <신기술을 활용한 IT 통합력>

∙ 전자참여지수

(E-Participation Index)

∙ 인터넷 소매판매

∙ 태블릿 보유율

∙ 스마트폰 보유율

∙ 세계화에 대한 태도(서베이)

∙ 시장 기회(서베이)

∙ 세계 로봇 점유율

∙ 기업의 민첩성(서베이)

∙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사용

(서베이)

∙ 지식 이전

∙ 전자정부지수

(E-Government Index)

∙ 민관협력

∙ 사이버 보안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p. 106, https://www.imd.org/wcc/world-com
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ness-rankings-2019/(검색일: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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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기준 디지털 경쟁력 표준값이 91.3점으로 APEC 회원국 중 

미국,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40) [그림 2-10]은 

APEC 회원국 중 개발도상 회원국의 상대적인 디지털 경쟁력 현황(2013~19

년)을 보여준다. APEC 회원국 중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

코,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 총 9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다른 회원국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지속해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

로 조사대상 기간 APEC 회원국 중 가장 큰 개선을 이뤄낸 국가로 디지털 경쟁

력 표준값이 2013년 51.7점으로 38위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84.3점으로 

22위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지식적 

측면에서는 같은 기간 28위에서 18위로, 기술적 측면에서 39위에서 26위로, 

미래 준비도 측면에서는 50위에서 21위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

우 상대적으로 신기술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된 미래 준비도 측면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3년 대비 2019년도 디

지털 경쟁력 표준값이 1.44점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같은 기간 다른 개발

도상국 대비 디지털 경쟁력 부문의 성장세가 정체된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

아 스스로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산업 육

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외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표준

값이 각각 59.4점, 58.0점, 55.0점으로 조금씩 상승했지만, IMD 63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55위, 56위, 6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필리핀은 

2013년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39위였으나 2019년에는 55위로 16단계 

떨어졌다. 반면에 러시아는 2013년 46였으나 2019년에는 38위로 8단계 상승

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IMD 지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

위가 하락한 국가가 디지털 정책을 잘못 운영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p. 26(검색일: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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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APEC 회원국의 디지털 경쟁력 지수

(단위: 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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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검색일: 2020. 4.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국가의 발전과정 및 경쟁력 향상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41)를 2002년 처음으로 보고

했다. 당시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환경, 준비, 활용, 영향의 4개 지표하에 10개

의 축(pillars)을 포함하고 총 53개의 요소로 측정했다. 10개의 축은 정치ㆍ규

제환경, 시장ㆍ혁신환경, 인프라 디지털 콘텐츠, 요금적정성, 역량, 개인활용

도, 기업활용도, 정부활용도, 경제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다.

2019년 디지털 신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포용과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평가항목의 보완을 통해 NRI의 

평가모델을 재구축했다. [그림 2-11]처럼 먼저 기술, 사람, 거버넌스, 영향의 

41) WEF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은행, INSEAD, 코넬과 협력하여 매년 지수를 업데이트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Portulans Institute에서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NRI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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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상위 축(pillar)을 구성하고 그 하위에 세 가지 지표를 각각 배치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준비정도를 평가했다. 네트워크 접근성과 활용도를 기술과 사

람 부문에서 가늠할 수 있고, 정부가 포용성 이슈에 관심을 두는지를 거버넌스 

부문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2019년 NRI 모델이 디지털 포용정도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삶의 질과 SDG 

기여도 등을 평가모델에 포함하여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그림 2-11. APEC 회원국의 NRI 총점 및 세부 항목별 점수

(단위: 0~100점)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 멕시코 태국 페루 인니 필리핀 베트남

HI HI UMI UMI UMI UMI UMI UMI LMI LMI LMI

73.8 57.4 63.8 55.0 57.6 51.4 51.5 45.7 46.2 47.7 49.6

접근성 84.5 76.3 74.6 69.4 77.4 61.2 78.3 48.6 62.9 51.1 68.6

콘텐츠 53.9 49.2 51.8 52.7 35.4 41.4 39.3 38.1 26.7 37.0 36.4

신기술 준비도 65.4 28.8 52.0 28.4 50.7 27.3 31.1 17.5 35.2 28.8 29.4

개인활용도 71.9 67.8 62.9 56.5 57.8 55.4 58.3 57.6 43.6 55.0 54.1

기업활용도 71.2 40.3 40.2 45.2 54.9 22.0 25.5 34.9 17.8 25.5 23.0

정부활용도 86.2 49.9 63.9 58.2 49.1 59.8 39.7 38.8 42.9 46.1 35.9

보안 73.8 66.7 72.1 58.8 60.8 57.2 54.7 49.9 58.3 51.5 62.3

규제 77.9 73.2 84.2 53.9 67.5 67.6 64.8 63.7 68.2 58.8 61.2

포용성 이슈 79.6 68.1 71.5 74.6 57.9 54.8 65.4 55.4 55.3 45.1 46.4

경제적 영향력 69.4 17.6 49.5 23.8 34.9 30.1 29.1 10.9 18.9 42.5 44.5

삶의 질 61.4 62.5 62.6 54.4 66.2 61.7 71.0 61.1 60.3 61.1 69.0

SDG 기여도 91.1 88.2 79.9 83.7 69.1 78.8 61.3 71.7 63.9 69.8 64.2

영향

APEC 회원국

세계은행 소득수준별 분류 

NRI 총점

기술

사람

거버넌스

주: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분류에 따른 그룹핑(High Income(HI)-$12,376 or more, Upper-Middle income 
(UMI)-between $3,996 and $12,375, Lower-middle income(LMI)-between $1,026 and $3,995), 회원국 
중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진해지고, 낮은 국가일수록 점점 연하게 표시.

자료: WEF Network Readiness Index, https://www.networkreadinessindex.org(검색일: 2020. 10.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1]은 APEC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NRI 항목별 점수를 히트

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상했듯이 페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분야별 네트워

크 준비지수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말레이시아는 비교 대상국 중에서 

정부의 보안 및 규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

시아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콘텐츠 부문과 포용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으나 규제 측면에서는 비교대상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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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는 한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 16개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세부항목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활용도’, ‘SDG 기여도’, ‘삶의 질’42)

등의 측면에서는 회원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회원국간 격차가 

큰 항목은 ‘경제적 영향력’, ‘신기술 준비도’, ‘콘텐츠’, ‘기업활용도’, ‘정부활용

도’ 등이었는데, 특히 회원국간 격차가 큰 항목일수록 평균도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경제적 영향력, 신기술 준비도, 

기업활용도, 콘텐츠 등의 지표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3]도 이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항목별 분포 현황

그림 2-13.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세부 

항목별 점수

(단위: 0~100점) (단위: 0~100점)

경제적 
영향력

신기술 
준비도

콘텐츠

한국 69.4 65.4 53.9 

칠레 17.6 28.8 49.2 

말레이시아 49.5 52.0 51.8 

러시아 23.8 28.4 52.7 

중국 34.9 50.7 35.4 

멕시코 30.1 27.3 41.4 

태국 29.1 31.1 39.3 

페루 10.9 17.5 38.1 

인도네시아 18.9 35.2 26.7 

필리핀 42.5 28.8 37.0 

베트남 44.5 29.4 36.4 

선진국 52.8 63.9 72.7 

주: APEC 회원국 중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 
멕시코,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총 16개국 포함.
최댓값과 최솟값, 평균을 도식화함.

자료: WEF Network Readiness Index, https://www.
networkreadinessindex.org(검색일: 2020. 10.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1) 회원국 중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진해지고, 낮은 
국가일수록 점점 연하게 표시.

   2) 선진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7개국의 평균임.

자료: WEF Network Readiness Index, https://www.
networkreadinessindex.org(검색일: 2020. 10. 3) 
참고하여 저자 작성.

42) 사회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indicator)로는 행복지수, 자유결정지수, 지니 계수, 기대 수명으로 디지털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차를 두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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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준비지수가 개인, 정부, 기업의 관점을 강조했다면 UN의 전자정

부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정부간, 정부-시

민 간, 정부-기업 간 관계에 초점을 둔 정부 관점의 지수다. 정부 입장에서 ICT 

활용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며, 주로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OSI)와 통신 인프라 지

수(TII), 인적자본 지수(HCI)로 평가 하위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OSI는 국민들

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각국 정부

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여부

를 조사한다. TII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수준을 측정

하는 지표로 인터넷 이용자 수, 이동전화 가입건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HCI는 국민이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성인문해율, 취학률, 예상 재학연수,43) 평균 

교육연수44)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된다. UN 전자정부발전지수는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UN 전자정부 서베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림 2-14. APEC 회원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추이

주: 박스 안의 x는 평균을 의미하고, 박스 안의 직선(–)은 중위수를 의미한다.
자료: UN E-Government Knowledgebase,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enter(검색일: 

2020. 10. 4).

43) 특정 연령집단(6~22세)이 일생 동안 재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기간이며 취학을 기반으로 산출.

44) 25세 이상 성인의 시점에서 초등교육 이상 교육 완료, 이수한 평균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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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PEC 회원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 평균은 0.7835였다. 2014년 

0.6543, 2016년 0.6672, 2018년 0.7265로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14 참고). 전반적으로 APEC 회원국간의 전자정부발전지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 결과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 부문의 개

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15]가 나타내듯이 온라인 서비스 지수

와 통신 인프라 지수의 평균이 2018년과 2020년 크게 개선되었다. 각 지수별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APEC 역내 국별 온라인 서비스 격차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자본 지

수는 평균값이 소폭 상승했고, 통신 인프라 지수는 국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지수보다는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그림 2-15. APEC 회원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연도별ㆍ항목별 분포 변화

주: 박스 안의 x는 평균을 의미하고, 박스 안의 직선(–)은 중위수를 의미한다.
자료: UN E-Government Knowledgebase,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enter(검색일: 

2020. 10. 4).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최근까지 APEC 포라에서 디지털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

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연도별 APEC 주제 및 핵심 의제를 살펴보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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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으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2017년 핵심 의제의 하나였

던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강화’는 디지털 시대가 혁

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디지털 미래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용적인 방식으로 창조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9년에는 미래사회가 결국 사람들이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가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0년

에는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참여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처럼 

디지털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APEC 주제 및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표 2-4. 연도별 APEC 주제 및 핵심 의제(2010~20년)

연도 주제 핵심 의제

2010
변화와 행동

(Change and Action)

∙ 지역경제통합

∙ APEC 新성장전략

∙ 인간안보

2011
막힘 없는 지역경제를 향하여

(Toward a Seamless Regional Economy)

∙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 녹색성장 촉진

∙ 규제수렴 협력증진

2012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 식량안보 강화

∙ 안정적 공급망 구축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2013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의, 세계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 보고르 목표 달성

∙ 형평성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연결성 증진

2014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 

Pacific Partnership)

∙ 지역경제통합 진전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2015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

∙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제고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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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계속

연도 주제 핵심 의제

2016

(페루)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

(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ㆍ중소기업의 

현대화

∙ 인적자원 개발

∙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2017

(베트남)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 지역경제통합 심화

∙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

능한 농업 발전

2018

(파푸아뉴기니)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 역내 연계성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2019

(칠레)

사람 간 연결과 미래 구축

(Connecting people, building the future)

∙ 역내 연계성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 지속가능한 성장

∙ 디지털 사회

∙ 구조개혁과 여성 및 중소기업의 기회를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2020

(말레이시아)

함께하는 번영의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극대화

(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Future of Shared Prosperity)

∙ 무역 및 투자의 담론 개선

∙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

자료: KIEP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페이지, http://www.kiep.go.kr/sub/apecMajorClg.jsp(검색일: 2020. 10. 5).

그러나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사업들은 많이 존재하였다. 이들 사업이 디지털화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어휘들을 

[부록 표 1-2]로 선정하고 APEC의 자체 사업 데이터베이스(APD: APEC 

Project Database)에서 관련 협력사업을 살펴보았다.45) 이를 통해 APEC 내

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45) 자의적인 핵심 어휘 선정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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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은 

APEC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가용한 2006년부터 2020년(2020년 9월 조회 기

준으로 2020년은 잠정치)까지 총 723개(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포함한 

경우 125개 사업으로 중복 집계됨)이며, 같은 기간 APEC 사업의 전체 수는 약 

2,215개에 달한다.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주제어로 포함한 경우 중복 집

계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업명에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APEC의 전체 사업 수 대비 약 32.6%

(중복 집계를 배제한 경우 약 27.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6부터 2015년

까지 각각 30~50개 정도에서 이후 2016년 62개, 2017년 85개, 2018년 95

개, 2019년 80개, 2020년(잠정) 29개 등으로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표 2-5 참고).

이는 [표 2-4]에서처럼 핵심 의제와 주제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시점과 결을 같이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가 주제어로 

포함된 APEC 사업의 비중은 2013년 20% 이하까지 감소한 후 2014년 약 

30%에서 2018년 약 54%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4년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혁신 및 발전 이니셔티브(APEC Cross Border 

E-Commerce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APEC Action Agenda for the 

Digital Economy)’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채택 등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급

속한 확산에 부응한 APEC 차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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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수

(2006~20년)

연도
디지털 경제 핵심 어휘 관련 사업의 

수(A)
APEC 사업 전체(B) 비중(A/B, %)

2006년 32 119 26.9 

2007년 25 125 20.0 

2008년 33 154 21.4 

2009년 46 174 26.4 

2010년 38 110 34.5 

2011년 49 152 32.2 

2012년 42 118 35.6 

2013년 25 133 18.8 

2014년 36 121 29.8 

2015년 46 143 32.2 

2016년 62 186 33.3 

2017년 85 186 45.7 

2018년 95 175 54.3 

2019년 80 209 38.3 

2020년* 29 110 26.4 

합계 723 2,215 32.6 

주: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포함한 경우에는 중복 집계됨(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한편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infrastructure), 

포용성의 세 가지 분야별46)로 나누어서 그 분야별 핵심 어휘들이 APEC 사업

에 포함되는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

다. 우선 2016년 이후 세 분야 모두 관련 사업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6 참고). 2006~15년 기간에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

46) 디지털 경제수단을 대표하는 핵심 어휘로 internet, digital, electronic, information, data를 삼았고, 

인프라는 telecommunication, ICT/IT, technology, broadband, network, infrastructure를 

삼았다. 포용성은 포용성 활동과 포용성 대상으로 나누고, 포용성 활동을 나타내는 어휘로 inclusion/ 

inclusive, access/accessibility, engagement/participation, capacity를 삼았고, 포용성 대상

은 remote/rural, SMEs, women을 포함했다(부록 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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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인프라와 포용성 두 분야의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프라 분야의 사업 수는 대체로 10~25개의 범위

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의 수단과 포용

성 분야의 사업 수는 2015년 또는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2016~20년 중 디지털 경제의 수단 관련 사업 수의 빠른 증가는 포괄적 

수단 세부분야에서 2017년부터 digital을 핵심 어휘로 포함한 사업의 증가에 

기인한다(2017년 10개, 2018년 22개, 2019년 28개, 2020년 11개 vs. 

2006~16년 중 총 5개). 또한, 2016~20년 중 포용성 관련 사업 수의 빠른 증

가는 포용성 활동 세부분야에서 2016년부터 inclusion/inclusiveness를 핵

심 어휘로 포함한 사업의 증가에 기인한다(2016년 8개, 2017년 3개, 2018년 

12개, 2019년 12개, 2020년 4개 vs. 2006~15년 중 총 7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포용성 분야의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2~3년 정

도 시차를 두고 디지털 경제의 수단 분야와 관련된 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즉, 2014년 이후 포용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포용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의 수단에 대한 논의와 협

력이 APEC 사업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데이터와 정

보의 가치에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포용성 자체보다는 포용성 달성

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수단과 관련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이

해된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2-1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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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 수

(2006~20년):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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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 포용성

주: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포함한 경우에는 중복 집계됨(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이를 주요 핵심 어휘 및 분야별로 보면 전체 723개 사업의 세 가지 분야별로

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 198개, 인프라 246개, 포용성 296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프라 관련 사업의 수는 일정한 범위에서 변동하

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의 수단, 포용성 관련 

사업 수는 각각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 어휘

별로는 인프라-기술 세부분야의 technology 123개, 디지털 경제의 수단-포

괄적 수단 세부분야의 digital 76개, 포용성-활동 세부분야의 capacity 60개, 

디지털 경제의 수단-세부수단 세부분야의 information 57개, 포용성-대상 

세부분야의 SMEs와 women이 각각 50개, 포용성-활동 세부분야의 inclusion/ 

inclusive 46개, 인프라-물적 인프라 세부분야의 infrastructure 44개 및 

network 42개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6 참고). 또한, 디지

털 경제의 수단-포괄적 수단 세부분야의 digital, 디지털 경제의 수단-세부수단 

세부분야의 data, 포용성-활동 세부분야의 inclusion/inclusive, 포용성-대상 

세부분야의 remote/rural과 women 등의 핵심 어휘에서 2014년 이후 관련

사업의 수 증가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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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및 분야별 APEC 사업의 수(2006~20년)

분야 세부 분야 핵심 어휘 관련 사업의 수

디지털 경제의 수단

포괄적 수단

Internet 17

digital 76

electronic 12

소계 105

세부수단

information 57

data 36

소계 93

분야 소계 198

인프라

기술 인프라

telecommunication 9

ICT/IT 24

technology 123

소계 156

물적 인프라

broadband 4

network 42

infrastructure 44

소계 90

분야 소계 246

포용성

포용성 활동

inclusion/inclusive 46

access/accesibility 37

engagement/participation 25

capacity 60

소계 168

포용성 대상

remote/rural 28

SMEs 50

women 50

소계 128

분야 소계 296

합계 723

주: 명사의 경우 단수 및 복수형 포함(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를 포함).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표 2-7]은 2006~20년 기간 중 사업명에 디지털(digital)을 핵심 어휘로 직

접적으로 포함한 사업들이 다루는 핵심 주제 분야와 관련된 사업의 수를 나타

낸다. 같은 기간 총 76개로 세부 주제 분야별로는 미소/중소기업(MSMEs)의 디



7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접근성, 디지털 시대 지속가능성 및 포용적 성장, 격

오지 개발, 여성 디지털 포용성,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혁신과 청년 창업, 

디지털 시대 금융 접근/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량배양, 디지털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 디지털 경제 

전략과 측정, 디지털 시대 스마트시티 모범관행 사례, 디지털 시대 노동인력 개

발, 고등교육 협력, 혁신 숙련도(skill) 교육훈련,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권, 오픈 

데이터(open data), 네트워크 진화 대응, 디지털 정부/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

용, 디지털 정부와 반부패 메커니즘,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도전과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기술 및 표준, 정신건강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허브, 디지털 경제

에서의 광고표준,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과 적합성평가, 디지털 

경제-포용적 관광산업, 온라인 연결성, 디지털 경제 워크숍/대화,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감염성 질병 대응 디지털 툴(tool), 글로벌 가치사슬

(GVCs) 관련 디지털 경제의 역할 등으로 다양하며, 시의성 있는 사업들이 대부

분이다.

표 2-7. 사업명에 디지털(digital)을 핵심 어휘로 포함한 사업의 핵심 주제 분야별 분류

(2006~20년)

핵심 주제 분야 사업 수

중소기업 13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역량배양 11

연결성 및 포용성 7

포괄적 인적역량 개발 7

디지털 경제 일반 7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정책 6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및 비즈니스 4

보건 및 정신건강 4

금융서비스 접근, 투자 3

디지털 정부 3

네트워크 진화 대응, 블록체인 및 디지털 신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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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계속

핵심 주제 분야 사업 수

그 외의 세부 이슈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광고표준,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스포츠 역량, 코로나19 대응, 감염성 질병 대응 디지털 툴, 글로벌 가치사슬(GVCs) 

관련 디지털 경제의 역할 등)

8

합  계 76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APEC 포럼별로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 수를 헤아려보면 무역투

자위원회(CTI) 118개, 중소기업작업반(SMEWG) 113개, 인적자원개발작업반

(HRDWG) 59개, 정보통신작업반(TELWG) 55개, 에너지작업반(EWG) 49개, 

여성과경제에관한정책파트너십(PPWE) 41개,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34개, 농업기술협력작업반(ATCWG) 31개, 산업과학및기술작업반(ISTWG) 

25개, 운송작업반(TPTWG) 24개, 경제위원회(EC) 23개, 식량안보에관한정

책파트너십(PPFS) 22개, 보건작업반 17개, 전자상거래운영그룹/디지털경제

운영그룹(ECSG/DESG) 16개 등으로 경제 및 무역투자의 포괄적인 분야와 함

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 에너지, 여성과 경제, 과학기술혁신, 농

업기술 등 세부분야에 집중되어 있다(표 2-8 참고). 

표 2-8. APEC 포럼별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수(2006~20년)

포럼 사업 수

무역투자위원회(CTI) 118

중소기업작업반(SMEWG) 113

인적자원개발작업반(HRDWG) 59

정보통신작업반(TELWG) 55

에너지작업반(EWG) 49

여성과경제에관한정책파트너십(PPW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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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계속

포럼 사업 수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34

농업기술협력작업반(ATCWG) 31

산업과학및기술작업반(ISTWG) 25

운송작업반(TPTWG) 24

경제위원회(EC) 23

식량안보에관한정책파트너십(PPFS) 22

보건작업반(HWG/HTF) 17

전자상거래운영그룹/디지털경제운영그룹(ECSG/DESG) 16

표준및적합성소위원회(SCSC) 10

비상대응작업반(EPWG) 8

재무장관프로세스(FMP) 8

서비스그룹(GOS) 8

관광작업반(TWG) 8

여성전담관회의(GFPN) 6

투자전문가그룹(IEG) 6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6

해양수산작업반(OFWG) 5

무역촉진작업반(TPWG) 5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4

반부패및투명성전문가작업반(ACTWG) 3

경쟁정책및법률그룹(CPLG) 3

수산작업반(FWG) 3

광업태스크포스(MTF) 3

화학대화(CD) 2

반테러작업반(CTWG) 2

장애인우호그룹(GoFD) 1

농생명기술에관한고위급정책대화(HLPDAB) 1

지재권전문가그룹(IPEG) 1

해양자원보존작업반(MRCWG) 1

통관절차에관한소위원회(SCCP) 1

고위관리회의(SOM) 1

합  계 723

주: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포함한 경우에는 중복 집계됨(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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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표준및적합성소위원회(SCSC), 비상대응작업반(EPWG), 재무장관

프로세스(FMP), 서비스그룹(GOS), 관광작업반(TWG), 여성전담관회의(GFPN), 

투자전문가그룹(IEG),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해양수산작업반(OFWG), 

무역촉진작업반(TPWG),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반부패및투명성전문가작

업반(ACTWG), 경쟁정책및법률그룹(CPLG), 수산작업반(FWG), 광업태스크

포스(MTF)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편 APEC 포럼들의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특정 사업에 둘 

이상의 APEC 포라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APEC 데이터베이스에서 외

형적으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PEC이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서 서로 다른 포라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디지털 경제가 다양한 분야들

을 서로 연계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에 연계되고, 서로 다른 부문간의 융합을 

통하여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물론 최근 강조되

고 있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참여와 기회 공유의 APEC 협력방향을 고려할 때 

관련 APEC 포라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가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

제어로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

하고 추진한 경우는 APEC 사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사업을 제안하여 검토받는 과정에서 포럼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셋 이상의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co-sponsor)를 받아 심의과정을 진행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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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APEC 포럼별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수(2006~20년): 핵심 어휘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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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 포용성

주: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어휘를 포함한 경우에는 중복 집계됨(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를 포함).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주요 APEC 포럼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들이 디지

털 경제 관련 분야별 핵심 어휘를 포함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2-17 

참고). 무역투자위원회(CTI)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 포용성 

등 세 분야의 사업 비중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농업기술협력작업반

(ATCWG)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보다는 인프라와 포용성 분야의 사

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경제위원회(EC)와 인적자원개발작업반

(HRDWG)의 경우에는 인프라 분야보다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과 포용성 분야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에너지작업반(EWG), 

산업과학및기술작업반(ISTWG),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표준및

적합성소위원회(SCS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운송작업반(TPTWG) 등

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 외에 비

상대응작업반(EPWG), 여성전담관회의(GFPN), 식량안보에관한정책파트너십

(PPFS), 여성과경제에관한정책파트너십(PPWE),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중

소기업작업반(SMEWG), 관광작업반(TWG) 등에서는 포용성 분야의 사업 비

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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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APEC 회원국별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수(2006~20년)

회원국 사업 수

미국 113

중국 99

한국 58

호주 53

베트남 52

대만 51

일본 38

러시아 33

페루 32

인도네시아 29

필리핀 27

태국 27

칠레 23

말레이시아 19

뉴질랜드 16

싱가포르 16

파푸아뉴기니 15

캐나다 9

멕시코 9

홍콩 4

브루나이 0

합  계 723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사업제안 및 수행 회원국별 관련사업의 수는 미국(113), 중국(99), 한국

(58), 호주(53), 베트남(52), 대만(51), 일본(38), 러시아(33), 페루(32), 인도네

시아(29), 필리핀(27), 태국(27), 칠레(23), 말레이시아(19), 뉴질랜드(16), 싱

가포르(1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9 참고). 디지털 경제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선도국들에 편중되지 않고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환경의 APEC 회원국에서 상당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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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APEC 회원국별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사업명에 주제어로 포함한 

APEC 사업의 수(2006~20년): 핵심 어휘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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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 포용성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주요 APEC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의 세 가지 분야별로 사업 

수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2-18 참고). 먼저 한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태국 등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 인프라, 포용성 등 세 분야

의 사업 비중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의 수단보다는 인프라와 포용성 분야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인프라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수단과 포용성 분야의 사업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페루 등에서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 외에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상대적으

로 포용성 분야의 사업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각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여건과 정책 관심정도에 따라 분야별 사업의 비중 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한편 디지털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APEC 내 포럼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도 존재한다. 대표적 포럼으로는 2018년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에서 새롭게 개편된 디지털경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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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그룹(DESG: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과 정보통신작업반

(TELW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을 들 

수 있다. 다만 작업반 내 협력사업 대부분이 자체조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APEC 사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 분석이 필요

하다.47) 이들 사업반의 협력사업 내용은 부록에 포함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자 비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보안 인터넷 서버 수를 기준으로 APEC 역내 디지털화의 진행정도를 가늠했다. 

APEC 회원국을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으로 나누고 각 지표별 변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양 그룹 간의 격차는 다행히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보안 인터넷 서버스를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으로 나누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접근성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는 해소되고 있지만 기술발달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 이동 등 활용성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양한 지수를 통해 APEC 역내 회원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7) APEC의 협력사업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기금사업(funded project)과 자체조달사업(self- unded 

project)으로 나누어진다. APEC 사무국의 기금지원을 받는 기금사업의 재원은 일반기금(GPA: General 

Project Account),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 Account: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Account), APEC 지원기금(ASF: APEC Support Fund)으로 구

분되며, APEC 지원기금은 다시 ASF 일반기금(General Fund)과 특정 지원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ASF 하위기금들(Sub-Funds)로 나누어진다. APEC 사무국 웹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2차 사업 세

션에 가용한 총 기금 규모는 약 1,083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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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로 비교하였다. 지수를 통해 각국의 발전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가

능하고 목표설정을 통해 발전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활용은 긍정적

이다. 또한 지수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 분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가 된다. WEF, IMD, UN 등이 보고하는 지

수를 통해 APEC 역내 디지털 인프라 및 개인의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는 고

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이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기업활용도 및 경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직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아울러, 2017년에 처음

으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APEC 핵심 의제48)에 포함되고, 같은 해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추진된 협력사업이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48)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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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기술은 사회경제 

전반과 현대인의 삶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국가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

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장

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2010~19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

심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해당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을 비교ㆍ분석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총 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자 디지털 선도

국인 미국, 중국, 일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국가는 2018년 7월 

OECD ‘Friends of Going Digital’ 회원국 회의49)에서 선정한 AI 분야 강

국50) 중 APEC 회원국에 해당한다. 디지털 개도국으로는 2020년 APEC 의장

국인 말레이시아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0%를 디지털 경제가 차지51)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황현주 외(2019)에 따라 넓은 의미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범주에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미국, 일본, 중

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은 황현주 외(2019)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을 활용

하여 각 국가의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중점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책은 전문가 간담회52)를 통해 선정하였고, 해당 정책의 

49) 이재호 외(2018).

50) 2018년 7월 OECD ‘Friends of Going Digital’이라는 회원국 회의를 통해 선정된 AI 분야 강국: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일본.

51) 「베트남 “디지털경제, 2025년까지 GDP 20% 차지” 전망」(2019. 9. 30), https://m.newspim.com/

news/view/20190930000861(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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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및 말레이

시아,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 특징을 확인하고, 향후 한국이 추진할 디지털 

정책 협력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가. 한국

2013년부터 한국정부는 디지털 정부 통합을 위한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부처 

간 보이지 않는 벽(government silo)을 허물어왔다.53) 또한 2013년에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사

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

데이터 개방지수(Open Useful Reusable; OUR Data Index)54)에서‘공공데

이터 개방 및 활용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평가받았다.55) 한국은 2015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OECD 평균점수(0.60)

보다 0.33점이나 높아 1위를 기록하였다.56) 한국에 이어 프랑스 2위, 아일랜

드 3위, 일본 4위, 캐나다 5위 등을 기록하였다(그림 3-1 참고).

52) 전문가 간담회,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정책 평가 기준 수립」(2020. 7. 10, 서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 총 8인이 참석함.

53) APEC Secretariat(2019a), APEC Economic Policy Report 2019 – Individual Economy 

Reports, p. 176.

54) OECD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매 2년마다 측정하며,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Accessa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3개 분야로 평가.

55) 「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2019. 11. 19), https://www.gov.kr/portal/ntna

dmNews/2033786(검색일: 2020. 7. 28).

5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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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9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종합 순위

자료: 「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2019. 11. 19),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3786
(검색일: 2020. 7. 28).

2018년 한국은 “AI 기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AI 인프라를 지원

함으로써 누구나 활용하고 참여하는 AI 통합 플랫폼”인 ‘AI 허브’를 구축했

다.57) AI 역량 강화와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라 여기

고, 민간에 AI 교육 데이터를 개방하고, AI 제품 컴퓨팅 자원을 제공했다. 나아

가 2019년부터는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고, 분야별 장벽을 허물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58) 최근 인공지능으로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한국 스마트 공

장은 제조업의 변화를 이끄는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불량 검

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한국의 스타트업은 2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

았고, 의료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세계 100대 인공지능 기업

으로 선정되었다.59) 

57) 「AI Hub 소개」, https://aihub.or.kr/intro/vision(검색일: 2020. 10. 10); APEC Secretariat 

(2019a), p. 176.

58) 「인공지능회의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2019. 10. 28), 청와대 보도자료, https://www1.

president.go.kr/articles/7477(검색일: 2020. 8. 25).

59)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2019. 10. 28), 청와대 보도자료, https://www1.

president.go.kr/articles/7475(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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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 10년간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전반적으로 인재 유치 및 개발과 

더불어 산업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표 3-1 참고). 디지털 

기술을 기획 및 개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IoT, AI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업, 산업 나아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0~19년 한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2010~19년 한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

주요 정책  핵심 내용

스마트 시대 국가 발전 

전략(2011)

∙ ‘창조적 국민이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제시 

∙ 3대 목표: △ 행복한 국민생활 △ 창조적 선진경제 △ 함께 성장하는 사회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2013)

∙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 창조경제 및 정부 3.0 지원

∙ ICT 인프라 강국의 이점과 정부 3.0의 기회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강국

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추진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014)

∙ 전략적 IoT R&D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및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 조성

∙ △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 창출 △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 안전

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2015)

∙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

∙ △ ICT 산업 체질개선 △ ICT 융합 투자 확대 △ 9대 전략산업 육성 

△ 글로벌 협력 강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

대책(2016)

∙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 산업, 사회 분야별 정책 

방향과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

∙ <기술>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 기술 기반 확보

∙ <산업>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 <사회>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

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

∙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튼튼한 주력산업 육성

∙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ㆍ데이터ㆍ네트워크 확보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2018)

∙ 2018~22년 5년간 2.2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 비전 실현

∙ 중점 추진 방안: △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 확보 △ 최고급 인재 양성 

△ 개방ㆍ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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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계속

주요 정책  핵심 내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비전 제시

∙ △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 데이터 가치사슬 전방위 혁신 △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

∙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및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여 데

이터ㆍAI 경제 선도국가 도약

∙ △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 데이터ㆍAI 융합 촉진

주: 여기에 선정된 9가지 정책은 황현주 외(2019), pp. 102~112에서 다룬 한국의 주요 정책을 인용함.
자료: 황현주 외(2019), pp. 102~112를 재인용하고, 정책 원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추고자 과거부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높은 수준의 네트워

크와 ICT 역량,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였다.60) 2017년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61)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성공적으로 정보화를 이끌었

던 e-Korea(2002년), u-Korea(2006년)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을 이

어서 ‘I-KOREA 4.0’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62)

나. APEC 역내 주요 디지털 선도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미국, 중국, 일본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표 3-2]의 국

가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국은 정책 기조를 장기간에 걸쳐 일

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2018 연차보고서」, p. 51.

61) 한국의 21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2017년 11월).

62)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국가정보화백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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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유지하면서 현실상황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정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별로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구조, 인프라 등 환경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표 3-2 참고).

표 3-2. 2010~19년 미국, 중국,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미국 

∙ 공공분야 혁신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2010)

∙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2015)

∙ AI 활용능력 증대를 위한 방안 제시(2016)

∙ AI 분야 민간 및 공공부문의 협력 강화(2019)

중국

∙ 성장방식 전환의 가속화(2011)

∙ IoT 산업 육성(2012)

∙ 2020년까지 클라우드 핵심기술 확보,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실현(2015)

∙ 2025년까지 인공지능과 ICT 기반의 산업고도화 전략(2015)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2016)

∙ 2030년까지 세계 선두 수준의 AI 활용능력 달성(2017)

일본 

∙ ICT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실현(2015)

∙ ICT 활용 극대화 및 AI 경쟁력 확보(2016)

∙ 사회 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2017)

∙ AI 도입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2019)

자료: 황현주 외(2019), pp. 43~79; 김규판 외(2019), p 33; 이재호 외(2018), pp. 15~16; 김화섭(2011); 정원준, 이나라
(2018), pp. 6~7.

미국은 민간기업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럼에도 민간이 접근하기 어렵고 장기간 대규모 투입이 요구되는 원천기술 개발

과 인프라 조성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에 

정부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려는 의도다. 한

편 미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목표는 이미 선점한 디지털 분야의 우위를 바탕

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례로 클라우드 우선 정책(2010년)은 

표준경쟁 등에서 미국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였다.

반면 중국은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혁신을 이루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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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본 

연구보다는 드론, 이미지 인식 등의 응용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더

불어, 14억 인구(2020, 통계청 KOSIS 기준)를 바탕으로 방대한 빅데이터 생

산과 축적,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시스템 등 중국만의 강점으로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응용에 집중63)

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고도로 융합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ICT 활용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64) 또한 정원준, 이나라

(2018)에 따르면 일본은 과학기술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AI를 활

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65) 등 AI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APEC 역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베트남,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국가 행

정 추진을 위한 공공 분야 서비스 효율화(중앙/지방 정부의 온라인화, 전자정

부 발전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서비스 강화 등)에 디지털 경제정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디지털 선진국은 기업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시장의 작동에 기

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 구축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다.

63) 「시진핑, 中수뇌부 24명 모아놓고 “美 견제, AI로 뚫겠다”」(2018. 11. 2),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0194.html(검색일: 2020. 8. 5).

64) 유종태(2018),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 p. 6.

65) 황현주 외(201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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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0~1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베트남

∙ 2015년까지 정보통신산업 성장화, 2020년까지 ICT 산업과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전략 

추진(2010)

∙ 중앙/지방정부의 온라인화, 전자서비스 강화, 인프라 개선 등 2015년까지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2010)

∙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와 투자 준비, 2030년까지 각 스마트시

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2018)

∙ 2025년 UN 전자정부평가 순위 아세안 4대 강국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데이터 

통합 및 공유 기반 형성, 정보와 네트워크 보안을 확보한 전자정부 플랫폼 완성, 온라인 

공공서비스 정보 개방 및 전자문서 형태화(2019)

말레이시아

∙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생태계 구축(2015)

∙ 사물인터넷(IoT) 기술 구현과 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2015)

∙ 2020년까지 디지털서비스 통합, 데이터 정부 구현, 공유서비스 최적화, 사이버보안 강화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2016)

∙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 관련 선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 디지털 전환 

모색(2018)

자료: 각 정책의 원문과 MyGovernment, https://www.malaysia.gov.my/portal/content/30734(검색일: 2020. 7. 
30), https://www.malaysia.gov.my/portal/content/30611(검색일: 2020. 7. 30); https://www.malaysia.
gov.my/portal/content/30077(검색일: 2020. 7. 30); https://www.malaysia.gov.my/portal/content/30610
(검색일: 2020. 7. 30)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디지털 선도국이 디지털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부분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해 디지털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가 바로 실현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개도국으로 선정한 베트남과 말레

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추진 단위를 공통적으로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ICT 산업과 인프

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까지 ① 정보기술 

인력의 양성 ② 정보기술 산업 ③ 초고속 통신기반 ④ 정보화 확산 ⑤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⑥ ICT 기업설립과 ICT 시장 개발의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 정

보통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5년 UN전자정부평가 순위 아세안 

4대 강국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정부 플랫폼 

완성,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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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2015년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촉매제로 빅데이터 활용과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공중보건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여 데이터 전문가 양성,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산업주도형 혁신 등을 추

진하였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말레이시아를 지역 IoT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의 원활한 구현을 도모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 공공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실현을 위해 

ICT 발전방향과 주요 전략목표를 ① 디지털 서비스 통합 ② 데이터 정부 구현 

③ 공유 서비스 최적화 ④ 사이버 보안 강화 ⑤ ICT 거버넌스 ⑥ 인재 양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스마트 제조’ 관련 선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가. 분석방법: 텍스트 마이닝 기법 활용

본 절에서는 앞서 간략히 소개한 국별 정책을 [표 3-5]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국별 정책의 중점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디지털 선

도국이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황현주 외(2019)는 [표 3-4]와 같이 

Dutton(2018)의 인공지능 정책 분류방법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게 수정하였다.66)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를 재인용하여 각국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본다.

66) 황현주 외(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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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구분 기준

중점 분야 내용

기본 및 정책연구
∙ 기본 및 응용분야 연구개발 추진

∙ R&D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산업화 추진

인재 개발 및 유치
∙ 인재양성 및 개발

∙ 해외유치 관련 정책 및 전략 추진

교육
∙ 교육체계 변화

∙ 재교육 실시 및 평생학습 추진

산업생태계 조성
∙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개발, 생산장비 고도화

∙ 중견기업 활성화, 파트너십 확대 등 환경조성

공공분야 개혁
∙ 신기술 도입을 통한 공공행정 개혁 

∙ 효과적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인프라 조성
∙ 데이터셋 개방, 플랫폼 개방

∙ 기술관련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

윤리 ∙ 안전한 기술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 마련

규제
∙ 법제도 제정

∙ 규제 개혁 및 완화

디지털 포용
∙ 사회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

∙ 기술 확산으로 인해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

글로벌 협력 ∙ 전략적 연계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개방에 관한 활동

자료: 황현주 외(2019), p. 5 재인용.

각 정책의 중점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 기법

(processing approach)을 적용한 후 단어표상 기법 중 단어-역문서빈도

(TF-IDF)67)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대표

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 중 전처리 기법은 [표 3-5]와 같이 네 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TF-IDF는 문서에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단순히 측정하는 

빈도행렬과는 다르게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68) 

본 연구에서는 김수현 외(2019)에 따라 TF-IDF 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

출하였다.69) 

67)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68) 김수현 외(2019), p. 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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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식 3-1]

여기에서 N은 총 문서의 개수, 특정 문서(D)에서 특정 키워드(t)가 출현한 

횟수는 f, T는 표준화 인자(normalizing factor)70)로 문서의 총 단어 수, n은 

N건의 문서 중 t가 출현한 문서의 수를 의미한다.

표 3-5.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71)

기법 세부 내용

전처리

(preprocessing)

1단계
∙ 토큰화: 단어를 식별해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

(영문에서는 ‘the’와 같은 불용어(stop words)는 토큰화 분석에서 제외)

2단계

∙ 어간추출(stemming): 단어의 접사 등을 제거하고 어간을 분리해내는 작업

∙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 어간 추출과 같이 변형된 단어를 기준이 

되는 단어의 원형으로 되돌리는 기법

3단계

∙ 품사 태깅(Part-Of-Speech tagging):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를 해

당되는 품사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과정

∙ 형태소 분석(morpheme analyzing):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

소를 인식하고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현상이 일

어난 형태소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

4단계

∙ N-gram: 말의 집합(corpus)은 n개의 단어나 형태소 단위로 구성

됨. 분석모형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단어조합(window)에 

벗어나는 경우 분석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음

단어표상

(word 

representation)

빈도 기준

∙ 빈도행렬(Term Document Matrix): 전처리 과정을 거친 텍스트의 

토큰이 각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로 구성된 행렬

∙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빈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 동반출현행렬(Co-occurence Matrix): 밀접한 유사성을 가진 두 

단어는 동반출현행렬을 분석함으로써 벡터의 형태로 표현

∙ 단어빈도의 시각화

확률적 

단어 표상

∙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유사한 분포를 가진다”는 언어학의 확률적 

분포 가정에 기반함

∙ skip-gram과 CBOW(Continuous Bag or words)

∙ 회선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N-gram

69) 김수현 외(2019), p. 13.

70) 표준화 인자는 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 이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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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계속

기법 세부 내용

머신러닝을 

활용한 문서분류

∙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 나이브 베이즈 분류모형(Naive Bayes Classifier)

∙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 비모수 베이지안 군집화(Nonparametric Bayesian Clustering)

∙ SO-PMI(Semantic Orientation from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토픽모형

(Topic Models)

∙ 잠재의미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감성사전을 

활용한 논조분석

∙ 감성분석은 의견분석, 논조분석 또는 자동감성분석이라고도 하며 단어 

또는 문서의 극성(polarity) 등을 측정하여 텍스트의 논조를 읽는 방법

 가. 감성사전(sentiment lexicons)

 나. 논조분석(tone analysis)

자료: 김수현 외(2019), pp. 7~32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최종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우선 각국별 정책 내용을 바

탕으로 분야별 총 148개의 보편적인 키워드(keyword)72)를 선정하였다. 정책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의미적으로 기술하는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 각 정

책 문서마다 전처리 과정의 토큰화(tokenization)를 거쳐 보편적인 키워드를 

영문으로73) 선정하였다. 다만 단어의 형태적 유사도만 검토하였을 뿐 의미론

적 유사도를 고려하는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는 점은 분석의 한계로 남아 있다. 이렇게 선정한 1차 키워드의 임의성과 자의

성을 해결하고자 우선 1차적으로 선정한 키워드가 각 정책 문서에 등장하는 빈

도를 수치화하고, 그 빈도 값을 [식 3-1]에 대입하여 TF-IDF 값을 산출한 후 

높은 결과 값을 가진 단어 100개를 추렸다. TF-IDF 기법은 단순 출현 빈도가 

높다고 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흔

히 등장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게 부여한다.74)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같

71) 각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김수현 외(2019), pp. 7~32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72) 1차적으로 선정된 키워드는 [부록 1] 참고 .

73) 국제 공통어인 영어로 1차 키워드를 선정한 후 각국 언어로 변환하여 방법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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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법으로 선정한 2차 키워드를 놓고 전문가 회의75)를 통해 10개 분야에 적

절한 최종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100개의 키워드가 각각 어느 분야에 적절한 

키워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든 키워드에 분야를 지정하도

록 하였고, 분야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획득한 키워드 10개를 최종 선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키워드는 [표 3-6]과 같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정

해진 분야별 최종 키워드가 국별 정책 원문에 등장하는 빈도를 모두 측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표 3-6. 정책 중점 분야별 최종 키워드

정책 중점 분야 키워드

기본 및 응용연구
Algorithm(8), analysis(7), application(6), creation(8), machine learning(8), 

R&D(7), research(8), scientist(7), theory(8), university(6)

 인재 개발 및 유치
Attraction(6), capability(7), education(6), human resource(8), scientist(5), 

skill(7),  talent(6), talent development(5), training(6), workforce(6)

교육

Capability(7), college(8), education(6), human resource(6), retraining 

program(5), talent(5), talent development(5), training(5), tutoring(5), 

university(7)

산업생태계 조성
Cluster(8), cyber(6), ecosystem(8), environment(8), industrialization(8), 

industry(6), market(6), platform(6), platform construction(7), product(6)

공공분야 개혁
Activate(5), benchmark(5), evaluate(5), government(8), ministry(7), 

public(8), public service(7), reform(6), regulatory reform(6), strategy(5)

인프라 조성
Cluster(5), connectivity(6), dataset(5), development(5), infrastructure(8), 

investment(5), needs(5), network(6), platform(6), standard(5)

윤리
Cyber(5), ethic(8), harm(5), personal data(5), privacy(7), private(5), 

responsibility(7), secure(5), strict(6), transparent(5)

규제
Deregulation(8), law(8), legal(7), policy(7), privacy(8), regulate/ 

regulation(8), regulatory reform(8), safety(6), screen(7), strict(6)

74) 송광호, 김유성(2017, p. 523)에 따르면 최근 전통적인 TF-IDF 기법은 활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한 문장에서 단어가 동시에 출현한 횟수(Co-occurrence)를 활용하거나 문서에 출현한 단어들로 구

성된 그래프(Term Graph)를 활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75) 전문가 간담회,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정책 평가 기준 수립」(2020. 7. 10, 서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 총 8인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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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계속

정책 중점 분야 키워드

디지털 포용

Disabled/disability(8), discrimination(7), disparity(7), engagement(8), 

equality(8), fairness(7), inclusive(8), reduction in inequality(8), social 

problem(7), women(8)

글로벌 협력

Cooperation(8), diplomacy(6), foreign(8), global(7), global dialogue(8), 

international(8), mutual growth(7), overseas/abroad(8), partnership(7), 

shared growth(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최종 산출한 출현 빈도수를 표시.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방법은 여러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나 국가별 정책 개수는 일정

하지 않으며, 분석한 정책의 수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 불균형(imbalanced data)의 문제가 존재하고, 국별 모든 디지털 

정책을 분석에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의 관련 정책의 비

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에서 더욱 정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출발점으로 본 연

구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한국의 비교우위와 다른 디지털 선도국의 성공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나.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중점 분야 분석76)

본 절에서는 위에 언급한 방법론을 통해 앞 절에서 소개한 국별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보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기본 및 응용연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각각 30.7%, 20.1%를 

차지한다.

76) 본 파트의 그림에 활용한 모든 데이터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 [부록 2]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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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0~19년 국별 정책 중점 분야 히트맵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기본 및 응용연구 9.5% 30.7% 13.0% 20.1% 10.1% 5.8%

인재 유치 및 개발 17.5% 8.8% 9.5% 7.6% 4.4% 8.9%

교육 8.1% 5.6% 7.0% 10.5% 4.6% 5.8%

산업생태계 조성 17.0% 7.2% 17.9% 15.2% 10.5% 24.3%

공공분야 개혁 10.3% 10.0% 11.7% 9.7% 33.6% 18.6%

인프라 조성 13.5% 19.1% 14.6% 15.7% 23.4% 20.3%

윤리 4.3% 9.3% 8.9% 2.4% 4.9% 3.6%

규제 8.6% 6.3% 11.3% 10.1% 4.0% 4.5%

디지털 포용 2.0% 0.8% 1.1% 1.1% 0.6% 1.2%

글로벌 협력 9.1% 2.2% 4.9% 7.5% 4.0% 6.8%

자료: 저자 작성.

중국 정책에서도 ‘기본 및 응용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0%이며, 상위 3개 

분야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프라 조성’ 분야는 미국 19.1%, 중국 

14.6%, 일본 15.7%로 세 나라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13.5%를 차지하며 상위 3개 분야 중 하나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열 가지 분야 중 ‘공공분야 개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33.6%, 18.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편이다.

그림 3-3.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의 중점 분야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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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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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의 중점 분야를 비교한다. 직관적으로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반면, 디지털 선도

국은 기본 및 응용연구, 인재유치 및 개발, 규제 등에 중점을 둠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선도국은 장기간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기본 및 응용연구에 투자

하며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세밀하

게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추진해온 정

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민간 차원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일관성은 기업, 학계 등 민간에 방향성

을 제시해주었고, 정부와 민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오늘날 미국은 명실공히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다.

디지털 개도국의 정책에 ‘공공분야 개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선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정부는 시장의 작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설치하고 기업이 민간경

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공공분야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기 마련이다. 한 국가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 

빗대어 보면 정부가 경제를 시장기구의 작동에만 맡겨놓거나 그것이 작동할 환

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산업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민

간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공공분야의 개혁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포용’ 분야는 6개국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하위 세 가지 

중점 분야에 속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역량 부족으로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적응 능력이 보다 중요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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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은 현재의 팬데믹 위기를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문해력

(Digital Literacy)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디지털 관련 기술 및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77) 즉 윤리적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포용 수단의 

개발에 대해 각국 정부가 고민할 때다. 다음은 각국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78)

한국의 2010~19년 주요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이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인재유치 개발’(17.5%)이고, ‘산업생태계 조

성’(17.0%), ‘인프라 조성’(13.5%)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림 3-4. 2010~19년 한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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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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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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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77) 「디지털 포용 사회, 시민이 변화 주도해야」(2020. 7. 1), https://www.sciencetimes.co.kr/news/

%EB%94%94%EC%A7%80%ED%84%B8-%ED%8F%AC%EC%9A%A9-%EC%82%AC%ED%9A

%8C-%EC%8B%9C%EB%AF%BC%EC%9D%B4-%EB%B3%80%ED%99%94-%EC%A3%BC%E

B%8F%84%ED%95%B4%EC%95%BC/(검색일: 2020. 8. 21).

78) 황현주 외(2019), pp. 102~112에서 다루고 있는 아홉 가지 정책을 분석에 활용하고, 저자가 중요하

다고 판단한 한 가지 정책(2016년에 발표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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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기재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

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 세계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을 수립ㆍ시행하였다. 이는 과

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 및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한국이 인재유치와 개발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

한다.79)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해외 박사급 연구인력의 국내 유입 확대와 친

한(親韓) 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신뢰성 높은 해외인력(외국인ㆍ재외한인) 파악ㆍ관리체계 마련으로 해외인력 

유치ㆍ활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림 3-5. 2010~19년 한국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스마트시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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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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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2019)

기본 및 응용연구 2.2% 14.8% 7.8% 5.3% 6.2% 9.3% 8.0% 18.5% 12.9% 14.8%

인재 유치 및 개발 9.1% 9.6% 7.8% 9.5% 11.7% 27.3% 20.9% 28.0% 10.4% 13.2%

교육 9.1% 7.2% 3.9% 8.0% 4.0% 9.4% 7.8% 11.3% 4.0% 6.6%

산업생태계 조성 16.3% 18.6% 15.1% 21.8% 8.0% 15.9% 19.7% 10.1% 22.6% 18.2%

공공분야 개혁 16.2% 9.2% 12.8% 25.2% 36.3% 5.8% 4.5% 5.5% 11.1% 8.4%

인프라 조성 15.1% 16.4% 24.6% 5.7% 10.2% 7.8% 14.3% 13.8% 14.8% 20.0%

윤리 3.4% 6.3% 2.8% 1.5% 4.3% 5.6% 4.1% 2.7% 7.9% 3.8%

규제 9.6% 3.4% 5.0% 3.6% 5.8% 10.1% 14.3% 1.9% 8.9% 6.7%

디지털 포용 2.0% 3.4% 0.0% 0.9% 0.3% 2.6% 2.7% 1.0% 2.0% 1.7%

글로벌 협력 16.9% 11.2% 20.1% 18.5% 13.2% 6.2% 3.7% 7.3% 5.5% 6.6%

자료: 저자 작성.

특히 미래 먹거리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에 발표된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은 ‘인재유

치 및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그림 3-5 참고). 2022년까지 2조 2,000

억 원을 투입해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계적 수준의 AI 기술력 확보, 최고급 인재 양성, 개방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등

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80) AI 분야 인재 1,300명 및 융복합 인재 3,600명 등 

79) 안진호 외(2020), 「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혁신방안」,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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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을 신설하고 구글 또는 페

이스북과 같은 AI 선도기업 프로그램에 국내인력을 참가시키는 계획도 담고 

있다. 해외 AI 선도국인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의 협력연구도 지원한다.81)

이러한 한국의 인재 양성에 대한 열의는 APEC 내에서 한국이 성과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8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PEC 내에서 중견국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한국은 2012년도부터 현재

까지 APEC의 지원하에 선진국-개도국 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회원국, 특히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협

상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책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은 산업사회 

전반에 있어 지능형 혁신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다방면에서 조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그림 3-4 참고). 한국은 중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AI, IoT 등의 핵심 

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에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해왔다. 2018년에 발표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은 다른 정책에 

비해 ‘산업생태계 조성’ 분야를 중요하게 다룬다.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허브 구축, 

기술력 향상, 활용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AI 활용 생태계를 성

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AI 융합연구센터를 권역마다 지정ㆍ운영하여 AI 브레

인랩을 조성하고,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선도국의 선도기업과 국내 

80) 황현주 외(2019), p. 110.

81) 「과기정통부 ‘세계 4대 AI강국’ 위해 5년간 2.2조 투입」(2018. 5. 15), https://www.news1.kr/articles/

?3318097(검색일: 2020. 8. 3).

82)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실현을 위해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됨. 2010년 한국이 처음 제안하였으며, 2012~14년 1단계, 2015~17년 2단계, 2018~20년 현재는 

3단계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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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소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지원을 내용에 포함했다. 49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실현 가능성도 높였다.83)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디지털 포용’ 분야(2.0%)와 ‘윤리’ 분야(4.3%)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그림 3-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

지털 포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국 모두에서 가장 낮

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2 참고).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아

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디지털 포용 활동에 관심을 가지

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차별을 당하

거나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

화하여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APEC 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2017년부터 디지털 시대와 포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84) 

2018년 APEC 정상회의 주제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로, ‘디

지털’과 ‘포용’이 주제에 명시된 것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디

지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는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7년부터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파리시 차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85)

한편 현대인들의 삶의 영역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급변한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윤리는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림 3-4]처럼 ‘윤리’ 분야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

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협력체가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윤리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

63563(검색일: 2020. 8. 3).

84) 2017 APEC 정상회의 주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의제: 1) 디지털 시대의 혁신

성장, 포용성, 지속가능한 고용 2) 역내 무역ㆍ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

85)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node/58911(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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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디지털 선도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미국, 중국, 일본86)

다음으로 미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본다. 장기적 관점의 연

구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 미국을 AI 대표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0~19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 및 응용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7%에 달했으며, 그 뒤로 인프라 조성(19.1%), 공공분야 개혁(10.0%)에 높

은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3-6 참고).

그림 3-6. 2010~19년 미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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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개혁

인프라 조성

윤리

규제

디지털 포용

글로벌 협력

자료: 저자 작성.

정원준, 이나라(2018)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해 아무런 개

념이 없었던 1960~70년대부터 미국은 적극적으로 AI 기술 발달을 위한 R&D

에 투자하였다. 특히 정부가 교육, 건강, 환경 등 공공 영역에 대한 투자 주체로 

직접 나섰다.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성장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먼저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86) 황현주 외(2019), pp. 43~79에서 다루고 있는 각국 정책에서 미국은 10개 중 4개, 중국은 12개 중 

8개 정책을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5개를 모두 활용하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 

가지 정책(2016년에 발표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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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네 가지 정책의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채택을 위한 보안, 상호운용성 등 표준개발,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AI 기술 개발 촉진 및 성능 측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또한 ‘공공분야 개혁’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은 2010년에 

발표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다. 미국정부는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공공분야의 IT 관련 

예산 절감 등 정부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림 3-7. 2010~19년 미국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클라우드 우선 정책
(2010)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2016)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6)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9)

기본 및 응용연구 4.1% 27.6% 28.0% 36.6%

인재 유치 및 개발 14.3% 11.6% 7.0% 7.0%

교육 0.0% 7.6% 4.5% 4.5%

산업생태계 조성 12.2% 8.4% 8.8% 4.8%

공공분야 개혁 24.5% 4.5% 11.9% 13.8%

인프라 조성 24.5% 21.3% 23.1% 14.1%

윤리 14.3% 11.4% 6.8% 8.7%

규제 6.1% 4.8% 7.4% 6.9%

디지털 포용 0.0% 0.9% 0.1% 1.2%

글로벌 협력 0.0% 1.8% 2.4% 2.5%

자료: 저자 작성.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AI R&D 전략을 발표했고, 트럼프 행

정부에서 2019년 2월 AI 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그 

해 6월 업데이트된 AI R&D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R&D 예산이 우선적

으로 연구자에게 지원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원활하게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I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9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억 

달러 규모의 ‘AI Next 캠페인’ 추진을 통해 국방 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본 캠페인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AI 신기술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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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7) 정부 차원의 이런 발빠른 전략과 더불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의 혁신 성장과 오랜 기간 다져온 대학, 기

업, 공공부문의 협력 생태계 등을 통해 미국은 디지털 선도국이 되었다.88)

세계 1위의 ICT 수출국인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ICT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ICT 시장의 규모만큼이나 IT 산업 역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ICT 기업은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였다.89)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면서 중국은 ICT를 활

용한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림 3-8. 2010~19년 중국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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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덟 가지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생태계 조

성’이 1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인프라 조성’이 14.6%, 

기본 및 응용연구는 13.0%이다(그림 3-8 참고). 산업생태계와 인프라를 조성

하기 위해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AI 3개년 실천방안(2016)’, ‘차세대 AI 발전

8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과학기술&ICT 정책기술동향』.

88)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아는 척 해보자!」(2019. 9. 2), https://www.youtube.com/

watch?v=PCwr5fgwHIg(검색일: 2020. 8. 3).

89) 배병환, 안인회(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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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2017)’ 등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AI 산업규모를 10조 위안까지 확대

하고, AI 핵심 산업에 1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그림 3-9 참고).90) 전통산

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다 보니 많은 부문에서 혁신 수요가 남아 있다. 기업은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산업생태계와 인프라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혁신을 지

원한다. 또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연구보다는 자국의 강점을 더욱 성

장시킬 수 있는 응용연구에 집중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핵심 산업별 주요 

부품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3-9. 2010~19년 중국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12차 5개년 규획
강요 (2011)

사물망 12차
5개년 발전
규획 (201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의견 (2015)

중국제조 2025
(2015)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 의견 (201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천방안
(2016)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
(2016)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017)

기본 및 응용연구 3.3% 24.4% 11.2% 12.5% 7.2% 23.8% 20.7% 25.6%

인재 유치 및 개발 12.1% 5.2% 8.3% 11.4% 8.8% 4.6% 8.0% 7.9%

교육 9.9% 3.2% 6.5% 6.6% 7.3% 3.2% 5.7% 4.8%

산업생태계 조성 14.9% 12.2% 14.0% 25.0% 23.6% 19.9% 19.0% 15.3%

공공분야 개혁 19.1% 10.6% 9.1% 10.2% 12.2% 6.4% 6.5% 4.5%

인프라 조성 11.8% 18.2% 12.2% 14.0% 18.4% 18.1% 14.8% 15.7%

윤리 7.5% 10.4% 16.9% 5.2% 11.2% 9.2% 10.0% 8.4%

규제 14.7% 10.4% 17.4% 7.1% 5.8% 7.1% 11.2% 12.4%

디지털 포용 2.5% 0.2% 0.5% 0.3% 0.7% 0.4% 0.3% 0.5%

글로벌 협력 4.2% 5.4% 3.9% 7.6% 4.7% 7.4% 3.8% 4.8%

자료: 저자 작성.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협력’ 분야에 관심이 4.9%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미ㆍ중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한 상황

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글로벌 협력’ 분야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정책이 국별 모든 디지털 정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정책들이 2016년

도까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AI, IoT, 빅데이

90) 정원준, 이나라(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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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른 디지털 선도국과 소통을 장려하고, 자

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국 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활동을 펼치고 있다.91)

일본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기본 

및 응용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가장 높으며, 인프라 조성은 15.7%, 

산업생태계 조성은 15.2%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10 참고).

그림 3-10. 2010~19년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20.1%

7.6%

10.5%

15.2%

9.7%

15.7%

2.4%

10.1%

1.1%

7.5%

0.0% 5.0% 10.0% 15.0% 20.0% 25.0%

기본 및 응용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

교육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분야 개혁

인프라 조성

윤리

규제

디지털 포용

글로벌 협력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AI 부문에 대해서 국가

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환경을 정비하고 기초연구 강화를 지원한다.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에너지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및 응용 연구를 강화하였다. 2015년에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의 개념을 제시하며, 혁신의 원천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 추

91) 황현주 외(201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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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강조했다(그림 3-11 참고). 2010년대 후반에 발표된 정책은 AI와 관련이 

많으며, 특히 ‘AI 전략 2019’는 기초연구부터 사회적 실현까지 AI R&D 사이

클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노

베이션 창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초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산업구조비전(2017)’

의 경우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인재육성ㆍ활용 시스템, 경제의 신진대사 시

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지역경제ㆍ중소기업 시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사

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과제 해결을 위해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결합해 플

랫폼 창출을 추진하였다.92) 이처럼 일본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정비하

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림 3-11. 2010~19년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5)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2016)

일본 재흥 전략
(2016)

AI 산업화 로드맵
(2017)

신산업구조비전
(2017)

AI 전략(2019)

기본 및 응용연구 31.9% 25.8% 10.5% 26.6% 15.4% 30.0%

인재 유치 및 개발 8.3% 5.8% 9.6% 10.5% 3.1% 10.8%

교육 14.9% 10.3% 11.6% 11.0% 3.0% 13.6%

산업생태계 조성 6.2% 14.9% 16.7% 22.0% 23.2% 8.3%

공공분야 개혁 10.0% 7.8% 13.9% 3.4% 5.6% 7.7%

인프라 조성 10.7% 18.0% 12.4% 16.6% 23.1% 17.3%

윤리 2.4% 3.1% 1.8% 3.7% 2.3% 3.3%

규제 7.2% 7.1% 13.1% 5.6% 15.0% 2.6%

디지털 포용 0.8% 1.0% 1.5% 0.2% 1.2% 0.7%

글로벌 협력 7.6% 6.2% 8.9% 0.5% 8.2% 5.7%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목표하에 디지털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의 세부전략을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

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93) 

92) 황현주 외(2019),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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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 역내 주요 개발도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94)

APEC 역내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과 경제협력 관계가 가장 긴밀한 국가인 

베트남은 2019년 기준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김정곤 외(2019)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연평균 

29%씩 성장하여(2015년 기준) 2025년에는 총규모가 43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95)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며, 약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다. 전자상거

래 스타트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업간 M&A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

그림 3-12. 동남아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주: 2019년 기준이며, 버블 크기와 괄호 안 숫자는 디지털 경제규모를 나타냄.
자료: 김정곤 외(2019), p. 76 재인용.

93) 정원준, 이나라(2018), p. 13.

94) 2020년 7월 10일 개최한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정책 평가 기준 수립」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전

문가 총 8인이 참석하였다.

95)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

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89072&type=0(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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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정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분야 개

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다음 ‘인프라 조성’은 23.4%를 차지한다(그림 3-13 참고). 

그림 3-13. 2010~19년 베트남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10.1%

4.4%

4.6%

10.5%

33.6%

23.4%

4.9%

4.0%

0.6%

4.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기본 및 응용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

교육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분야 개혁

인프라 조성

윤리

규제

디지털 포용

글로벌 협력

자료: 저자 작성.

특히 전자정부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베트남 IT 2011-2015 프로그램

(2010)과 2019-2020 전자정부 전략(2019)은 ‘공공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었

다(그림 3-14 참고). 베트남 IT 2011-2015의 경우 ICT 459 전략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김종일 외(2014)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

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부문서 통합 시스

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능력 강화, 

전자서비스 강화, 인프라 개선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하에 세부전략을 세웠다.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인프라로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장비 투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 UN 전자정부평가 순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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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아세안 4대 강국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2019-2020 전

자정부 전략’이다.96) 전자정부 플랫폼을 완성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

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확보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공공분야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3-14. 2010~19년 베트남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ICT 459 전략
(2010)

베트남 IT 2011-2015 프로그램
(2010)

스마트시티 전략 2018-2025
(2018)

2019-2020 전자정부 전략
(2019)

기본 및 응용연구 17.1% 16.0% 7.7% 5.0%

인재 유치 및 개발 8.7% 3.9% 5.9% 1.8%

교육 9.2% 3.9% 6.5% 1.8%

산업생태계 조성 15.5% 9.9% 9.3% 9.3%

공공분야 개혁 10.3% 32.9% 24.2% 50.4%

인프라 조성 23.9% 15.3% 34.1% 21.1%

윤리 3.7% 6.4% 3.8% 5.4%

규제 4.4% 4.6% 4.0% 3.5%

디지털 포용 1.0% 0.6% 0.4% 0.5%

글로벌 협력 6.1% 6.7% 4.2% 1.3%

자료: 저자 작성.

‘인프라 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은 ICT 459 전략(2010)과 

스마트시티 전략 2018-2025(2018)이다(그림 3-14 참고). 각각을 살펴보면, 

ICT 459 전략은 ICT 산업과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2015년까지 정

보통신 산업을 IT 서비스 15억 달러, 하드웨어 125억 달러, 소프트웨어 20억 

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97) 이를 위해 몇 개의 하위 프로젝트 

및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주로 ICT 환경 조성, 재정 및 인력 확보 

등 인프라 조성과 관련이 깊다. 스마트시티 개발은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계획되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환경오염, 도로교통, 의료 및 보건시설 

96) Nhan Dan, https://en.nhandan.org.vn/scitech/sci-tech/item/7221702-vietnam-targets-to

-complete-e-government-platform.html(검색일: 2020. 7. 30).

97) 김종일 외(2014), pp. 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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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상하수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를 계획하였

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설계 및 서비스 구축사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적인 스마트시

티의 개념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기반시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미래형 

도시’를 의미하지만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급속한 도

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

이라는 것이다.98)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도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베트남은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지만, 표준화된 시스템의 부

재로 계획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중앙부처의 전산 시스템 역시 부처간 

수준 차이가 컸고, 각 부처마다 다른 소프트웨어 전산망을 사용하여 데이터 공

유가 쉽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8년 3월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우리 정부에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요청하였고,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이 강화되었다. 베트남 측이 한국에 요청한 

사항은 △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 전자정부 관련 법ㆍ제도 정비 △ 전문가 역

량 개발 △ 표준화된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 지원 등이다. 이를 계기로 지지부진

했던 베트남 전자정부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들에 또 다른 

베트남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의 선진기술과 전자정부 경험을 수

출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낳게 되었다.99)

98)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

AllView.do?dataIdx=162884&searchNationCd=101084(검색일: 2020. 7. 29).

99)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

Idx=322&dataIdx=166914(검색일: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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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2010~19년 말레이시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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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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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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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말레이시아는 2019년 A.T. Kearney가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 로케이션 지

수(Global Services Location Index)100)에서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

지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유럽, 미

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의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101) 2020년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3대 핵심 의제102)에도 디지

털 경제 이슈를 담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를 보면 말레이시아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은 ‘산업생태계 조성’(24.3 %)

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프라 조성’이 20.3%, 공공분야 개혁이 18.6%

로 그 뒤를 잇는다. 베트남이 공공분야 개혁에 가장 큰 방점이 있었다면 말레이

시아는 오히려 산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별로 발전

단계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목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말레이시

100) 2004년부터 A.T. 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IT 아웃소싱 국가 랭킹.

101)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

AllView.do?dataIdx=172184&searchNationCd=101076(검색일: 2020. 7. 30).

102) 2020 APEC 3대 핵심 의제: △ 무역 및 투자의 담론 개선 △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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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공공분야 개혁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일수

록 오히려 인프라 조성과 공공분야 개혁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베트남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3-16. 2010~19년 말레이시아 디지털 전환 정책별 중점 분야 

National BDA
Initiative (2015)

National IOT
Roadmap (2015)

The Malaysian pubic
sectore ICT (2016)

Industry 4.0
Roadmap (2018)

기본 및 응용연구 12.9% 6.5% 2.0% 5.1%

인재 유치 및 개발 20.1% 4.6% 3.2% 16.0%

교육 13.7% 4.4% 2.0% 8.2%

산업생태계 조성 13.7% 32.3% 10.7% 18.4%

공공분야 개혁 7.2% 13.4% 56.9% 14.6%

인프라 조성 18.7% 23.7% 15.0% 17.3%

윤리 1.4% 4.1% 5.5% 2.7%

규제 2.2% 3.0% 0.6% 8.7%

디지털 포용 0.7% 1.4% 3.2% 0.3%

글로벌 협력 9.4% 6.7% 0.9% 8.8%

자료: 저자 작성.

2015년에 발표된 ‘National IoT Strategic Roadmap’은 IoT 기술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개발하여 말레이시아를 역내 IoT 허브로 개발하려는 

비전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IoT 산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며, 

2025년까지 IoT 확산을 통해 134억 달러 창출을 목표로 한다.103) 공공분야 

개혁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은 2016년에 발표된 ‘The 

Malaysian Public Sector ICT’이다(그림 3-16 참고). 2020년까지 말레이시

아 공공부문에서 ICT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크게 디

지털 서비스 통합, 데이터 중심 정부 구현, 공유서비스 최적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ICT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National Big Data Analysis Initiative(2015)’는 정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빅데이터 분석 생태계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데

103) 한국IT법학연구소, http://cyberlaw.or.kr/archives/553(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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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전문가 양성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인재 유치 및 개발’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며 그다음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중점

을 둔다(그림 3-16 참고). 2018년에 발표된 ‘Industry 4.0 로드맵’은 2025년

까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조성’, 

‘공공분야 개혁’과 더불어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말

레이시아는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있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

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디지털 기

술발전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심과 외곽지역 간 디지털 격차 

문제, 사이버 보안 이슈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104)

3. 소결

본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국(디지털 선도국: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디지털 개도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선도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 및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인재 유치 및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장기적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단기간에 연구성과를 입증해야만 정부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 R&D 연구과제 연간예산 중 약 60%가 1억 원 

10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웨비나 참관기」, https://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2811(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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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다.105) 앞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았듯이, 한국의 디

지털 전환 정책도 기본 및 응용 연구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일관된 정

책 기조하에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개도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상위 중점 분야는 ‘인프라 조성,’ 

‘공공분야 개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두 국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서 정부 주도의 공공분야 개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민간으로 파급효과

를 유도하며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한 ICT 기반 인프라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편이다. 개도국에서는 흔히 기술도약(leapfrogging) 현상이 나타나

는데, 이는 선진국이 거친 디지털 기술 발전의 중간단계를 뛰어넘어 단시간에 

급격한 기술발달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한 기술발달로 성장에만 급급하

다 보니 장시간에 걸쳐 단계별로 성장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작

용이 나타나게 된다. 도시와 농촌 및 외곽지역 사이의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큰 

편이고, 개도국의 자원, 역량 등의 부족으로 불리한 통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중소기업의 폐업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106)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국의 모든 디지털 정책을 다루지 못했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가 수행한 텍스트 마이닝의 연구대상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

술정책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관련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107) 미국은 IoT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2025년까지 

일상생활에서도 IoT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정책 로드맵

을 제시하였다. 중국 역시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105) 김가윤(2019).

106) 임소영(2020), pp. 31~37.

107) 본 연구에서 3장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분야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엄밀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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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Xiaomi)와 같은 스마트 가전, 산업용 IoT 기술 등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추세를 반영한다.108)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의 디지털 전환 정책들의 정책수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책들을 비슷한 정책수위로 다시 재

분류해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에 포함하였다. 다행히 상위 

중점 분야 및 하위 중점 분야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109)

108) 「인더스트리 4.0 사물인터넷 수요 증가에 따른 제조 산업의 변화」(2019. 2. 19), http://www.industry

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9(검색일: 2020. 8. 3).

109) 강건성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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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가. 디지털화의 측정

본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경제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이 장에서 우리가 주되게 고려하는 경제성과는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이고, 

5장에서는 개개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한다. 디지털

화는 앞의 2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정도로 

측정한다.

앞서 1장 제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디지털화와 경제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

들의 한 축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에서 ICT의 경제적 영향(생산성과 경제성

장)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생산성 및 경제성장 관련 분석

틀을 따라 ICT 투자를 생산요소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Jorgenson 

2001). 다른 한편의 접근방식은 ICT 기술이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채널을 고려하고 한 나라 경제와 사회에서 ICT가 수행한 광범위한 역

할을 식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Evangelista et al. 2014). 이러한 접근방식

을 사용한 연구들은 ICT 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접근성’으로 디지털화의 정

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초기 연구들은 디

지털화의 정도를 한 경제 내 혹은 나라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측정

한다.110)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 나라의 디지털화 정도를 ICT 접근

성과 ICT 이용강도로 측정한다. ICT 접근성을 대리하는 변수들은 ‘인구 100

110) Hoffman and Novak(1998); Ono and Zavodny(2003); Evangelista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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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가입자 수’를 포함한다. 특히,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

입자 수와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은 무선전화가 유선전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ICT 이용강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사용자 비중’,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터넷 사

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을 포함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

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비중은 인터넷에 더 빠른 액세스가 가능하

고 질이 우수한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ICT 이용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과 이용강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

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

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노동자 개인의 디지털화 정도와 한 나라 경제의 총량단위에서 디

지털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에 사

용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나. 분석자료

본 장의 실증분석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로부터 획득한 자료, Penn World Table Version 

9.1로부터 획득한 자료와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로부터 획

득한 자료를 사용한다. 세계개발지표는 개발 및 빈곤퇴치와 관련된 자료와 국

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2020년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218개 국가 및 경제집단(economy)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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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개의 시계열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Penn World Table은 1950년에

서 2017년 사이 182개국의 소득, 생산, 투입 및 생산성 수준에 대한 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특히, Penn World Table은 생산수준 및 경제

성장 관련 자료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다. 표준

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는 1960년부터 현재까지 Gini 지수의 추세

에 대한 국가별 소득불평등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196개 국가의 소득불평등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다.

[표 4-1]과 [표 4-2]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summary 

statistics)을 보여준다. [표 4-1]은 전체 샘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표 

4-2]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샘플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체 

샘플의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23%이고 APEC 샘플의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56%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다. 전체 샘플에서의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의 최솟값은 -97.58%이고 최댓값은 87.63%로 경제성장률의 

분포가 대단히 넓다. 반면에 APEC 샘플에서의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은 최솟

값은 -15.54%이고 최댓값은 12.85%로 전체 샘플의 분포보다는 작다. 전체 샘

플에서 Gini 계수의 평균값은 38.88이고 APEC 샘플에서 Gini 계수의 평균값

은 38.98로 비슷하다.

전체 샘플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평균은 20.37명으로 APEC 

샘플 평균인 27.86명보다 적다. 또한 전체 샘플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

입자 수 평균은 60.93명으로 APEC 샘플 평균인 75.04명보다 적다. 이는 

APEC 회원국이 전체 샘플에 있는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ICT 접근성이 더 용

이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샘플의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은 27.14%이고 APEC 

샘플의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은 39.74%이다. 전체 샘플에서 인구 100명당 유

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평균은 9.37명이고 APEC 샘플의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평균은 12.61명이다. 또한 전체 샘플에서 인터넷 이용

자 수 대비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평균은 0.16이고 APEC 샘플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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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대비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평균은 0.20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APEC 회원국이 전체 샘플에 있는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ICT 이용강도가 강

한 것을 의미한다.

표 4-1. 전체 샘플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성장률 4,472 2.23 5.13 -97.58 87.63

Gini 계수 3,288 38.88 8.19 21.80 66.40

유선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725 20.37 20.52 0.00 136.00

무선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665 60.93 52.56 0.00 345.00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634 81.18 62.60 0.04 364.50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 4,431 27.14 28.83 0.00 100.00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100명당) 3,194 9.37 12.10 0.00 62.30

인터넷 이용자 수 대비 브로드밴드 비중 3,041 0.16 0.16 0.00 1.00

로그 1인당 국내총생산 4,488 9.19 1.21 6.23 12.00

인적자본지수 3,146 2.44 0.70 1.05 3.97

65세 이상 인구비중 4,648 7.59 5.27 0.69 28.00

투자재 가격 3,920 0.59 0.31 0.03 8.81

개방도 4,362 90.30 57.42 0.03 861.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4,480 40.63 9.48 7.68 56.00

출생률 4,707 22.49 11.22 5.90 54.50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표 4-2.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공동체 샘플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성장률 480 2.56 3.28 -15.54 12.85

Gini 계수 412 38.98 5.91 29.50 52.50

유선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56 27.86 19.97 0.88 68.40

무선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58 75.04 53.65 0.04 270.00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100명당) 456 102.95 62.09 0.92 326.90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 448 39.74 30.37 0.00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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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100명당) 370 12.61 12.19 0.00 41.60

인터넷 이용자 수 대비 브로드밴드 비중 359 0.20 0.14 0.00 0.51

로그 1인당 국내총생산 480 9.88 0.95 7.80 11.49

인적자본지수 418 2.92 0.48 1.85 3.97

65세 이상 인구비중 480 9.21 4.84 2.37 28.00

투자재 가격 418 0.60 0.26 0.14 1.59

개방도 462 102.38 94.52 18.35 443.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480 42.95 4.27 32.60 49.40

출생률 460 15.95 6.18 6.40 34.60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분석모형

다음은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모형

(benchmark model)이다:

    ln            (4.1)

이 모형은 Li and Liu(2004)가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

하기 위해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을 수정한 것이다. 모형(4.1)에서 는 경제

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는 초기 시점 경제의 1인

당 실질 국내총생산을 나타낸다. 신고전주의 경제성장 모형(the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model)은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

정하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라고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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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신고전주의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기에 상대적으로 소

득이 낮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소득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궁극적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든다고 예측한다. 기존 실증분석은 로그 초기 1인

당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음이라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

다.111) 는 초기 시점 경제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 수준을 

나타낸다. 인적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론적 및 실

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112) 특히 Barro and Lee(1993)는 인적자본을 대리

하는 변수로 중등교육수준(the level of secondary education)을 제안하였

고 이 변수가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상 인적자본을 대리하는 변수로 Penn World Table에

서 가져온 인적자본 지수를 사용한다.113)

는 기존 실증분석이 경제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인구성장률,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의 비중-과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소득불평등

에 관한 변수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간 총 인구성장률은 1인당 실

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4) 다음으

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문헌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투자의 증가는 실물자본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

존 실증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동일할 때, 국내총생산에서 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Li and Liu(2004)는 국내총생산에서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 투자액의 비중

이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115) 마지막으

111) 예를 들어, Levine and Renelt(1992); Barro(1991); Li and Liu(2004) 참고.

112) 예를 들어, Lucas(1988); Levine and Renelt(1992); Barro and Lee(1993) 참고.

113) Penn World Table에서 인적자본 지수는 평균 교육기간과 Mincer 방정식에서 구한 교육의 예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평균 교육기간은 Barro and Lee(2013)와 Cohen and Leker(2014)

에서 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14) 예를 들어, Levine and Renelt(1992)와 Li and Liu(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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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

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한다.

는 디지털화의 정도를 대리하는 다양한 변수들, 특히 ICT 접근성 및 

ICT 이용강도를 측정하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ICT의 접

근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와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포함한다. 또한 이동전화가 유선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두 변수의 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 분석한다. 다음으로 ICT의 이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포함한다. 특히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

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비슷하더

라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정도의 차이로 ICT 사용강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인구 백 명당 인터넷 이용

자 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의 비중을 측정한다. 인터넷 이용강도를 측정하는 이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는 소득수준에 따른 그룹 더미변수를 포함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

장의 단계가 다를 수 있고 경제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준도 다를 수 있다. 샘플에

서 모든 경제를 세계은행의 소득기준에 따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고소득 그룹(high income economies), 상위 중위소득 그룹(upper middle 

income economies), 하위 중위소득 그룹(lower middle income economies), 

저소득 그룹(low income economies). 예를 들어, 어떤 경제가 고소득 그룹에 

속한다면, 이 경제에 대한 고소득 그룹 더미변수의 값이 1이고 다른 그룹 더미변

수의 값은 0이다. 실증분석에서 저소득 그룹을 기본 그룹으로 사용하여 이 그

115) Blomstrom et al.(1996)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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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의 평균 성장률의 차이를 측정한다.

나. 실증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추정결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샘플의 모든 국가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APEC에 속한 

경제들에 대한 추정결과와 비교한다. [표 4-3]은 전체 샘플의 경제(economy) 

단위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4.1)을 랜덤효과(random effect)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4]는 APEC에 속한 경제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116) 전체 샘플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획득한 217개 경제단위 자료와 Penn World Table 9.1로부터 획득한 

172개 국가단위 자료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 가능한 114개 국가 

및 경제를 포함한다. APEC 샘플은 21개 회원국 중 자료를 이용 가능한 17개 

경제를 포함하고 이 중 고소득 그룹은 9개 경제를 포함하고 저소득 그룹은 8개 

경제를 포함한다.117) 모든 샘플에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자료를 가

지고 경제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다.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 

문헌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초기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고 초기 인적자본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118)

116) APEC에 속한 회원국을 다시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으로 구분하여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두 그룹

에 대한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부록에 포함한다.

117) 고소득 그룹은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을 포함하고 저소득 

그룹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러시아, 페루, 필리핀을 포함한다.

118) 또 다른 방법으로 경기순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도별 자료를 평균하여 국가단위 횡단면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 경제성장 문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Li 

and Liu(2004)를 따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한다.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문헌

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초기 1인당 국민소득과 초기 인적자본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

제하기 위해서다. 즉 Solow 경제성장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조건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이 초기조건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디지털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

해서 랜덤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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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전체 샘플)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201***

(0.060)

무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4***

(0.017)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6***

(0.016)

인터넷 이용자 

비중 변화율(%)

0.020 0.055**

(0.033) (0.02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204***

(0.067)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14.158***

(3.838)

ln 

-1.780*** -1.726*** -1.792*** -1.770*** -1.782*** -1.478*** -1.494***

(0.285) (0.289) (0.273) (0.275) (0.284) (0.331) (0.326)



0.860*** 0.910*** 0.834*** 0.852*** 0.943*** 0.730* 0.732*

(0.305) (0.311) (0.282) (0.282) (0.336) (0.403) (0.391)

인구증가율
-0.481*** -0.467*** -0.458*** -0.451*** -0.471*** -0.600*** -0.588***

(0.159) (0.161) (0.159) (0.162) (0.160) (0.168) (0.164)

해외직접투자 비중
0.002 0.002 0.002 0.001 0.002 0.001 0.002

(0.007) (0.007) (0.006) (0.006) (0.007) (0.006) (0.006)

고정투자 비중
0.082*** 0.084*** 0.076*** 0.076*** 0.079*** 0.068** 0.068**

(0.023) (0.024) (0.022) (0.022) (0.024) (0.031) (0.030)

노동소득 비중
-0.040** -0.039** -0.034** -0.033* -0.040** -0.069*** -0.068***

(0.017) (0.018) (0.016) (0.017) (0.016) (0.013) (0.013)

고소득 그룹
2.692** 2.567** 2.697** 2.670** 2.490** 0.470 0.670

(1.106) (1.141) (1.077) (1.106) (1.155) (1.186) (1.077)

상위 중간소득 그룹
1.941* 1.825* 1.933* 1.912* 1.792* 0.308 0.428

(1.021) (1.064) (0.987) (1.026) (1.055) (1.000) (0.903)

하위 중간소득 그룹
1.087 1.042 1.107 1.114 0.940 -0.178 -0.079

(0.840) (0.882) (0.806) (0.845) (0.860) (0.793) (0.705)

관측치 수 2,483 2,475 2,479 2,471 2,438 1,674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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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계속

구분 (1) (2) (3) (4) (5) (6) (7)

경제 수 114 114 114 114 114 113 113

R2 0.0244 0.0305 0.0524 0.0557 0.0243 0.0377 0.0500

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4.1)을 추정하였음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표 4-3]의 모형(1)은 경제성장 실증분석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

이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

체적인 추정결과는 기존 문헌의 결론과 유사하다. 모형(2)-(7)은 이러한 변수

들이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화

를 대리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ICT에 접근성이 좋은 경제일수록 그리고 ICT 이용강도가 큰 

경제일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한다. 1995년의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이 큰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치

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부

합한다. 자본의 수익률은 자본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신고

전학파 경제성장 모형은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이 적은 경제가 그렇지 않은 경

제보다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고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높다고 예측하는데 우

리의 결과는 이에 부합한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초기 1인당 실질소득과 경제성

장률 사이의 음의 관계를 수렴속성(convergence property)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1995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양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대적으로 샘플기간이 짧은 모형(6)-(7)에서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추정치도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부

합한다. 경제성장 문헌에서는 초기의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대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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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일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한

다.119) 이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자본의 확충은 인적자본보다 훨

씬 빠르고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의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수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물리적 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양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형(6)-(7)에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추정치도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부합한다. 인구성장률이 높은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부합한다. 국내총

생산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의 비중과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하

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온 글로벌 가

치사슬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의 샘플기간이 

1990년대 이전인 반면에 본 연구의 샘플기간은 1990년 중반 이후이다. 즉, 

199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된 패턴에 기인할 수 있다. 국내총소득에

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은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모형(6)-(7)에서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전체적으로 모형(4.1)을 랜덤효과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기존 실증분석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다. 지금부터는 기존 문헌에서 식별된 변수들이 경제성장

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모형(2)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

119) 예를 들어 Lucas(1988); Rebelo(1991); Mulligan and Sala-i- Martin(1993); Barro and 

Sala-i-Martin(1995, Ch.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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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는 한 나라의 ICT 관련 인프라 증가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선전화 가입은 ICT 관련 응용 프

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한 나라 경제 구성원의 ICT 인프라 이용 가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많

을수록 그 나라의 이용 가능한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ICT 인프라는 디지털화가 경제 발전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

요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2)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

은 증가한다.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선전화와 더불어 무선전화도 ICT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형(2)의 결과

를 보완한다. 하지만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무선전화 가입

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정체되는 추세이

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무선전화의 기능이 유선전화 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무선전화 가입이 유선전화 가입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 사용단계를 건너뛰고 무선전화 가입으

로 바로 이동하는 현상을 상당수 저소득 경제에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의 변수보다는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와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

이 ICT 관련 인프라의 발전 정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4)의 결

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과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이 증가하는 경제

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

정치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는 ICT의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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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경제일수록 혹은 ICT 인프라를 확장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

제성장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형(5)-(7)은 ICT 이용강도를 측정하는 인터넷 이용 관련 변수들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5)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하지만 모형(6)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이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둘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브로드밴드 서

비스는 기존의 전화 접속 서비스보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훨

씬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전화 접속 서비스보다는 브

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성능이 우수한 다양한 응용기술 프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형(5)와 (6)의 결과는 디지털

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경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이용강도

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

여, 인터넷의 사용강도를 한 나라 경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중 브로드밴

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한다. 즉,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

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모형(7)의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가운

데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

장률이 크게 증가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비중의 변화율과 1인당 경제성장률 사이

에 비선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

이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경제의 상대적인 브로드밴드 가

입 비중에 달려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수 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 가입은 인터넷 이용을 이

미 측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상쇄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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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밴드 가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제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비중의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관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샘플에서 ICT의 접근성과 이용강도(특히, 인터넷 이용강도)

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APEC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설명하고 전체 샘플 결과와 비교한다.

표 4-4.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APEC)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150

(0.141)

무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6***

(0.015)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7***

(0.015)

인터넷 이용자 

비중 변화율(%)

0.099*** 0.105***

(0.035) (0.038)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122

(0.114)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8.790***

(3.124)

ln 

-2.141*** -2.131*** -2.228*** -2.219*** -2.134*** -2.362*** -2.449***

(0.460) (0.483) (0.493) (0.503) (0.437) (0.715) (0.785)



1.918* 2.074** 2.028** 2.112** 1.690* 2.195 2.238

(0.985) (0.994) (0.979) (0.972) (0.945) (1.671) (1.630)

인구증가율
-0.841*** -0.881*** -0.767*** -0.783*** -0.774*** -0.820*** -0.816***

(0.287) (0.283) (0.290) (0.283) (0.282) (0.255) (0.236)

해외직접투자 비중
0.111** 0.113** 0.107** 0.108** 0.109** 0.102* 0.101*

(0.048) (0.048) (0.046) (0.047) (0.045) (0.055) (0.054)

고정투자 비중
0.132*** 0.134*** 0.127*** 0.127*** 0.127*** 0.121** 0.112**

(0.027) (0.027) (0.027) (0.026) (0.027) (0.05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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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구분 (1) (2) (3) (4) (5) (6) (7)

노동소득 비중
-0.035 -0.040 -0.033 -0.035 -0.027 -0.095** -0.103**

(0.029) (0.029) (0.031) (0.031) (0.028) (0.044) (0.046)

고소득 그룹
0.164 0.112 0.266 0.222 0.178 0.788 1.180

(0.973) (0.999) (1.000) (0.989) (0.946) (1.765) (1.954)

상위 중간소득 그룹
0.553 0.520 0.597 0.573 0.585 0.863 1.065

(0.614) (0.634) (0.667) (0.672) (0.591) (0.777) (0.834)

하위 중간소득 그룹

관측치 수 374 374 374 374 370 288 284

경제 수 17 17 17 17 17 17 17

R2 0.0828 0.0962 0.122 0.130 0.0957 0.0952 0.135

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3.1)을 추정하였음.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전체 샘플의 결과와 유사하게, APEC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1995년의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큰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감소한다(표 4-4 모형(1)-(7) 참고). 이 음의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1995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증가한

다. 이 양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대적으로 샘플 기간이 짧은 모형(6)-(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양의 관계는 전체 샘플의 결과와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의 정도는 전체 샘

플보다 약하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의 정도의 차이는 샘플 수의 차이에 기인

할 수 있다: 전체 샘플은 114개의 경제를 포함하는 반면에 APEC 샘플은 17개

의 경제만 포함한다.

전체 샘플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 대비 물리적 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제일

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양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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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형(6)-(7)에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추정치도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부합한다. 인구성장

률이 높은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감소한다. 이 음의 추

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전체 샘플의 결과와 

동일하다. 전체 샘플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

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증가한

다. 이 양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APEC에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경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샘플과 유사하게 국

내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국내총

생산의 성장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체 샘플과는 달리 대부분의 

모형에서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모형(4.1)을 랜덤효과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전체 샘플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 수로 인해 검정력이 약하다. 지금

부터는 기존 문헌에서 식별된 변수들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

태에서 추가적으로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모형(2)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와 1인당 실

질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에 모형

(3)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제일수

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

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모형(4)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과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들은 전체 샘플의 결과와 대단히 유

사하다. 즉 이 결과들은 ICT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경제일수록 혹은 ICT 인프라



14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를 확장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

사점을 제시한다.

모형(5)-(7)은 ICT 이용정도를 측정하는 인터넷 이용강도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전체 샘플과 다르게 모형(5)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양의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과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 간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인터넷의 단순 접속정도와 인터넷 이용강도 수

준을 구분한 모형(7)의 결과는 전체 샘플과 유사하다: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유

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

이 크게 증가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결론적으로, 전체 샘플과 유사하게 ICT의 접근성과 이용강도(특히, 인터넷 

이용강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분석모형

다음은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모형

(benchmark model)이다:

    ln   ln 
     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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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4.2)에서 는 경제의 연도 Gini 계수 값을 나타낸다. 실증분석

에서는 두 종류의 Gini 계수 값을 사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 하나

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그리고 가계의 각종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이 지

급되기 전 시장소득에 기초해서 계산한 불평등 지수의 추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전소득의 지급이 고려된 가처분소득에 기초해서 계산한 불

평등 지수의 추정치이다.120) 두 변수는 표준 세계 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획득하였다.

는 디지털화의 정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2장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동일하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ICT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한다.

ln는 경제의 연도 로그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을 나타낸다. Kuznets 

(1955; 1963)의 가설은 한 국가 경제의 소득불평등은 경제발전의 낮은 단계에

서는 증가하다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감소한다고 예측한다.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는 로그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소

득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

록 산업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변화

는 통상적으로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

이 높은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보장이나 소득불평등

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이 제공되므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모

형(4.2)는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Richmond and Triplett(2018)을 따라서 

로그 1인당 실질총생산의 일차항과 이차항을 포함한다. 즉, 모형(4.2)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1인당 실질총생산(평균소득)과 소득불평등의 관계가 달라질 가

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통제한다.121)

120) 두 종류의 Gini 계수 값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비슷하므로, 가처분소득에 기초해 계산한 실증분석 

결과만 보고한다.

121) 기존 실증분석은 Kuznet 가설에 대해서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hmani- 

Oskooee et al.(2008); Conceicao and Galbraith(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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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즉 인적자본 수준, 총인구

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본재의 가격, 출생률,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대외개방도 등을 포함한다.122) 먼저 인적자본 축적이 높은 경제일

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

제일수록 인적자본 축적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제 전반의 높은 교육수준은 소

득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enn World Table에서 가져온 

인적자본 지수를 사용한다. 둘째,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

중이 큰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평생소득주기가설

(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은 중년에서 가장 높

고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123) 따라서,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빠

르게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자본재의 가격

이 하락하는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은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노동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재 가격의 하락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평균적인 노동소득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

제에서 자본을 소유한 사람보다 노동을 공급하는 가계가 훨씬 많으므로 이러한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24) 넷째, 출생률

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은 증가한다고 예측한다.125)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감소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비해야 하는 시간의 기

회비용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보다 훨씬 크다. Kremer and Chen(2002)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

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출생률이 증가하는 경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

122) 예를 들어 Richmond and Triplett(2018) 참고.

123) 예를 들어 Deaton and Paxson(1997, 1998, 2000) 참고.

124) 예를 들어 Karabarbounis and Neiman(2014)은 자본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25) 예를 들어 Kremer and Chen(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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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율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126) 

Thurow(198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 다음의 두 측면에서 소

득불평등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임금을 가진 여성과 고임금을 가진 남성이 결

혼할 확률이 증가한다면 이는 소득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높은 교육수준에 기인한다면 이는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섯째, 대외 무역에 개방된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은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Stolper and Samuelson의 이론에 따르면, 대외 무역

이 활성화될수록 한 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확장되고 비교

열위가 있는 산업은 축소된다. 이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야기하여 소득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오차항 중 는 경제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는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다. 는 i.i.d. 랜덤 변수이다.

나. 실증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정결과에 대해서 논의

한다. 먼저 134개 경제를 포함하는 전체 샘플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다

음으로 APEC에 속한 경제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와 비교한다. 또한 APEC에 

속한 경제들을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추정결과를 

비교한다. [표 4-5]는 전체 샘플의 경제단위(economy level)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4.2)를 고정효과(fixed effect)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 [표 4-6]은 APEC에 속한 경제들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표 

126) 예를 들어 Thurow(1987); Bluestone(1990); Nielsen and Alderson(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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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은 전체 샘플에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8]은 APEC

의 고소득 경제와 저소득 경제에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소득불균형 실증

분석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이 가처분소득에 기초해서 계산된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기존 문헌의 결론과 유사하다. 즉, 소

득이 낮은 경제에서는 로그 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Gini 계수가 증가하지만 

소득이 높은 경제에서는 로그 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Gini 계수는 감소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은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이 증가하고, 자본재 가격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한다. 또한 출생률이 높은 경제일수

록 Gini 계수 값은 증가한다. 인적자본, 대외무역 개방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정치는 예측과 동일한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4-5]의 모형(2)-(7)은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

화를 대리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ICT에 접근성이 좋은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이 감소

한다. 이는 ICT에 접근성이 좋은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ICT 이용강도를 대변하는 변수인 인구 100명

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많은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증가한다. 이는 

ICT 이용강도가 강한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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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전체 샘플)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70***

(0.017)

무선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10**

(0.005)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13***

(0.004)

인터넷 이용자 

비중(%)

0.004 -0.018*

(0.008) (0.010)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00명당)

0.059***

(0.021)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2.144*

(1.250)

로그 1인당

실질소득

10.958** 13.563*** 7.997* 7.628* 11.144** 15.314*** 7.857

(4.627) (4.420) (4.495) (4.379) (4.868) (5.335) (5.518)

로그 1인당

실질소득 제곱

-0.606** -0.706*** -0.408 -0.369 -0.624** -0.855*** -0.475

(0.258) (0.244) (0.255) (0.247) (0.275) (0.297) (0.304)

인적자본
-1.588 -1.157 -1.620 -1.525 -1.578 -1.059 -1.167

(1.268) (1.136) (1.222) (1.181) (1.283) (1.361) (1.279)

65세 이상 인구 

비중

0.354*** 0.310*** 0.311*** 0.293** 0.333*** 0.193 0.251**

(0.121) (0.118) (0.119) (0.116) (0.122) (0.119) (0.115)

자본재 가격
-0.455* -0.479* -0.471* -0.474* -0.475* -2.837*** -2.758***

(0.253) (0.278) (0.244) (0.244) (0.263) (0.854) (0.803)

개방도
0.006 0.005 0.006 0.006 0.007 0.001 0.003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0.055 -0.015 -0.045 -0.036 -0.062 -0.079 -0.098

(0.087) (0.087) (0.087) (0.087) (0.086) (0.076) (0.079)

출생률

(인구 천 명당)

0.171*** 0.160*** 0.174*** 0.173*** 0.171*** 0.182** 0.221***

(0.065) (0.060) (0.063) (0.061) (0.065) (0.070) (0.077)

관측치 수 2,587 2,573 2,577 2,570 2,553 1,833 1,822

R2 0.154 0.207 0.169 0.184 0.157 0.249 0.240

경제 수 134 134 134 134 134 131 131

주: 고정효과(fixed effects)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4.2)을 추정하였음.
종속변수: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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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추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그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   ln   이고, 이 한계

효과의 크기는 소득수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모형(1)에서 의 추정치는 

10.958이고 의 추정치는 -0.606이다. 전체 샘플의 1분위(10th percentile)

에서 로그 1인당 실질소득이 7.512일 때, 한계효과는 1.853이고 이 추정치의 

p 값은 0.0743으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전체 샘플의 5분위

(50th percentile)에서 로그 1인당 실질소득이 9.278일 때, 한계효과는 

-0.287이고 이 추정치의 p 값은 0.7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체 샘

플의 9분위(90th percentile)에서의 로그 1인당 실질소득이 10.762일 때, 한

계효과는 -2.086이고 이 추정치의 p 값은 0.103으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는 경제발전 단계가 아주 낮은 경제의 경우에는 1인

당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경제발전 단계가 

아주 높은 경제의 경우에는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

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1인당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모형에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이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는 국가단위 평균

적인 인적자본과 소득불평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모

형에서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은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모형에서 이 양의 추정치는 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세대인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

든 모형에서 자본재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음의 추정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10%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고 모형(6)-(7)에서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만약 

자본과 노동의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자본재 가격의 하락률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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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율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199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재 가격의 하락 추세가 소

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Karabarbounis and Neiman(2014) 결과에 부합한다. 대외무역에 대한 개

방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가 많은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이는 출생률의 증가와 소득불평등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의미한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소득불평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수 사이에 내생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있으므로 출생률을 추정모형에 포함하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기존 문헌에서 식별된 변수들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모형(2)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한다.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1% 증가

할 때 Gini 계수는 0.07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한 나라의 ICT 관련 인프라의 이용가능 정도가 증가할수록 혹은 

ICT에 접근하는 경제주체들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3)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

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한다: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1% 증가할 때 Gini 계수는 0.01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미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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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의 무선전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무선전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므로 유선전화 대신 무선전화

만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가입자 수와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모

형(4)에서 추정한다. 모형(4)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유선과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이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한다. 이 음의 추정

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2)-(4)의 결과는 ICT의 접근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형(5)-(7)은 ICT 이용정도를 측정하는 인터넷 이용강도가 Gini 계수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모형(5)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인터

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Gini 계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없다. 하지만 모형(6)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

입이 증가할수록 Gini 계수 값이 감소한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접속 서비스보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전달하므로 인터넷상에서 성능이 우수한 다양한 응용기술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모형(5)와 (6)의 결과는 디지털화가 소득불

평등에 기여하는 주요 경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이용강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여, 인터넷

의 사용강도를 한 나라 경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중 브로드밴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한다. 모형(7)의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제일수록 Gini 계수 값

이 크게 증가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모형(5)-(7)의 결과는 ICT 이용강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소득불평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앞서 ICT 접근성

의 결과와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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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APEC)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26

(0.055)

무선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18

(0.013)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0.017

(0.012)

인터넷 이용자 비중

 (%)

-0.029 -0.070**

(0.025) (0.029)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00명당)

0.027

(0.079)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0.843

(3.214)

로그 1인당

실질소득

0.980 3.607 -1.223 0.554 -4.070 -1.778 -3.873

(10.125) (10.918) (8.468) (8.454) (9.364) (11.314) (8.298)

로그 1인당

실질소득 제곱

0.009 -0.112 0.175 0.089 0.315 0.082 0.238

(0.528) (0.580) (0.440) (0.440) (0.510) (0.673) (0.441)

인적자본
-0.942 -0.830 -1.101 -1.035 -1.440 -0.479 -0.815

(2.335) (2.462) (2.311) (2.309) (2.448) (2.786) (2.156)

65세 이상 인구

비중

0.252 0.277 0.157 0.180 0.294 0.187 0.244

(0.217) (0.241) (0.208) (0.197) (0.206) (0.217) (0.170)

자본재 가격
-1.485 -1.547 -2.257 -2.262 -1.934 -2.319 -2.839

(3.146) (3.160) (3.119) (3.095) (3.010) (3.371) (3.089)

개방도
0.004 0.004 0.006 0.006 0.004 0.000 0.000

(0.010) (0.010) (0.010) (0.010) (0.009) (0.010) (0.008)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0.444* -0.413 -0.402* -0.384 -0.438* -0.360* -0.385**

(0.234) (0.239) (0.230) (0.230) (0.236) (0.196) (0.145)

출생률

(인구 천 명당)

0.270 0.269 0.305 0.302 0.290 0.242 0.341

(0.247) (0.241) (0.230) (0.225) (0.240) (0.239) (0.229)

관측치 수 390 389 390 389 387 319 316

R2 0.225 0.230 0.257 0.259 0.252 0.199 0.320

경제 수 18 18 18 18 18 18 18

주: 고정효과(fixed effects)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4.2)을 추정하였음.
종속변수: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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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PEC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한 결과를 설명하고 전체 샘플 결과와 비교한다. APEC 회원국을 대

상으로 한 [표 4-6]의 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자본

재 가격, 개방도, 출생률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의 방향

은 전체 샘플의 결과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할

수록 Gini 계수 값은 증가하고 자본재 가격이 증가할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

한다. 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이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 정도의 차이는 샘플 수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전체 샘플은 

134개의 경제를 포함하는 반면에 APEC 샘플은 18개의 경제만 포함한다. 한 

가지 예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APEC 회원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Gini 계수 값이 강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모형

(1)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증가하면 Gini 계수 값은 0.444 감소한

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이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도 

유사하다. 디지털화를 대리하는 변수들이 Gini 계수 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의 방향은 전체 샘플 결과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인구 100명당 유선전

화 가입자 수와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Gini 계수 값은 감소한다. 

그리고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Gini 계수 값

은 증가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형에서 이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전체 샘플에서 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고소득 

그룹, 저소득 그룹, 중간소득 그룹으로 구분한다. 세계은행이 사용한 분류기준을 

따라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각국을 소득수준별로 분류한다. 각국이 고소득 그룹에 

속하면 고소득 더미변수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다. 각국이 저소득 

그룹에 속하면 저소득 그룹 더미변수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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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중간소득 그룹에 속하면 중간소득 그룹 더미변수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다. [표 4-7]은 전체 샘플에서 소득별 더미변수와 ICT를 대리하

는 변수를 곱하여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다른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ICT 관련 변수만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를 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그룹별로 샘플을 나눌 경우 샘플 사

이즈가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고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제약하에서 ICT 변수의 소득별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ICT 변수

의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표 4-7.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전체 샘플): Interaction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61***

(0.017)

유선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204

(0.341)

무선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16***

(0.006)

무선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002

(0.007)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13**

(0.006)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001

(0.007)

인터넷 이용자 

비중*고소득

0.036*** 0.031***

(0.009) (0.011)

인터넷 이용자 

비중*저소득

0.009 0.021

(0.027) (0.026)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고소득 

0.08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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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구분 (1) (2) (3) (4) (5) (6) (7)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저소득 

0.836

(0.795)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고소득

4.723*** 2.411**

(1.544) (1.186)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저소득

-0.311 -0.265

(2.154) (2.170)

로그 1인당 

실질소득

12.336*** 18.210*** 16.465*** 18.584*** 17.553*** 14.578*** 17.615***

(4.500) (4.787) (4.802) (4.954) (5.113) (5.409) (5.910)

로그 1인당 

실질소득 제곱

-0.653*** -1.017*** -0.924*** -1.010*** -0.935*** -0.809*** -0.969***

(0.249) (0.267) (0.268) (0.273) (0.280) (0.295) (0.322)

인적자본
-1.483 -1.230 -1.342 -1.015 -0.693 -0.795 -0.880

(1.220) (1.215) (1.244) (1.165) (1.160) (1.246) (1.208)

65세 이상 인구

비중

0.307** 0.242* 0.271** 0.181 0.113 0.202* 0.148

(0.120) (0.133) (0.133) (0.124) (0.123) (0.117) (0.124)

자본재 가격
-0.518* -0.585** -0.548** -0.624** -2.826*** -2.796*** -2.756***

(0.281) (0.278) (0.270) (0.281) (0.816) (0.831) (0.821)

개방도
0.006 0.003 0.004 0.002 -0.002 0.001 -0.001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0.021 -0.062 -0.067 -0.062 -0.072 -0.079 -0.077

(0.090) (0.083) (0.084) (0.082) (0.074) (0.075) (0.075)

출생률

(인구 천 명당)

0.155** 0.158*** 0.164*** 0.137** 0.171** 0.197*** 0.189***

(0.063) (0.060) (0.062) (0.056) (0.067) (0.072) (0.070)

관측치 수 2,573 2,577 2,570 2,553 1,833 1,822 1,822

R2 0.185 0.195 0.181 0.229 0.299 0.270 0.294

경제 수 134 134 134 134 131 131 131

F (고소득=저소득) 0.175 3.420 2.171 0.897 0.898 4.397 0.123

Prob > F 0.676 0.0666 0.143 0.345 0.345 0.0379 0.727

F (고소득=저소득) 1.243

Prob > F 0.267

주: 고정효과(fixed effects)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4.2)을 추정하였음.
종속변수: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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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ICT 변수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7]의 모형(1)에서 고소득 그룹의 유선전화 가입이 1% 증가할 때 소득불

평등은 감소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61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유선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F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그룹의 파라메

터 값이 같다는 제약식을 기각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 고소득 그룹의 

무선전화 가입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16이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에 저소득 그

룹의 무선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이지만 거의 0에 가깝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두 소득 그룹에서 무선전화 가입이 소득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F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그룹의 파라메터 값이 같다는 제약식을 기각한다. 모형(3)에서 고

소득 그룹의 유ㆍ무선 전화 가입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

향의 추정치는 0.013이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유ㆍ무선 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이지만 거의 0에 가

깝고,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4)에서 고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36이고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 비중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

계도 양이지만 이 추정치는 거의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5)에서 고소득 그룹의 브로드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

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83이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저소득 그룹의 브로드밴드 이용 비중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도 양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모형(6)에서 고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

자중 브로드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4.723이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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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다양한 응용기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활용할 가능

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확대는 소득불평등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서비스를 사

용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

자 중 브로드밴드 이용 비중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인터넷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 소

득 그룹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F 검정 결과에 따르

면, 이 두 소득 그룹에서의 영향이 다르다.

다음으로 APEC에서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즉, APEC에 속하는 경제를 소득수준에 

따라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체 샘플의 경우와 유사하게 

ICT 관련 변수들에 소득 더미변수를 곱하여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한다(표 4-8 참고).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APEC의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에서 다르다. 고소득 그룹에서는 디지털화

가 심화될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지만 저소득 그룹에서는 디지털화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많은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4-8.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APEC 샘플): Interaction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86

(0.051)

유선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123

(0.079)

무선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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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계속

구분 (1) (2) (3) (4) (5) (6) (7)

무선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015

(0.010)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고소득 

0.029

(0.017)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저소득 

-0.016

(0.010)

인터넷 이용자 

비중*고소득

0.012 -0.005

(0.020) (0.034)

인터넷 이용자 

비중*저소득

-0.091*** -0.099***

(0.023) (0.024)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고소득 

0.078

(0.060)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저소득 

-0.250**

(0.102)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고소득

4.983 -0.039

(3.804) (1.771)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저소득

-6.120 -3.539

(4.376) (3.231)

로그 1인당

실질소득

-3.403 23.792** 23.148** 16.187 17.105* 10.626 18.787*

(10.326) (10.491) (10.621) (9.478) (9.018) (8.536) (8.911)

로그 1인당

실질소득 제곱

0.288 -1.202* -1.182* -0.733 -0.788 -0.526 -0.925*

(0.573) (0.581) (0.592) (0.511) (0.503) (0.440) (0.487)

인적자본
-1.145 -0.713 -0.744 -1.007 -0.726 0.020 -0.671

(2.504) (2.110) (2.113) (1.865) (1.935) (2.014) (1.682)

65세 이상 인구 비중
0.334 -0.030 -0.055 -0.200 -0.099 0.124 -0.211

(0.230) (0.171) (0.184) (0.194) (0.153) (0.194) (0.206)

자본재 가격
-1.970 -3.361 -3.255 -3.628 -4.734 -3.578 -4.645

(3.135) (3.060) (3.019) (2.470) (3.116) (3.483) (2.992)

개방도
0.005 -0.010 -0.010 -0.001 -0.005 -0.001 -0.001

(0.010) (0.012) (0.013) (0.009) (0.010) (0.010) (0.008)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0.412* -0.664*** -0.677*** -0.588** -0.462** -0.384* -0.534***

(0.224) (0.205) (0.209) (0.210) (0.173) (0.194) (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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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출생률(인구 천 명당)
0.215 0.277* 0.291* 0.272* 0.365* 0.252 0.307

(0.248) (0.149) (0.153) (0.143) (0.191) (0.213) (0.182)

관측치 수 389 390 389 387 319 316 316

R2 0.309 0.431 0.409 0.526 0.488 0.297 0.497

경제 수 18 18 18 18 18 18 18

F (고소득=저소득) 2.892 3.620 2.970 0.357 1.678 1.716 0.0209

Prob > F 0.107 0.0742 0.103 0.558 0.212 0.208 0.887

F (고소득=저소득) 0.000479

Prob > F 0.983

주: 고정효과(fixed effects)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4.2)을 추정하였음.
종속변수: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20).

소득수준별 ICT 변수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표 4-8]의 모형(1)에서 고소득 그룹의 유선전화 가입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

등은 감소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86이고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유선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두 소득 그룹에서 유선전화 가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2)에

서 고소득 그룹의 무선전화 가입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향

의 추정치는 0.031이고 이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

면에 저소득 그룹의 무선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이지만, 이 

추정치는 거의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F 검정 결과에 따르면, 

두 소득 그룹에서 무선전화 가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모형

(3)에서 고소득 그룹의 유ㆍ무선 전화 가입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29이고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

면에 저소득 그룹의 유ㆍ무선 전화 가입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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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또한 두 소득 그룹에서 유ㆍ무선 전화 가입이 소

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두 소득 그룹에서 다르지만 

각 소득 그룹에서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다.

모형(4)에서 고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 비중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0.012이고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두 소득 그룹

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F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비중이 고소득 그룹과 저

소득 그룹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모형(5)에서 고소득 그룹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 영

향의 추정치는 0.07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은 완화된다.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F 검정 결과에 따르면, 두 소득 그룹

에서 브로드밴드 이용정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모형(6)에서 

고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가입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소득

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영향의 추정치는 4.983으로 대단히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에 저소득 그룹의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가입 서

비스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합하면 APEC 회원국에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 샘플과 비교하면 그 영향의 유의성

은 약하다. 5장에서는 APEC의 고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한국과 저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베트남의 미시수준(micro level)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소득 그룹

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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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디지털화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디지털화를 ICT 접근성과 ICT 이용강

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그리고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이 중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

은 무선전화가 유선전화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개발

도상국의 경우 유선전화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무선전화 인프라를 건설하

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무선전화가 유선전화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ICT 이용강도는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 비중과 인터넷 

사용자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후자는 인

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과거 인터넷 

이용 서비스보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더 많은 정보의 처리를 가능

하게 하므로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정도의 차이가 ICT의 사용강도 차이를 더 

적절하게 나타내는 점을 반영한다.

먼저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ICT 접근성이 용이

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본 연구는 제시한다. 이 결과

는 114개국을 포함한 전체 샘플과 17개 APEC 회원국만을 포함한 샘플에서 

모두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즉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

하는 나라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이용강도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 결과도 전체 샘

플과 APEC 회원국만을 포함한 샘플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인구 

100명 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

성장률은 증가한다. 하지만 APEC 샘플에서는 이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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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중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이는 전체 샘플과 APEC 샘플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ICT 접근성과 ICT 이용

강도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은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보았듯이 

디지털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디지

털화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134개국을 포함한 전체 샘플에서 ICT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일수록 소득불평

등이 감소함을 보였으나, APEC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 샘플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디지털화를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ICT 접근

성)로 측정했는데, 상대적으로 APEC 역내 회원국들의 ICT 접근성에 대한 격

차가 전체 샘플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2장의 백 명당 유ㆍ

무선 전화 가입자 수를 나타낸 그림(그림 2-4와 그림 2-5)에서도 확인된다. 이

런 점에서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ICT 접근성의 개선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ICT 이용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은 134개국을 포함한 전

체 샘플에서 유의하게 악화되었지만, APEC 역내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히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

중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 계수 값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전체 샘플과 APEC 역내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중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Gini 계수 값은 증가한다.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계은행 분류기준에 따라 고소

득 그룹, 저소득 그룹, 중간소득 그룹으로 구분한다. 소득별 더미변수와 ICT를 

대리하는 변수를 곱하여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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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수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검정할 수 

있다.127)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ICT 변수의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를 획

득하였다. 134개국을 포함한 전체 샘플에서는 고소득 그룹의 경우 ICT 접근성

이 용이해질수록 소득불평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저소득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경향

이 있다.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고소득 그룹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소득 그룹에서는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

평등 간 관계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17개 APEC 회원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전체 샘플을 대

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APEC 샘플과 전체 샘플 모두에서 고소득 그룹 

국가의 ICT 접근성 개선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저소득 그룹 국가의 

ICT 접근성 개선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체 샘플과 APEC 

샘플 모두에서 고소득 그룹 국가의 ICT 이용강도 강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

키지만, APEC 샘플에 있어서 저소득 그룹의 ICT 이용강도 강화는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전체 샘플과 달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의 디지털 정책 목표가 달라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할 

때 고소득 그룹에서는 악화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적 약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에 저소득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

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127) 다른 변수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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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국가별 총량자료를 사용하여 한 나라 경제의 디지털화가 그 나라 

경제의 성장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4장의 분석단위가 ‘경제

(혹은 국가)’이므로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치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는 경제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화의 정도를 진단하고 디지털화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파급경로를 식별하

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APEC 내 ICT 접근성, ICT 이용강도 및 ICT 관련 숙련도(skills)가 고용 및 임

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디지털 

관련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APEC 내 노동자 개인에 대한 미시 수준(micro level)의 자료를 이

용 가능한 경제는 많지 않다. 설사 존재하더라도 경제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

료수집의 과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APEC 내 경제구성원들의 디

지털화 정도와 그 경제적 성과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

터를 생산한다. 하지만 예산의 제약상 2020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경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APEC 내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에서 디지털화의 정도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APEC의 고소득 회원국을 

대표하고 베트남은 저소득 회원국을 대표한다. 또 다른 이유는 두 나라 모두가 

경제발전 단계에서 고도성장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지만 고도성장 단계에서 디

지털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1990년 이

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경제 자체도 디지털화의 정도가 아주 미미한 

시기였다. 반면에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경험하는 시기는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디지털화는 ICT의 발전정도로 측정하고 ICT의 접근성

(accessibility), 사용강도(intensity) 및 관련 숙련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ICT 접근의 용이성은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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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격,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는 유ㆍ무선 인터넷 접속속도 및 인

터넷 접속비용 등에 영향 받을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의 ICT 사용 강도는 컴퓨터 

및 무선전화기 사용시간, 유ㆍ무선 인터넷 접속속도, 이용 가능한 응용기술 프

로그램(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활동, 직업ㆍ직장, 교육 및 학습, 

인터넷 뱅킹, e-commerce) 등의 사용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ICT 관련 인적

자본은 디지털화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숙련된(예, 교

육 받은)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습득

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직무 할당과 관련하여 더 유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

문조사를 통해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예정이다.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가. 설문조사 

이 절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화의 주요 측정 수단인 ICT 접근성, ICT 사용강도 및 ICT 관련 숙련

도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본 연구진을 대리해 수행하

였다. 한국의 경우 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베트남의 

경우 만 15~39세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과 베트남의 지역, 성, 연령별 웹패널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15~39세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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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베트남의 지역, 도시,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설문조

사 방식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조사에 응한 모든 개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설문조사 기간은 한국의 경우 2020년 6월 30일에서 7월 6일까지 진행

되었고 베트남의 경우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

사를 통해 획득한 한국 표본은 817명을 포함하고 베트남 표본은 826명을 포함

한다.

ICT 접근성에 대한 자료는 컴퓨터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인터넷 접속방법(브로드밴드 사용)에 대한 설문조

사 질문을 통해 생산하였다. ICT 이용강도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이용시간, 인

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여부, 자료 및 정보획득 여부, 인터넷을 통한 여

가활동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여부, 인터넷을 통한 활동

여부(인터넷 뱅킹,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여행ㆍ교통ㆍ숙박 관련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생산하였다. 디지털 관련 숙련도는 디지털 

기기 기능 활용여부와 교육수준 등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을 통해 생산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기회, 임금, 고용형태(재택근무, 종사상 지위), 고용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는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직업 및 임금과 관련된 설문조사 질문

을 통해 생산하였다.

나. 디지털화의 측정

본 절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ICT 이용강도,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노

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은 ‘컴퓨터 이용여부’, ‘모바일폰 이용여부’, ‘브로드밴

드 서비스 이용여부’, ‘유선 인터넷망 이용여부’를 측정하는 더미변수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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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 액세스를 종합하는 접근성 지수인 

‘ICT 접근성’ 변수를 사용하여 ICT 접근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한다. 노동자간 

이러한 접근정도의 차이는 노동자간 디지털 격차를 측정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의 ICT 이용강도는 양적인 이용강도와 질적인 이용강도로 나누

어 측정한다.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는 ‘업무나 학업에 컴퓨

터를 이용한 시간’, ‘업무나 학업에 모바일폰을 이용한 시간’, ‘업무나 학업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을 포함한다. 또한 ‘총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

에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 비중’, ‘총 모바일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모바

일폰을 이용한 시간 비중’, ‘총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인터넷을 이

용한 시간 비중’ 변수들을 사용하여 노동자 개인 ICT 이용강도를 더 효과적으

로 측정한다. 노동자간 이러한 ICT 이용강도의 차이는 노동자간 디지털 불평

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 형성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ICT 이용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측정

하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정도’, ‘인터넷을 통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정도’, ‘인터넷을 통한 여가 

활동정도,’ ‘인터넷을 통한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정도’, ‘인터넷을 통한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활동정도’,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 여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대리하는 ICT 질적 

지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ICT 이용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들은 ICT 이

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들과 함께 노동자 개인의 디지털화 정도를 다

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ICT 관련 숙련도를 측정한다. ICT 관련 숙련도는 크게 두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ICT 관련 기능의 활용여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력수준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은 ICT 자본의(질적 및 양적) 사용정도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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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생산성이 노동자 개인의 디지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

는 데 도움이 된다.

다. 기초통계량

[표 5-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의 평균은 

‘지난 일주일간 수입 목적으로 근로한 사람, 일거리가 없거나 매출 악화로 인한 

임시휴직 중인 사람, 지난 한 달간 구직 및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 ‘지난 한 주간 일주일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사

람’의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이 비중이 약 76%이고 베트남의 경우 이 

비중은 78%이다. 이 비중은 일거리가 없거나 매출 악화로 인한 임시휴직자를 

취업상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직단념자를 실업상태로 간주한다는 점

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취업률의 정의와는 다르다.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에서 남성의 비중은 약 50%로 동일하다. 한국 샘플에서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비중은 약 80%이고 베트남의 

경우, 이 비중이 약 64%이다. 이는 한국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베트남의 교육

수준보다 높은 것을 반영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샘플에 포함된 인구의 연령 구

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국 샘플에서 일주일간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이용시간의 평균은 13.35시

간이다. 반면에 베트남 샘플에서 일주일간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이용시간의 

평균은 16.5시간으로 한국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컴퓨터 사용강도도 베트남

이 한국보다 조금 높다. 전체 컴퓨터 이용시간에서 업무에 이용된 시간 비중의 

한국 평균은 0.53이고 베트남 평균은 0.57이다. 일주일간 업무에 사용된 인터

넷 이용시간의 한국 평균은 12.45시간이고 베트남 평균은 18.32시간으로 베

트남이 한국보다 높다. 또한 인터넷 이용강도도 베트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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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에 사용된 인터넷 이용시간 비중의 한국 평균은 

0.43이고 베트남 평균은 0.55이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학력수준이 낮은 반면

에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주일간 업무에

서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한국 평균은 7.36시간이고 베트남 평균은 

12.78시간이다. 또한 전체 모바일폰 이용시간 중 업무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

중 평균이 한국의 경우 0.32로 베트남의 0.50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체

적으로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자들보다 디지털화의 사용강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한국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베트남 샘

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디지털 관련 활동이 많은 젊은 연

령층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샘플에서 연령이 15~39세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요약

통계치를 계산하였다. 이 경우, 일주일간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이용시간의 평

균은 14.9시간으로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높지만 여전히 베트

남 샘플보다는 조금 낮다. 컴퓨터 사용강도는 오히려 15~64세를 대상으로 계

산한 경우보다 조금 낮다. 또한 일주일간 업무에 사용된 인터넷 이용시간의 평

균은 14.76시간으로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조금 높지만 베트

남 샘플보다 낮다. 인터넷 이용강도는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와 비

슷하다. 반면에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의 비중은 0.85로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조금 높다. 이는 연령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베트남은 한국보

다 학력수준이 낮은 반면에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주일간 업무에서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평균은 7.78시간으로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조금 높지만 전체 모바일폰 이용시간 

중 업무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 평균은 0.27로 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조금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령효과를 통제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베

트남의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자들보다 디지털화의 사용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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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초통계량(한국 vs 베트남)

한국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취업 658 0.76 0.43 0 1

남성 658 0.50 0.50 0 1

연령 658 42.08 12.33 17 64

대재 이상 658 0.80 0.40 0 1

경력 656 13.79 10.65 0.08 43.50

실업 경험여부 658 0.46 0.50 0 1

컴퓨터 이용시간(업무) 658 13.35 16.93 0 100

컴퓨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658 0.53 0.33 0 1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 658 7.36 12.16 0 100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658 0.32 0.25 0 0.98

인터넷 이용시간(업무) 658 12.45 17.11 0 126

인터넷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658 0.43 0.27 0 1

한국(15~39세)

취업 275 0.72 0.45 0 1

남성 275 0.49 0.50 0 1

연령 275 29.74 5.84 17 39

대재 이상 275 0.85 0.35 0 1

경력 274 5.65 4.79 0.08 25.50

실업 경험여부 275 0.37 0.48 0 1

컴퓨터 이용시간(업무) 275 14.90 17.89 0 72

컴퓨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275 0.50 0.35 0 1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 275 7.78 11.82 0 70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275 0.27 0.24 0.00 0.95

인터넷 이용시간(업무) 275 14.76 18.44 0 95

인터넷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275 0.42 0.28 0 1

베트남(15~39세)

취업 740 0.78 0.41 0 1

남성 740 0.50 0.50 0 1

연령 740 27.24 5.73 15 39

대재 이상 740 0.64 0.48 0 1

경력 736 5.25 4.05 0.08 19.92

실업 경험여부 740 0.18 0.38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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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베트남(15~39세)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컴퓨터 이용시간(업무) 740 16.50 16.63 0 80

컴퓨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740 0.57 0.26 0 1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 740 12.78 13.93 0 100

모바일폰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740 0.50 0.21 0 1

인터넷 이용시간(업무) 740 18.32 18.03 0 120

인터넷 이용시간(업무)/총 이용시간 740 0.55 0.21 0 1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분석모형

다음은 개인의 디지털화 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       (5.1)

여기서 는 의 취업상태를 나타내며, 지난 한 주간 일주일 1시간 이상 수

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 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  이다. 

매출악화로 인해 임시휴직 중인 사람과 취업의사가 있고 지난 1년 안에 구직경

험이 있으나 최근 4주간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  이다. 하지만 다

른 종류의 비경제활동 인구-학생, 주부, 은퇴자 및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는 취업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성별, 나이, 학력수준, 경력, 

실직경험 등을 포함한다. 먼저 취업확률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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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취업확률 결정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연령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문헌을 따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학력수준

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졸 이하의 학

력수준을 가진 사람보다 취업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경력이 많은 사람

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실질경험이 있는 사람의 취업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노동자의 디지털화는 세 측면-ICT 접근성, ICT 사용강도, ICT 숙련도-에서 

측정한다. 먼저 ICT 접근성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측정

한다. 만약 컴퓨터를 이용하면 ‘컴퓨터 이용’ 변수의 값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모바일 이용’ 변수는 모바일폰의 이용여부를 나타낸다. ‘유선망 이용’ 

변수는 인터넷 접속 시 유선망을 이용하는지를 측정한다. ‘브로드밴드 이용’ 변

수는 인터넷 접속 시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여부를 측정한다. ‘컴퓨터*브로드밴

드 이용’ 변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에 접속하는지를 측정한다.

ICT 접근성 지수는 위의 더미변수들의 합으로 정의하고 ICT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수를 나타낸다.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이러한 변수들은 취업확률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ICT 접근성은 ICT 관련 자본이나 제품

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ICT 사용강도는 컴퓨터 이용시간, 모바일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시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측정한다. 컴퓨터 이용시간은 컴퓨터를 업무 및 

학업에 이용한 시간과 그 외에 이용한 시간으로 나눈다. 특히 업무 및 학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ICT 이용강도가 증가하므로 취업확률이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이는 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ICT 자본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171

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취업확률을 증가시킨다

(capital deepening hypothesis). 또한 학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

가한다는 것은 ICT 자본을 이용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증가하므로 이는 궁

극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를 증가시키고 취업확률을 증가시킨다(human 

capital accumulation hypothesis). 컴퓨터 총 이용시간 대비 업무나 학업

에 이용된 시간의 비중은 ICT 이용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컴퓨터를 단순히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컴퓨터 이용시

간 증가가 이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모바일폰 이용시간도 모바일폰을 업무 및 학업에 이용한 시간과 

그 외에 이용한 시간으로 나눈다. 업무에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는 것은 ICT 자본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노

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취업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총 이

용시간 대비 업무에 이용된 시간의 비중은 ICT 이용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도 업무 및 학업에 이용한 시간과 그 외에 이용

한 시간으로 나눈다. 업무나 학업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

은 ICT 자본을 이용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취업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앞의 두 경우와 유사하게, 인터넷 총 이용시간 대비 업무에 이용된 시간의 비중

은 ICT 이용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ICT 관련 숙련도는 크게 두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ICT 관련 기능

의 활용여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력수준을 사용

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먼저 ICT 관련 기능의 활용여부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① 프린터, 모뎀, 메모리 등 새 장치 연결 및 설치 ② 워드, 파워

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발표자료 만들기 ③ 이메일에 문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내기 ④ 엑셀에서 기본적인 수식 사용하기 ⑤ 소프트웨어 검색, 다운로드, 설

치 ⑥ 엑셀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데이터 처리하기 ⑦ 특수 언어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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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⑧ 동영상 제작과 편집 등의 8개 항목을 통해 ICT 관련 숙

련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ICT 관련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ICT 관련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관련 숙련도와 ICT 이용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사용하여 

ICT 이용강도와 취업확률 사이의 관계가 ICT 관련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나.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 상관관계 추정결과: 한국과 베트남

1) 한국

[표 5-2]는 ICT 사용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

여준다. 전체적으로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취업

확률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업무나 학업에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

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

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노동자의 ICT 자본에 대한 이용이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증가하므로 취업을 할 확률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중요하게는 총 컴퓨터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

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총 모바일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총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이 강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업무나 학업

에서 ICT 자본에 대한 이용강도가 큰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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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ICT 이용강도와 취업확률(한국)

구분 (1) (2) (3) (4) (5) (6)

남성
0.115 0.104 0.045 0.051 0.054 0.067

(0.115) (0.116) (0.114) (0.114) (0.113) (0.114)

나이
-0.013** -0.011* -0.020*** -0.019*** -0.016** -0.015**

(0.007) (0.007) (0.006) (0.006) (0.006) (0.007)

대학
0.040 0.013 0.110 0.108 0.123 0.100

(0.148) (0.148) (0.143) (0.144) (0.144) (0.144)

경력
0.039*** 0.039*** 0.046*** 0.046*** 0.045*** 0.044***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실직 경험 
-0.154 -0.153 -0.150 -0.152 -0.140 -0.141

(0.117) (0.118) (0.116) (0.116) (0.115) (0.11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12** 　 　

(0.005)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875*** 0.558***   

(0.170) (0.215)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3

  (0.007)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724*** 0.653**   

 (0.239) (0.298)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7

       (0.005)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660*** 0.440*

    　 (0.214) (0.256)

관측치 수 656 656 656 656 656 656

R2 0.100 0.110 0.0786 0.0789 0.0789 0.0831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구체적으로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 이용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2)).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2)). 또한 모바일을 사용한 



17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3)). 인터넷을 사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증가하고 이 추

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들은 ICT 사용강도가 노동

자의 생산성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앞 장에서 국가별 총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식별할 수 없는 인적자본 

축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마이크로 데이터 사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경력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강하게 

증가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한다. 반면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보다 취업확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 이는 우리 샘플이 상대적으로 대졸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남

성과 여성 사이에 취업확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은 사

람들의 취업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의 결과는 ICT 관련 장비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디지털 기술 사용의 수준과 질을 반영하는 

ICT 사용강도가 디지털화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효과가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6)

남성
0.096 0.105 0.041 0.050 0.055 0.059

(0.116) (0.116) (0.114) (0.114) (0.114) (0.115)

나이
-0.012* -0.012* -0.019*** -0.020*** -0.015** -0.016**

(0.007) (0.007) (0.007) (0.006) (0.007) (0.007)

대학
-0.128 -0.269 -0.047 -0.071 -0.010 -0.134

(0.164) (0.215) (0.158) (0.208) (0.167) (0.235)

경력
0.039*** 0.040*** 0.046*** 0.046*** 0.044*** 0.045***

(0.009) (0.009) (0.009) (0.008) (0.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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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계속

구분 (1) (2) (3) (4) (5) (6)

실직 경험
-0.152 -0.145 -0.148 -0.142 -0.130 -0.134

(0.118) (0.118) (0.116) (0.116) (0.116) (0.11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5 0.012**

(0.009) (0.005)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593*** 0.053

(0.216) (0.355)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x대학

0.019**

(0.010)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x대학

0.692*

(0.394)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17 0.003

(0.012) (0.007)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620** 0.182

(0.297) (0.49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x대학

0.027**

(0.013)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x대학

0.627

(0.554)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4 0.007

(0.011) (0.005)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469* 0.024

(0.257) (0.424)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x대학

0.013

(0.012)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x대학

0.592

(0.491)

관측치 수 656 656 656 656 656 656

R2 0.114 0.114 0.086 0.081 0.085 0.085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3]은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적자본의 차이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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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 ‘대학’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하거나 전체 컴퓨터 이용시

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특

히, 전체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취업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혹은 숙련된) 노동자는 

ICT 및 디지털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관

련 기술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간 

디지털 격차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결국 취업확률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취업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달

성과 더불어 ICT의 사용강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면에 ICT 사용강도의 다른 측정방법인 업무나 학업에 모바일 이용시간 및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업무나 학업에 모바일 이용시간이 증

가하거나 전체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

하더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사

람의 업무나 학업에 인터넷 이용시간과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

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은 취업확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컴퓨터 이용시간과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 ICT 사용강도의 다른 측

면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 이

용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대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컴퓨터를 사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증가하고 이 추

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대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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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업무나 학업에 모바일 이용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이 추정

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대졸자가 전체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크게 증가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대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터넷 

이용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대졸자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ICT 이용강도

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과 취업확률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모든 모형에서 나타

나지만 컴퓨터 이용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ICT 사용강도를 ICT 관련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

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측면 외에도 노동자들이 ICT 응용기

술 프로그램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과 거래에 사용한 내용을 반영

하여 ICT 사용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 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활동, 여가활동,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인터넷 

뱅킹 및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활동, 구직활동으로 나누어 ICT 사

용강도를 측정한다. 또한 각 활동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의 응답을 

사용하여 각 활동별 ICT 사용강도를 수량화한다. 예를 들어,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건강 및 교육 전문가와 상담, 음성 및 영상 통화, SNS, 사진 및 동영상 

게시 공유,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운영 등 8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

해 ICT를 활용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지를 측정한다.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이러한 8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응답의 

단순 합으로 계산된다. 다음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 정보 획득, 신문, 잡지 등 

뉴스(기사) 읽기, 건강 및 의료정보 획득, 여행, 교통, 숙박 및 위치정보 획득,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등 5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ICT를 활용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인터넷을 통해 자료 및 정보획

득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자료 및 정보획득’ 변수는 이러한 5개의 세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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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한 응답의 단순 합으로 계산된다.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은 라디오 청

취 및 TV 시청, 음악(노래) 듣기, 이미지, 동영상, 영화 등 보기, 온라인 게임 등 

4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ICT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다

양하게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여가’ 변수는 이러한 4개의 세부항목

에 대한 응답의 단순 합으로 계산된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은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백과사전을 통한 지식 습득/학습 등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ICT를 활용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인터넷을 통해 교육 및 학습 관

련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변수는 이러한 세부항

목에 대한 응답의 단순 합으로 계산된다. 인터넷을 통한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활동은 인터넷 뱅킹,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인터넷을 통한 

여행, 교통, 숙박 관련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금융 및 소비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변수는 이러한 세부항목에 대한 응답의 단순 합으로 계산

된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은 인터넷 처음 사용시기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변수

들의 다양한 활동을 대표하는 지수인 ‘ICT 질적 지수’를 생성한다. 이 지수는 

각 세부 변수들의 단순 합으로 계산한다.

표 5-4.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이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6) (7)

남성
0.071 0.095 0.090 0.063 0.086 0.075 0.089

(0.114) (0.113) (0.112) (0.113) (0.113) (0.113) (0.115)

나이
-0.019*** -0.019*** -0.018*** -0.020*** -0.019*** -0.020*** -0.019***

(0.006) (0.006) (0.007) (0.006) (0.006) (0.007) (0.006)

대학
0.135 0.119 0.132 0.157 0.127 0.136 0.123

(0.141) (0.144) (0.141) (0.146) (0.141) (0.141) (0.143)

경력
0.049*** 0.048*** 0.048*** 0.049*** 0.048*** 0.048*** 0.048***

(0.008) (0.009) (0.009) (0.009) (0.008) (0.009) (0.009)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179

 표 5-4.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실직 경험 
-0.100 -0.112 -0.109 -0.103 -0.113 -0.096 -0.111

(0.115) (0.114) (0.114) (0.114) (0.114) (0.116) (0.114)

커뮤니케이션
-0.024

(0.035)

자료 및 

정보획득

0.029

(0.055)

여가
0.052

(0.057)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0.093

(0.086)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0.033

(0.068)

구직활동
-0.084

(0.127)

ICT 질적 지수
0.004

(0.013)

관측치 수 656 656 656 656 656 656  656

R2 0.066 0.066 0.066 0.067 0.066 0.066 0.065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4]는 ICT 이용강도의 질적인 측면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ICT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

자들이 수행한 각종 다양한 활동들은 취업확률과 중요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의 정도를 반영한 변수들의 추정치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자료 및 정보획득 활동’ 변수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정보

와 건강 및 의료정보를 획득하고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업

그레이드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행, 교통, 숙박, 위치 정보 등을 획득한다. 

이러한 활동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크기는 미미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ICT 질적 지수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도 작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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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ICT 관련 다양한 활동들과 취업확률 사이의 상

관관계가 적거나 혹은 다양한 활동 수의 단순 합을 사용하여 계산한 ICT 질적 

지수의 구축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효과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디지털화의 다른 측면인 ICT 접근성이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CT 접근성은 디지털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며 한 나라의 ICT 기본 인프라 정도를 측정한다. 즉, ICT 접근이 편리하고 빠

르게 되지 않으면 ICT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앞서 국가별 총

량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접근성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

가 있고 일반적으로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가별 

접근성의 차이는 ICT 관련 인프라의 차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한 나라 내에서 

접근성의 차이는 개인간의 디지털 격차를 반영한다. 즉, ICT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개인간 접근성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ICT 접근성은 컴

퓨터 이용여부, 모바일폰 이용여부, 브로드밴드 이용여부,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브로드밴드 이용여부, 유선 인터넷 이용여부로 측정한다. 한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본 샘플에서는 3명을 제외하

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모바일폰 이용여

부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ICT 접근성’ 변수는 다양한 ICT 관련 장치나 응용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계산한다. 이 지수는 앞서 언

급한 ICT 접근성 관련 더미변수들의 단순 합으로 계산한다.

[표 5-5]는 ICT 접근성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

한다. 전체적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ICT 

관련 장치나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

로 저렴하게 제공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설문조사는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샘플에 있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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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 ICT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표 5-5. ICT 접근성이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남성
0.081 0.074 0.086 0.065 0.077

(0.113) (0.114) (0.114) (0.117) (0.113)

나이
-0.019*** -0.019*** -0.019*** -0.019*** -0.019***

(0.006) (0.006) (0.006) (0.006) (0.006)

대학
0.102 0.132 0.128 0.129 0.123

(0.145) (0.141) (0.141) (0.141) (0.143)

경력
0.048*** 0.049*** 0.048*** 0.049*** 0.048***

(0.009) (0.008) (0.008) (0.009) (0.009)

실직 경험
-0.115 -0.108 -0.107 -0.106 -0.106

(0.114) (0.114) (0.114) (0.114) (0.114)

컴퓨터
0.239

(0.230)

브로드밴드
-0.051

(0.128)

컴퓨터×브로드밴드
0.029

(0.132)

유선 인터넷
0.056

(0.124)

ICT 접근성 지수
0.037

(0.099)

관측치 수 656 656 656 656 656

R2 0.067 0.066 0.066 0.066 0.065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2) 베트남

[표 5-6]은 ICT 사용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베트남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 

모바일을 이용하는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과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료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총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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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이 강

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총 모바일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총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의 이용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ICT 이용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한국보다 약하다.

표 5-6. ICT 이용강도와 취업확률(베트남)

구분 (1) (2) (3) (4) (5) (6)

남성
0.045 0.044 -0.013 -0.011 -0.002 -0.002

(0.111) (0.110) (0.110) (0.110) (0.109) (0.110)

나이
0.000 0.000 -0.001 -0.002 0.001 0.001

(0.015) (0.015) (0.015) (0.016) (0.015) (0.015)

대학
0.544*** 0.553*** 0.644*** 0.656*** 0.639*** 0.642***

(0.119) (0.120) (0.116) (0.116) (0.116) (0.115)

경력
0.060** 0.061** 0.067*** 0.068*** 0.065*** 0.06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실직 경험 
-0.241* -0.242* -0.240* -0.241* -0.223 -0.225

(0.138) (0.138) (0.139) (0.139) (0.138) (0.138)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2

(0.004)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706*** 0.756***

(0.206) (0.242)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3

　 (0.004)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351 0.444

　 (0.259) (0.292)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1

　 　 　 (0.003)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145 0.172

　 　 (0.257) (0.289)

관측치 수 736 736 736 736 736 736

R2 0.111 0.111 0.099 0.1 0.097 0.097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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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은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

향을 베트남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의 총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

이 증가하면,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

하면, 총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 취

업확률은 증가한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다. 한국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 비중이 증가할수

록 취업확률이 강하게 커지는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

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과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취업확률을 증가시

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5-7.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효과가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6)

남성
0.055 0.043 -0.011 -0.011 -0.002 0.002

(0.111) (0.110) (0.110) (0.111) (0.110) (0.109)

나이
0.001 0.000 -0.002 0.001 0.001 0.002

(0.015) (0.015) (0.016) (0.016) (0.015) (0.015)

대학
0.700*** 0.512** 0.642*** 0.214 0.763*** 0.450

(0.160) (0.256) (0.150) (0.278) (0.159) (0.299)

경력
0.060** 0.061** 0.068*** 0.065** 0.065*** 0.064***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실직 경험 
-0.243* -0.242* -0.242* -0.248* -0.227 -0.227

(0.138) (0.138) (0.139) (0.140) (0.139) (0.138)

컴퓨터 

이용시간(업무)

0.008 -0.002

(0.007) (0.004)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673*** 0.730**

(0.246) (0.290)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대학

-0.012

(0.008)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07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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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7. 계속

구분 (1) (2) (3) (4) (5) (6)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4 -0.004

(0.006) (0.004)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445 0.011

(0.292) (0.384)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대학

0.001

(0.00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915*

(0.51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4 -0.001

(0.005) (0.003)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159 0.006

(0.291) (0.383)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대학

-0.007

(0.00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359

(0.510)

관측치 수 736 736 736 736 736 736

R2 0.114 0.111 0.100 0.104 0.099 0.098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8]은 ICT 이용강도의 질적인 측면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베트

남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과 다르게, ICT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활동 중 일부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각 활동의 정도를 반영한 변수들

의 추정치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자료 및 정보획득 활동’ 변수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정보와 건강 및 의료정보를 획득하고 소프트웨

어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업그레이드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행, 

교통, 숙박, 위치 정보 등을 획득한다. 이러한 활동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한다.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한국의 경우, 이러

한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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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취업확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ICT 관련 노동자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ICT 질적 지수가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한다.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들은 한국 샘플의 결과와 상반된 것으

로 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5-8.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이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6) (7)

남성
-0.006 0.001 -0.015 -0.002 0.008 0.014 0.003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나이
0.002 0.004 0.003 0.002 0.001 0.005 0.002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대학
0.641*** 0.602*** 0.635*** 0.629*** 0.603*** 0.598*** 0.553***

(0.115) (0.117) (0.115) (0.116) (0.119) (0.116) (0.119)

경력
0.065*** 0.059** 0.062** 0.065*** 0.062** 0.061** 0.058**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실직 경험 
-0.219 -0.204 -0.213 -0.229* -0.225 -0.240* -0.227*

(0.137) (0.137) (0.137) (0.138) (0.137) (0.137) (0.137)

커뮤니케이션
0.003

(0.045)

자료 및 

정보획득

0.112**

(0.055)

여가
0.092

(0.086)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0.056

(0.073)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0.075

(0.068)

구직활동
0.314**

(0.139)

ICT 질적 지수
0.034***

(0.012)

관측치 수 736 736 736 736 736 736 736

R2 0.097 0.102 0.098 0.098 0.099 0.103 0.107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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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는 ICT 접근성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베트남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변수

들에 따라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유선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취업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 이러한 추정

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에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취업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ICT 접근성 지수가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들은 한국과 달리, ICT 접근성이 용이한 베트남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취업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9. ICT 접근성이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남성
0.008 -0.001 -0.006 -0.009 -0.009

(0.110) (0.110) (0.110) (0.110) (0.110)

나이
0.004 0.002 0.002 -0.002 -0.000

(0.015) (0.015) (0.015) (0.016) (0.015)

대학
0.570*** 0.634*** 0.643*** 0.645*** 0.620***

(0.119) (0.115) (0.115) (0.116) (0.116)

경력
0.061** 0.065*** 0.065*** 0.066*** 0.064**

(0.025) (0.025) (0.025) (0.025) (0.025)

실직 경험 
-0.233* -0.223 -0.219 -0.224 -0.225

(0.137) (0.137) (0.137) (0.137) (0.138)

컴퓨터
0.406**

(0.192)

브로드밴드
-0.144

(0.167)

컴퓨터*브로드밴드
0.033

(0.188)

유선 인터넷
0.24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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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계속

구분 (1) (2) (3) (4) (5)

ICT 접근성 지수
  0.200*

(0.103)

관측치 수 736 736 736 736 736

R2 0.103 0.0978 0.0969 0.100 0.102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분석모형

다음은 개인의 디지털화 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

이다.

       (5.2)

여기서 는 의 임금을 나타낸다. 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즉, 성별, 나이, 학력수준, 경력, 실직경험, 종사상 지위, 산업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은 잘 알

려져 있는데 이 영향을 남성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통제한다. 설명변수에 연령

을 포함함으로써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셋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향을 대학 더미변수를 사용하

여 통제한다. 개인의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이면 ‘대학’ 변수의 값이 1이고 그렇

지 않으면 0이다. 또한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임금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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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임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

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임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영향을 통제한다. 

나. 디지털화와 임금 간 상관관계 추정결과: 한국과 베트남

1) 한국

이번 절에서는 노동자의 디지털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표 

5-10]은 ICT 사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5.2)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128) ICT 사용강도를 측정하는 변수들 중, 총 컴퓨터 이용시

간 중 업무나 학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총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임금은 증가

한다. 이는 노동자의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ICT 관련 기술에 근거한 생산

성이 향상되거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증가하므로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128)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

봄으로써 본 모형의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은 강하게 증가한다. 이

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는 대부분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한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보다 임금이 높다는 

결과도 선행연구에 부합한다.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다는 결과도 선행연구에 부합한다. 

과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다는 결과도 선행연구에 부합한다. 이

러한 결과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을 설명하는 우리의 모형이 합리적이며 선행연구의 추정결과와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추정방법은 기존 연구의 임금결정 요인을 설명

하는 동시에 디지털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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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ICT 이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6)

남성
0.752*** 0.756*** 0.665*** 0.655*** 0.675*** 0.672***

(0.151)  (0.151) (0.154) (0.154) (0.153) (0.153)

나이
0.012 0.012 0.005 0.004 0.008 0.008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대학
0.862*** 0.840*** 0.940*** 0.951*** 0.959*** 0.967***

(0.170) (0.172) (0.167) (0.167) (0.167) (0.169)

경력
0.046*** 0.046*** 0.054*** 0.053*** 0.051*** 0.050***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실직 경험 
-0.322** -0.323** -0.318** -0.311** -0.317** -0.312**

(0.149) (0.149) (0.151) (0.151) (0.151) (0.151)

상용직
0.961*** 0.940*** 1.052*** 1.069*** 0.977*** 0.981***

(0.151) (0.151) (0.150) (0.151) (0.153) (0.154)

도소매업
0.150 0.170 0.072 0.063 0.077 0.068

(0.194) (0.195) (0.200) (0.200) (0.198) (0.200)

서비스업
-0.288* -0.280 -0.289 -0.281 -0.303* -0.301*

(0.174) (0.174) (0.178) (0.178) (0.176) (0.17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6

(0.005)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986*** 0.819***

(0.211) (0.262)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8

(0.006)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503* 0.722**

(0.291) (0.36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2

(0.004)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846*** 0.926***

(0.260) (0.297)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R2 0.332 0.334 0.311 0.313 0.319 0.320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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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0.986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1) 참고). 또한 모바일을 사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0.722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4)). 인터넷을 사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

용된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0.926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6)). 이 결과들은 ICT 사용강도가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1.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효과가 임금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6)

남성
0.739*** 0.747*** 0.656*** 0.656*** 0.664*** 0.654***

(0.152) (0.150) (0.154) (0.154) (0.154) (0.153)

나이
0.012 0.011 0.004 0.004 0.008 0.007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대학
0.656*** 0.201 0.978*** 1.015*** 0.885*** 0.556**

(0.193) (0.240) (0.187) (0.248) (0.201) (0.265)

경력
0.047*** 0.047*** 0.054*** 0.053*** 0.050*** 0.051***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실직 경험 
-0.327** -0.305** -0.313** -0.312** -0.308** -0.307**

(0.148) (0.148) (0.152) (0.151) (0.152) (0.151)

상용직
0.932*** 0.950*** 1.072*** 1.069*** 0.980*** 0.981***

(0.151) (0.149) (0.152) (0.151) (0.154) (0.154)

도소매업
0.172 0.198 0.064 0.061 0.063 0.074

(0.195) (0.193) (0.200) (0.201) (0.201) (0.200)

서비스업
-0.279 -0.289 -0.287 -0.285 -0.299* -0.298*

(0.175) (0.176) (0.181) (0.179) (0.176) (0.17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13 0.004

(0.008) (0.005)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856*** -0.137

(0.26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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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계속

구분 (1) (2) (3) (4) (5) (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대학

0.021**

(0.009)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1.309***

(0.37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3 -0.007

(0.011) (0.006)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0.718* 0.883

(0.367) (0.549)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대학

-0.005

(0.011)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208

(0.629)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11 -0.003

(0.009) (0.004)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948*** 0.234

(0.299) (0.399)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대학

0.010

(0.009)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949*

(0.493)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R2 0.338 0.343 0.313 0.313 0.320 0.323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11]은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적자본의 차이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으로 구분한 ‘대학’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전체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

면, 임금은 증가한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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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 임금은 증가한다. 반면에,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의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 

증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 달성과 더불어 컴

퓨터 및 인터넷 사용강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5-12.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이 임금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6) (7)

남성
0.699*** 0.698*** 0.670*** 0.670*** 0.692*** 0.598*** 0.720***

(0.156) (0.155) (0.153) (0.153) (0.153) (0.153) (0.156)

나이
0.007 0.006 0.009 0.006 0.008 0.001 0.008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0.009)

대학
0.971*** 0.941*** 0.984*** 1.008*** 0.962*** 1.047*** 0.921***

(0.166) (0.170) (0.167) (0.169) (0.167) (0.165) (0.170)

경력
0.054*** 0.054*** 0.054*** 0.056*** 0.052*** 0.053*** 0.053***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실직 경험 
-0.311** -0.295* -0.283* -0.287* -0.299** -0.162 -0.313**

(0.152) (0.151) (0.151) (0.151) (0.150) (0.149) (0.151)

상용직
1.072*** 1.065*** 1.064*** 1.072*** 1.056*** 1.048*** 1.056***

(0.150) (0.150) (0.150) (0.150) (0.149) (0.148) (0.150)

도소매업
0.082 0.066 0.055 0.085 0.071 0.101 0.067

(0.201) (0.203) (0.203) (0.202) (0.199) (0.196) (0.201)

서비스업
-0.326* -0.308* -0.313* -0.296 -0.325* -0.338* -0.327*

(0.179) (0.176) (0.178) (0.181) (0.177) (0.175) (0.178)

커뮤니케이션
0.057

(0.045)

자료 및 

정보획득

0.108

(0.070)

여가
0.109

(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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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계속

구분 (1) (2) (3) (4) (5) (6) (7)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

-0.058

(0.107)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0.212**

(0.086)

구직활동
-0.682***

(0.165)

ICT 질적 지수 
0.030*

(0.016)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482

R2 0.309 0.309 0.309 0.307 0.314 0.333 0.311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12]는 ICT 이용강도의 질적인 측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ICT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자

들이 수행한 각종 다양한 활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뱅킹, 상

품 및 서비스 구입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임금수

준이 높으며, 이 추정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에 인터넷

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다. 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뱅킹을 많

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내생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다

양한 활동을 대표하는 ICT 질적 지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증가하지만 그 크

기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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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ICT 접근성이 임금에 미친 영향(한국)

구분 (1) (2) (3) (4) (5)

남성
0.678*** 0.691*** 0.691*** 0.708*** 0.682***

(0.154) (0.153) (0.153) (0.158) (0.154)

나이
0.006 0.007 0.007 0.007 0.006

(0.009) (0.009) (0.009) (0.009) (0.009)

대학
0.985*** 0.981*** 0.980*** 0.990*** 0.993***

(0.170) (0.166) (0.166) (0.166) (0.166)

경력
0.055*** 0.054*** 0.054*** 0.055*** 0.055***

(0.011) (0.011) (0.011) (0.011) (0.012)

실직 경험 
-0.289* -0.292* -0.293* -0.294* -0.289*

(0.151) (0.151) (0.151) (0.150) (0.150)

상용직
1.068*** 1.068*** 1.067*** 1.073*** 1.071***

(0.150) (0.150) (0.150) (0.150) (0.151)

도소매업
0.088 0.098 0.097 0.103 0.089

(0.203) (0.202) (0.202) (0.201) (0.202)

서비스업
-0.305* -0.313* -0.314* -0.297* -0.297*

(0.177) (0.178) (0.179) (0.176) (0.178)

컴퓨터
-0.009

(0.254)

브로드밴드
0.099

(0.167)

컴퓨터*브로드밴드
0.095

(0.169)

유선 인터넷
-0.124

(0.163)

ICT 접근성
-0.047

(0.129)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R2 0.307 0.307 0.307 0.307 0.307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13]은 ICT 접근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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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는 앞서 ICT 접근성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

하며, ICT 접근성의 차이가 노동자간에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

문조사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샘플에 

있는 대다수 구성원간 ICT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2) 베트남

[표 5-14]는 ICT 사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베트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129) ICT 사용강도를 측정하는 변수들 중,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임

금은 증가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반면에 총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과 총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

에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과 임금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

들은 베트남의 경우 모바일 이용강도가 임금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0.141 증가하지만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모형(1) 참고). 하지만 총 모바일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

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1.313 증가하고 이 추정치는 1% 수준에

129)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보다 임금이 높다. 이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하며 한국 샘플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노동자들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추정치들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흥미롭게도 베트남 샘플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한국 샘플을 사용한 결과와 다르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베트남 여성들이 의도적으

로 임금이 낮아도 유급휴직이나 시간제근로가 가능한 직업을 찾기 때문으로 이해된다(Chowdhury 

et al. 2018). 이 연구에 따르면 동일 교육수준에서 직업과 산업이 유사한 경우 남녀간 임금격차가 

단순히 교육수준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연구진의 설문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간 임금격차가 없거나 작게 나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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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모형(3) 참고). 인터넷을 사용한 전체 시간에서 업무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은 0.455 증가하지만 이 추정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모형(5) 참고). 이 결과들은 ICT 사용강도 중, 모

바일 사용강도가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모바일 사용강도가 높은 직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표 5-14. ICT 이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6)

남성
0.057 0.057 0.013 0.016 0.050 0.060

(0.213) (0.213) (0.213) (0.214) (0.213) (0.215)

나이
0.002 0.003 -0.001 -0.002 0.001 0.001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대학
0.972*** 0.963*** 0.952*** 0.958*** 0.970*** 0.972***

(0.227) (0.228) (0.217) (0.217) (0.219) (0.219)

경력
0.067 0.064 0.061 0.063 0.065 0.066

(0.041) (0.041) (0.040) (0.040) (0.041) (0.041)

실직 경험 
0.249 0.260 0.180 0.179 0.236 0.212

(0.283) (0.284) (0.284) (0.284) (0.284) (0.290)

상용직
0.100 0.070 0.161 0.173 0.114 0.128

(0.229) (0.226) (0.218) (0.218) (0.225) (0.222)

도소매업
0.123 0.127 0.133 0.133 0.112 0.121

(0.270) (0.270) (0.267) (0.267) (0.268) (0.270)

서비스업
-0.362 -0.362 -0.412 -0.401 -0.385 -0.389

(0.281) (0.281) (0.279) (0.279) (0.282) (0.283)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5

(0.00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141 -0.021

(0.489) (0.53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5

(0.00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1.313*** 1.459**

(0.494) (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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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4. 계속

구분 (1) (2) (3) (4) (5) (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4

(0.00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455 0.638

(0.492) (0.542)

관측치 수 517 517 517 517 517 517

R2 0.064 0.065 0.075 0.076 0.065 0.066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표 5-15]는 ICT 사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샘플과 다르게, 학력수준이 높은 노동자와 낮은 

노동자 간에 ICT 사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전체 컴퓨터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

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다음의 추정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학력수

준이 높은 사람의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

이 증가하면, 임금은 증가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의 총 모바일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이용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하면 임금은 증가한다. 

표 5-15. ICT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 효과가 임금에 미친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6)

남성
0.047 0.060 0.011 0.015 0.062 0.060

(0.216) (0.213) (0.215) (0.214) (0.216) (0.216)

나이
0.002 0.003 -0.002 -0.002 0.001 0.001

(0.032) (0.031) (0.031) (0.032) (0.031) (0.031)

대학
0.799** 1.282** 0.760*** 0.884* 1.035*** 0.909

(0.328) (0.584) (0.293) (0.496) (0.309) (0.556)

경력
0.066 0.064 0.064 0.062 0.065 0.066

(0.042) (0.041) (0.040) (0.040) (0.04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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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5. 계속

구분 (1) (2) (3) (4) (5) (6)

실직 경험
0.260 0.265 0.168 0.177 0.213 0.211

(0.283) (0.284) (0.283) (0.284) (0.290) (0.290)

상용직
0.081 0.061 0.189 0.173 0.127 0.128

(0.228) (0.227) (0.218) (0.218) (0.223) (0.223)

도소매업
0.117 0.128 0.119 0.130 0.126 0.119

(0.270) (0.270) (0.269) (0.272) (0.271) (0.269)

서비스업
-0.366 -0.361 -0.403 -0.400 -0.388 -0.388

(0.282) (0.281) (0.279) (0.279) (0.284) (0.283)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4 0.005

(0.010) (0.00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

0.024 0.306

(0.554) (0.487)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대학

0.011

(0.012)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555

(0.867)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17 -0.005

(0.010) (0.00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

1.466*** 1.359*

(0.565) (0.762)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대학

0.016

(0.012)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144

(0.948)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2 -0.004

(0.007) (0.00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

0.636 0.559

(0.542) (0.627)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대학

-0.003

(0.010)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비중*대학

0.114

(0.896)

관측치 수 517 517 517 517 517 517

R2 0.066 0.065 0.078 0.076 0.066 0.066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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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은 ICT 이용강도의 질적인 측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과 다르게, ICT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

자들이 수행한 각종 다양한 활동이 임금과 양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인터

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높

다. 즉, 커뮤니케이션 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임금은 0.248 증가하며, 이 추

정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 및 학습 

관련 활동을 많이 할수록,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활동을 많이 할수록 임금

이 증가한다. 이 추정치들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처럼 베트

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은 취업확률을 높이고 임금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의 경우, ICT 사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

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포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6.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이 임금에 미친 영향(베트남)

구분 (1) (2) (3) (4) (5) (6) (7)

남성
0.065 0.060 0.049 0.046 0.070 0.063 0.056

(0.211) (0.214) (0.215) (0.212) (0.212) (0.215) (0.213)

나이
-0.001 0.004 0.004 0.005 0.004 0.005 0.001

(0.032) (0.032) (0.033) (0.032) (0.032) (0.032) (0.031)

대학
0.935*** 0.961*** 0.985*** 0.870*** 0.834*** 0.968*** 0.908***

(0.215) (0.221) (0.217) (0.221) (0.211) (0.220) (0.236)

경력
0.063 0.064 0.066 0.066 0.059 0.066 0.066

(0.041) (0.041) (0.041) (0.041) (0.041) (0.041) (0.041)

실직 경험
0.222 0.260 0.251 0.166 0.243 0.242 0.261

(0.281) (0.285) (0.286) (0.283) (0.285) (0.283) (0.285)

상용직
0.080 0.085 0.098 0.093 0.038 0.095 0.065

(0.223) (0.225) (0.224) (0.226) (0.227) (0.226) (0.221)

도소매업
0.169 0.121 0.121 0.104 0.137 0.124 0.124

(0.267) (0.268) (0.269) (0.267) (0.266) (0.268) (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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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6. 계속

구분 (1) (2) (3) (4) (5) (6) (7)

서비스업
-0.306 -0.352 -0.360 -0.344 -0.377 -0.356 -0.362

(0.276) (0.279) (0.280) (0.276) (0.275) (0.280) (0.278)

커뮤니케이션
0.248***

(0.082)

자료 및 

정보획득

0.122

(0.097)

여가
0.066

(0.188)

교육 및 학습 

관련활동

0.427***

(0.124)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

0.342**

(0.138)

구직활동
0.269

(0.325)

ICT 질적 지수 
0.095

(0.087)

관측치 수 517 517 517 517 517 517 517

R2 0.079 0.065 0.064 0.080 0.073 0.065 0.067

주: 모형(5.2)을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4. 소결

본 장에서 고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한국과 저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디지털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디지털화는 

앞의 제4장에서처럼 ICT 접근성, ICT 이용 정도와 강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

였고,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모형에 적용하였다. 디지털

화가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성과인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

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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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ICT 이용강도를 추정에 활용하

였다.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취업확률은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베트남과 한국 샘플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 모

두 총 컴퓨터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 총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

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한국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다. 베트남에서는 양의 부호를 가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총 모바일 폰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은 한

국에서 유의하게 높아진다.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양의 부호를 가지지만 유의하

지는 않았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ICT 이용정도가 올라가면 취업확률은 

상승하지만 한국에서 ICT 이용정도가 취업확률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대부분인 반

면 베트남에는 아직 ICT 이용이 필수 요건이 아닌 직군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

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발견은 ICT 이용정도와 임금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정도가 강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유의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총 컴퓨터 이용시간, 

총 인터넷 이용시간, 총 모바일폰 이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임금이 증가했지만, 베트남의 경우 총 인터넷 이

용시간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때만 유의하게 임금이 

증가했다.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들인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의 취업확률은 높아진다. 이 결과는 베트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고 한국에서는 ICT 관련 다양한 활동과 취업확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자료 및 정보획득 활동이 활발한 노동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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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일수록, ICT 관련 활동

을 종합적으로 대리하는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은 증가

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ICT 관련 다양한 활동과 취업확률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들인 ICT 관련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한국과 베트남 샘

플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

입을 많이 한 노동자일수록 임금은 증가한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한 노동자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교육 및 학습

활동을 많이 한 노동자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뱅킹,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많이 

한 노동자일수록,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이 증가한다.

ICT 접근성의 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ICT 접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취업확률 간

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

동자일수록,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노동자일수록, ICT 접

근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ICT 접근성 지수가 큰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이 

높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구직자가 ICT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취업확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빠르게 ICT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는 베트

남에서는 ICT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취업확률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취업을 

가장 좋은 복지이자 포용적 성장의 최고 수단이라고 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ICT 접근성의 개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ICT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

제적 공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소득 국가에서 ICT 접근성의 개선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앞서 총계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디지털화가 고소득국 그룹

과 저소득국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베트남과 한국에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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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ICT 접근성의 개

선으로 개인들이 추가적인 편익을 얻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접근성 개선보다는 

이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하

는 방식에 대한 재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에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관련 재교육보다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취업확률 확대

가 더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 포용의 목표를 국별로 다르

게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포용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

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개도국에서는 

디지털 포용 대상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포용 

수단과 활동의 확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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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APEC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진

전 정도와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 협력, 역내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이 그

간 추진하여 온 디지털 전환 정책의 내용, 그리고 디지털화가 경제성장률, 소득

불평등도, 노동시장성과(취업확률, 임금) 등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우선 각 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들이 본 보

고서의 연구목적에 대하여 갖는 의미와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음 2절에서는 3절에서 디지털 포용과 관련한 APEC 내 한국의 협력방안을 도

출하기 이전에, APEC 포라 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

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APEC 내에서 디지털 포용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이 APEC 내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APEC 역내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 협력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 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제공하는 ICT 접근성(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등)과 활용성(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등)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APEC의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본 후에,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IMD),130) 세계경제포럼(WEF),131) UN132)이 제공하는 지수들을 

130)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131) 네트워크준비지수(NRI: Netwo가 Readiness Index).

132) 전자정부발전지수(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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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인 측면이나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

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

털화의 기본이 되는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PEC 핵심 의제에 2017년에 처음으로 ‘디지털’이라

는 단어가 포함133)되고, 같은 해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추진된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의 분석결과가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주는 함의는 크게 두 가

지 측면, 즉 역내 디지털 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 지표ㆍ지수 개발의 필요성

과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APEC 포라 간 협업 필요성과 관련하

여 생각해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한 효과적

인 정책 고안과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디

지털 경쟁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 ICT 응용 프로그램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중

요한 고려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최근까지 디지털화의 측정은 인터넷 접근성의 

가용성과 수용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금 더욱 정교한 응

용기술 프로그램(예, 브로드밴드)의 개발과 채택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 

접근성에 중점을 둔 지수 개발에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도에 대한 측

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APEC 포라 내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디지털 협력사업의 범위와 양태를 핵심 어휘별ㆍ포럼별ㆍ사업별로 살펴본 

결과, 디지털 경제 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의 중

요한 특징 중 하나인 융복합성을 고려한 APEC 포라 간의 상호연계 및 공동 협

력사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APEC이 역내 디지털 

133) 2017년 APEC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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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협

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 APEC 지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

3장에서는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과 함께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

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

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

본 및 응용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134) 두 그룹 모두 디

지털을 활용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3장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

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들

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성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APEC 지

역은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에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

지털 격차가 존재한다.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 격차의 존재와 각국의 디지털 

포용과 국제협력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역내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APEC으로 

하여금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

134) 미국, 일본은 기본 및 응용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인재 유치 및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 

분야에, 중국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조성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개국 중 디지털 전환

을 가장 늦게 시작한 베트남은 공공분야 개혁에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산업생태

계와 인프라 조성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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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과정이 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 위기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을 초래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디지털 육성보다는 디지털 포용에, 국내정책보

다는 국제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APEC 내에서 디지털 포용 분야

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베트남

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경제 분야 지원사업을 펼쳐왔다.135) 그러

나 이러한 지원 대부분이 양자 협력관계였다. 지역의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

고 디지털 격차라는 거대한 파고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APEC과 같은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APEC 지역의 디지털화가 경제성장ㆍ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과, 구체적으

로는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

위에서 ICT의 접근성과 이용강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디지털화를 ICT 접근성 변수와 ICT 이용강도로 구분하고,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그리고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으로 ICT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ICT 이용강도의 경우, 브로드밴드 서

135) 한국은 베트남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NIPA(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자문사업, 초청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등을 실시하였다(김종일, 

김정민, 강동근 2014, pp. 181~188). 또한 말레이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역량강화 초

청연수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전자무역 중계시스템 61만 6천 달러, 버스시스템 구축에 809만 

5천 달러, 2014년에는 교통시스템 컨설팅에 820만 달러 등 총 2,021만 2천 달러 규모를 수출하였

고, 2019년 말레이시아와 ‘디지털 정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 수출, 경험 공유, 인적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졌다(행정안전부 블로그, 「한-말레이시아 지식경험 등 공유로 디지털정부 함께 추진」, 

http://blog.naver.com/mopaspr/221720967032(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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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므로 인터넷 

이용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이용정도 차이로 ICT 활용강

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4장 

2절에서는 114개 경제를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

용이 가능한 17개 경제를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ICT 이용강도 역시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4장 3절에서는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 경제

를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CT 접근성이 용이한 경제일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ICT 접근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한다. 다만 APEC 샘플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 이는 2장의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APEC 역내 회원국들 간의 ICT 접근성 격차가 전체 샘플에 비해 빠르게 줄어

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의 경우 그 강도가 강

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도 유사한 결과

를 얻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

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용이해질수록,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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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

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다르다. 전체 샘플의 저소득 그룹의 경우 ICT 이용강도

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

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

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과 국제협력에 있어서 경

제발전 단계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둘 필요가 있다. ICT 접근성과 

ICT 이용강도로 측정된 APEC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 반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득불평등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

며, 그 영향은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의 디지털 정책 목표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APEC 회원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

럼 디지털 경제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 격차가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일부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성장과정에서 초래될 디지털 격차 악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APEC과 같이 고소득 그룹과 저

소득 그룹을 포괄하는 지역협의체가 디지털 포용 달성을 위한 국제공조 플랫폼

으로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간 디지

털 격차가 국가별 경제적 격차를 재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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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EC 지역의 디지털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

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

했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

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

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

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

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

다.136) 또한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의 경우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

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의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베트남 샘플의 경우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졌다.

본 연구보고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136) 또한, 양국간 유의성의 차이는 대면 설문이 아닌 인터넷 설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

파로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베트남 응답자의 인터넷, 모바일 이용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고, 더 동질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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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기존 ICT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획득한 디지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APEC의 역할 강화와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5장의 분석결과가 본 연

구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는 4장

의 총계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APEC이 디지털 전

환 정책 및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정책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디지털 격차 해소

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디지털 정책이 개인간 소득불평등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5장의 결과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 지수ㆍ지표 개발

의 필요성이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5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별 양적ㆍ질

적 ICT 활용지수(예,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활용능력 등)와 인적자본(예, 교

육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 연구의 

디지털화 측정 논의는 주로 ITU 자료를 활용한 경제 총계별 측정지수(예, 무선

전화 가입자 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등)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는 디지털화

가 개별 경제주체 단위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장에서 활용한 설문조

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분석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장은 4장에서 국가별 총계 데이터로 식별할 수 없

는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미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데이터의 한계점은 디지털화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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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국가 총계별 ICT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의 디지털화 지수 개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역내 경제발전 단계별 상황을 고

려하여 개인별 디지털 기술의 활용정도에 대한 표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측

정 지표 또는 지수를 개발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단계별로 개인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국별 디

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경로 파악이 쉽지 않고, 결국 이는 

국별 디지털 격차가 국별 경제적ㆍ사회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가. APEC의 디지털 협력 관련 목표 설정

APEC은 1989년 아태지역 경제협력 및 지역통합을 위한 포럼으로 출범한 

이후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37) 

APEC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디지털 경제 등이 

APEC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1993~97년에는 아태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의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통합의 아태정보통신기반구조(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및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의 우선조치 대상분야의 하나로, 1998~2006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화를 위한 디지털 사회 구축(e-APEC 전략)과 신경제

(New Economy) 전략 관련 핵심 협력분야로, 2007~13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번영의 핵심 협력수단으로, 

137) APEC 사무국 웹페이지, https://www.apec.org/About-Us/About-APEC/History(검색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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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년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통한 혁신과 포용적 경

제성장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은 정보통신작업반의 설립을 주도하고, 정보통신장관회의 설립을 

제안하여 1995년 서울에서 제1차 정보통신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태지역 정보

통신인프라 구축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the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채택한 바 있다. 이하에서 APEC 정상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의 디지털 경제 협력과 관련된 주요 결과를 개관하고, 그 맥

락에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모색한다.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은 1990년 설립되어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의 ICT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 효과적인 ICT 정책과 규제의 

개발, 관련 협력, 정보공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 TELWG는 또한 ICT의 효과적

인 활용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의 제고를 추구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ICT 환경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아태정보사회(APIS: 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구축을 추구한다.138)

세부적으로 TELWG는 아태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ICT와 인터넷에 대해 물

리적 및 경제적으로 가용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브로

드밴드(broadband)에 대한 접근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 1995년 서

울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1)에서 장관들은 ‘아

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한 서울선언(APII)’을 통하여 정보통신 부문이 아

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의 보고르 목표(Bogor Goals)139)를 달

성하는 데 기여하는 모범적인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태지역 발전을 

제고하고 APII를 개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APEC 정상

138) APEC 정보통신작업반 웹페이지, https://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

o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Telecommunications-and-

Information(검색일: 2020. 9. 25).

139)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정상선언문에서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의 장기 목표의 완전한 달성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행 

일정은 회원국들간의 경제발전 단계 차이를 고려하여 선진경제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경제는 

2020년까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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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2010년까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달성하는 브루나이 목표

(Brunei Goal of universal Internet access)를 설정하고, 2005년까지 아태

지역 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세 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7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7)에서 장관들

은 아태지역 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세 배 확대하기로 한 정상들의 브

루나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합의하였다. 이후 2010년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제8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8)에서 장관들은 오키나와 선언을 통하여 아태

지역에서 차세대 고속 브로드밴드(next generation high speed broadband)

에 대한 접근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기

반경제의 성장을 위한 ICT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4년 

APEC 정상들은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혁신 및 발전 이니셔티브(APEC 

Cross Border E-Commerce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를 승인하고 회원국들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혁신 및 발전 연구센터를 지정 또는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7년에는 APEC 정상들이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APEC Action Agenda on the Digital Economy)’를 통하여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의 채택을 환영하는 등 인터넷 경제 촉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2018년에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을 디지털경제운

영그룹(DESG)으로 개편하여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작업반은 이 로드맵의 작성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DESG와 함께 해당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한국의 기여와 평가

한국은 APEC 출범 초기부터 정보통신작업반과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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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고 제1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1)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태 정

보통신 인프라(APII)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등 아태지역 정보통신 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작

업반 의장직(2005~06년)과 작업반 내 정보통신 개발운영그룹(DSG)과 보안 

및 번영운영그룹(SPSG)의 간사직을 수임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APEC TEL 

협력사업들을 수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0년경 이후 한국의 APEC 정보통신 부문의 활동은 상당히 약화

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정보통신작업반 의장직을 다시 수임하기까지 작업

반 내 운영그룹 및 태스크포스(CA&MRA TF: Conformity Assessment an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Task Force)의 간사단직(총 12개)에 

진출하지 못했고, 연속사업으로 매년 추진동향을 보고하는 APII 테스트베드

(testbed) 사업 외에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

한 APEC 내 역할 약화 추세는 2018년 한국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제시된 우선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APEC 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하고 2019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새롭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신

기술(emerging digital technology) 활용과 디지털 격차 대응 협력을 강조하

고, APEC 정보통신작업반의 의장국(2019년 하반기 회의부터 2021년 상반기 

회의까지)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APEC TEL 이니셔티브(APEC TEL Initiative on 

Global Challenges and Cooperation Utilizing ICT: COVID-19 pandemic 

and beyond)를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역내 협력의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140)

1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7. 23),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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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가.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APEC의 기능 

강화 방향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APEC 역내 경제발전 단계별 또는 개인별로 

디지털 격차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국별 경제성과와 개

인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개인별ㆍ국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 나라별로 국내 산업구

조 전환 및 경제성장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디지털 포용’

과 ‘글로벌 협력’은 관심을 덜 받아온 분야였다. 이는 디지털 선도국과 디지털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6년부터 2020년 기간 동

안 APEC 추진 사업의 연도별 추이(그림 2-16)를 보더라도 ‘디지털 포용’ 관련 

사업 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고 시장(국경)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

징을 가진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APEC 포라 간 상호 연계 및 회원 

국가간 공동 추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APEC 내 논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디지털 성장’에 두었던 무게중심을 ‘디지털 성

장’과 ‘디지털 포용’ 간에 균형을 맞추는 추진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OECD, ASEAN, G20 등 다른 국제기구나 협의체들이 여전히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141)에서 APEC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포용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선제적

협력 촉진키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99(검

색일: 2020. 9. 25).

141) 곽성일, 박은빈(2018),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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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선

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APEC의 그간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해보고, 디지털 포용 달성을 위해 보다 효

과적이고 고도화된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APEC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강

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우선 APEC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설정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융복

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다양한 주제별ㆍ

영역별 포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협력에 있어 APEC 포라 간의 

협업(effective 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디지털 포용

에 대한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별 회원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 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 

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

지 원칙하에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한국의 협력방안

한국은 APEC 내에서 1995년부터 정보통신작업반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고 

2018년부터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제안하는 등 역내 디지털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GDP에서의 비

중, 전자상거래 규모 등에서 다른 APEC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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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

국의 디지털 기술(모바일 앱, 전자의무기록 등을 통한 확진자 추적)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모범 사례, 즉 K-방역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 모델

은 현재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는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APEC 내에서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포용에 대한 포라 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강화를 위한 유인책을 

발굴함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APEC의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디지털 경제의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APEC 내 다양한 관련 포라 간 상호연계 및 공동협력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례

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협력사업에 둘 이상의 회원국들이 참여하

여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포라 간 또는 회원국간 디지털 포용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를 위해, 한국의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간의 주도적 경험과 

2018년에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APEC 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혁신기금은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디지털

경제운영그룹(DESG)이 총괄하고 있으며, DESG에서 수립한 사업 적합성 평

가기준(Eligibility Criteria and Guidelines)에 따라 사업제안서(Concept 

Note)와 사업계획서(proposal)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APEC 포

라 간 또는 회원국간 단절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혁신

기금의 사업 적합성 평가기준에 ‘포라 간 협력’ 또는 ‘디지털 포용’ 항목을 추가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APEC 

포라ㆍ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포용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PEC 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포럼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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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이 주요 관심 및 사업분야(디지털경제운영그

룹의 경우 비즈니스 관점에서 서류 없는 전자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집중, 

이에 비해 정보통신작업반의 경우 정책협력의 관점에서 인프라, ICT 및 브로

드밴드 접근성, 디지털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등 다양한 세부분야 협력 

모색), 사업자금 조달(디지털경제운영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APEC 사

무국의 기금 활용, 이에 비해 정보통신작업반의 경우 과반수의 사업이 회원국

들의 자발적 기여로 추진) 등에서의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

호보완적 및 협력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공

유하는 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디지털 포용과 관련하여 아태지역

내 협력과 양자간ㆍ다자간 협력을 상호연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또는 사업의 

내용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교차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포용 협

력사업의 효과적인 확산과 투입 대비 성과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정상이 2018년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2020년 11월에 완료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포용성 정책 사례를 제공할 

핵심기여국(Key Contributing Economies)을 모집하여 동 사례집 사업에 최

종적으로 총 8개국(한국, 캐나다, 칠레,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이 참가하였고, APEC 사무국 내 연구, 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부서

(PSU: Policy Support Unit)의 주도로 사례집이 작성되었으며, ‘Implementing 

Inclusion: APEC Case Studies on Inclusive Policies’라는 제목으로 2020

년 11월 21일 발간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각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중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포함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회

원국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APEC 역내 디지털 포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특히, 한국이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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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디지털 포용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은 디지털 포용 사례집 발간

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그린 뉴딜과 함께 ‘경제 전

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사람중심의 포

용국가 기반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의 성공 사

례를 디지털 포용 모범 사례집에 포함시켜 APEC에 전파ㆍ공유하는 것도 역내 

디지털 포용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K-방역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이 APEC 

내 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에 대하여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방역 정책, 집행 경험, 방역 데이터 공유를 포괄하

는 K-방역 기반 종합정책 플랫폼을 고안하여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2020년 3월 23일 보건작업반(HWG)은 코로나19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현 상황 인식과 APEC 역내외 협력을 강조했다. 2020년 5월에는 APEC 통상

장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142) 공

동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대유행

의 광범위한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2020년 5월 27일에는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에 대한 후속조치를 APEC 특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하고, 혁신적 수

단으로 팬데믹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어젠다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

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경제의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는 결국 

‘디지털 수용성’의 격차로 인해 디지털 취약 그룹(계층)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

142) 주요 내용은 △ 의약품ㆍ농산물ㆍ식량 등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촉진 △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

소화 노력, 개방적 교역관계의 유지 △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회원국간 상호

조율된 접근방법 발굴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회 활용,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APEC의 디지털 어젠다 강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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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디지털이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020년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역내 코로나 대응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법령,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광범위하

게 공유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ALIVE: APEC COVID-19 Latest & Immediate 

Virtual Exchange)을 제안하였다. 동 플랫폼에 대해서는 OECD 등 다른 국

제기구가 제공하는 회원국별 정책 추적기(policy tracker)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회원국의 비판이 존재하는데,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공유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추진

함으로써 동 플랫폼에 K-방역 경험이 가미된 ALIVE(K-Quarantine added 

ALIVE) 고도화 사업을 말레이시아와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넷째, APEC 역내 회원국들을 상대로 역내 디지털화 지수 개발과 그 지수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APEC 회원국들의 디

지털 전환 정책을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한 데이

터를 토대로 디지털화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

는 중요한 참고(referenc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과 시간상ㆍ예

산상 제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

던 분석방법론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

성 확대를 위한 APEC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과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효과에 대한 보

다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과 연구ㆍ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없

는 처방은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APEC이 새로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용 정책과 협력을 지

원하기 위한 APEC 내에서의 연구ㆍ조사 기능이 선제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단기적으로는 APEC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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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측정 지표와 지수(APEC digitalization indicator and index) 개

발 사업과 역내 디지털 전환 정책 분석사업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경제

의 특성이 반영된 지수를 개발하되, 그 지수는 APEC의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

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이

자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APEC의 연구ㆍ조사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 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제안한

다. APEC 내에서 특정 워킹그룹, 포라별로 관리되는 디지털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통합시켜 관리하고, 그 역할을 ICT 강국인 한국 

전문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APEC 

차원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0년에도 주도적으로 APEC 회원국간ㆍ계층간 지식격차 해소와 

지식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APEC 지식정보센터(KCH: Knowledge 

Clearing House)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물론, 데이터 정보시

스템 구축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의 자발적이고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운영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사업 초기에 한국의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거나, 또는 재정적 기여를 하는 회원국에 APEC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화 통합 데이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간 경제협력체인 PECC과 공동으로 디지털 포용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PECC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APEC 회원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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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이 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데이

터 확보와 이에 기반한 역내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 선점이 가능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APEC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 노력하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

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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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부록 표 1-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정책 중점 분야 키워드

기본 및 

응용연구

Algorithm, analysis, application, basic research, creation, hardware, institution, 

investment, long-term,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new research, 

product, publication, R&D, research grant, research/study, theory

 인재 개발 

및 유치

Attraction, capability, capacity, creative, development, human resour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leadership, needs, retainment, scientist, 

skilled, specialist, talent, talent development, workforce

교육
College, Education, educational, lifelong learning, retraining program, skill 

training, training, tutoring, university

산업생태계 

조성

Benchmarks, cluster, community, ecosystem, financial support, industrialization, 

industry, partnership, platform, platform construction, policy support, priority, 

private, service supply, strategic sectors, support, system development, 

system establishment

공공분야 개혁
Government, ministry, policy, Public,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service, 

reform, strategy, welfare

인프라 조성
Active, AI security, benchmark, cyber, data distribution, dataset, developing 

platform, environment, infra(structure), safety, secure, security, standard, testbed

윤리

Algorithmic bias, attack, consideration, cyber safety net, cyber security, 

ethic, ethical, fairness, harm, leak, legal, moral(ity), personal data, privacy, 

social/societal, sound, standard, transparency/transparent, values

규제

Deregulation, evaluate, judge, law, market, policy, reform, regulat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responsibility sandbox, screen, screening, 

strict, supervise

디지털 포용

Disabled/disability, disadvantaged, discrimination, disparity, Engagement, 

equality, hunger, inclusive, minority, poverty, reduce inequality/reduction 

in inequality, SME, social problem, vulnerable, women

글로벌 협력

Accompanied growth, connectivity, cooperation, diplomacy, foreign, geopolitics, 

global, global dialogue, global governance, global partnership, global standard, 

international, mutual growth, network, overseas/abroad, shared growth, SME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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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및 분류

분야 세부 분야 핵심 어휘

디지털 경제의 수단
포괄적 수단 Internet, digital, electronic

세부 수단 information, data

인프라

(infrastructure)

기술 인프라 telecommunication, ICT/IT, technology

물적 인프라 broadband, network, infrastructure

포용성
포용성 활동

inclusion/inclusive, access/accesibility, 

engagement/participation, capacity

포용성 대상 remote/rural, SMEs, women

주: 명사의 경우 단수 및 복수형 포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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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미국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클라우드 우선 

정책

(2010)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2016)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6)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9)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2

(4.1%)

467

(27.6%)

332

(28.0%)

616

(36.6%)
30.7%

인재 유치 및 

개발

7

(14.3%)

197

(11.6%)

83

(7.0%)

118

(7.0%)
8.8%

교육
0

(0.0%)

128

(7.6%)

53

(4.5%)

75

(4.5%)
5.6%

산업생태계 조성
6

(12.2%)

143

(8.4%)

104

(8.8%)

81

(4.8%)
7.2%

공공분야 개혁
12

(24.5%)

76

(4.5%)

141

(11.9%)

233

(13.8%)
10.0%

인프라 조성
12

(24.5%)

360

(21.3%)

273

(23.1%)

237

(14.1%)
19.1%

윤리
7

(14.3%)

193

(11.4%)

81

(6.8%)

147

(8.7%)
9.3%

규제
3

(6.1%)

82

(4.8%)

88

(7.4%)

116

(6.9%)
6.3%

디지털 포용
0

(0.0%)

16

(0.9%)

1

(0.1%)

20

(1.2%)
0.8%

글로벌 협력
0

(0.0%)

31

(1.8%)

28

(2.4%)

42

(2.5%)
2.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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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중국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12차 

5개년 

규획 강요

(2011)

사물망 

12차 

5개년 

발전 규획

(201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의견

(2015)

중국제조

2025

(2015)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 의견

(201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천방안

(2016)

빅데이터

산업발전

규획

(2016)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017)

2010~

19

기본 및 

응용연구

79

(3.3%)

122

(24.4%)

43

(11.2%)

123

(12.5%)

81

(7.2%)

67

(23.8%)

194

(20.7%)

306

(25.6%)
13.0%

인재 유치 

및 개발

288

(12.1%)

26

(5.2%)

32

(8.3%)

112

(11.4%)

98

(8.8%)

13

(4.6%)

75

(8.0%)

95

(7.9%)
9.5%

교육
236

(9.9%)

16

(3.2%)

25

(6.5%)

65

(6.6%)

82

(7.3%)

9

(3.2%)

53

(5.7%)

58

(4.8%)
7.00%

산업생태계 

조성

355

(14.9%)

61

(12.2%)

54

(14.0%)

245

(25.0%)

264

(23.6%)

56

(19.9%)

178

(19.0%)

183

(15.3%)
17.9%

공공분야 

개혁

457

(19.1%)

53

(10.6%)

35

(9.1%)

100

(10.2%)

136

(12.2%)

18

(6.4%)

61

(6.5%)

54

(4.5%)
11.7%

인프라 

조성

281

(11.8%)

91

(18.2%)

47

(12.2%)

137

(14.0%)

206

(18.4%)

51

(18.1%)

139

(14.8%)

188

(15.7%)
14.6%

윤리
179

(7.5%)

52

(10.4%)

65

(16.9%)

51

(5.2%)

125

(11.2%)

26

(9.2%)

94

(10.0%)

101

(8.4%)
8.9%

규제
352

(14.7%)

52

(10.4%)

67

(17.4%)

70

(7.1%)

65

(5.8%)

20

(7.1%)

105

(11.2%)

148

(12.4%)
11.3%

디지털 

포용

60

(2.5%)

1

(0.2%)

2

(0.5%)

3

(0.3%)

8

(0.7%)

1

(0.4%)

3

(0.3%)

6

(0.5%)
1.1%

글로벌 

협력

100

(4.2%)

27

(5.4%)

15

(3.9%)

75

(7.6%)

53

(4.7%)

21

(7.4%)

36

(3.8%)

57

(4.8%)
4.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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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일본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5)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

일본 재흥 

전략

(2016)

AI 산업화 

로드맵

(2017)

신산업구조

비전

(2017)

AI 전략

(2019)

2010~

19

기본 및 

응용연구

885

(31.9%)

954

(25.8%)

606

(10.5%)

109

(26.6%)

457

(15.4%)

415

(30.0%)
20.1%

인재 유치 및 

개발

230

(8.3%)

216

(5.8%)

556

(9.6%)

43

(10.5%)

93

(3.1%)

149

(10.8%)
7.6%

교육
415

(14.9%)

381

(10.3%)

675

(11.6%)

45

(11.0%)

88

(3.0%)

188

(13.6%)
10.5%

산업생태계 

조성

172

(6.2%)

552

(14.9%)

969

(16.7%)

90

(22.0%)

689

(23.2%)

115

(8.3%)
15.2%

공공분야 

개혁

279

(10.0%)

287

(7.8%)

805

(13.9%)

14

(3.4%)

167

(5.6%)

106

(7.7%)
9.7%

인프라 조성
298

(10.7%)

664

(18.0%)

721

(12.4%)

68

(16.6%)

684

(23.1%)

239

(17.3%)
15.7%

윤리
68

(2.4%)

116

(3.1%)

103

(1.8%)

15

(3.7%)

67

(2.3%)

46

(3.3%)
2.4%

규제
199

(7.2%)

261

(7.1%)

761

(13.1%)

23

(5.6%)

445

(15.0%)

36

(2.6%)
10.1%

디지털 포용
21

(0.8%)

36

(1.0%)

86

(1.5%)

1

(0.2%)

35

(1.2%)

9

(0.7%)
1.1%

글로벌 협력
210

(7.6%)

228

(6.2%)

513

(8.9%)

2

(0.5%)

242

(8.2%)

79

(5.7%)
7.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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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5. 베트남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ICT 459 전략

(2010)

베트남 IT 

2011~15 

프로그램

(2010)

스마트시티 전략

2018~25

(2018)

2019~20 

전자정부 전략

(2019)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98

(17.1%)

112

(16.0%)

59

(7.7%)

63

(5.0%)
10.1%

인재 유치 및 

개발

50

(8.7%)

27

(3.9%)

45

(5.9%)

22

(1.8%)
4.4%

교육
53

(9.2%)

27

(3.9%)

50

(6.5%)

22

(1.8%)
4.6%

산업생태계 조성
89

(15.5%)

69

(9.9%)

71

(9.3%)

116

(9.3%)
10.5%

공공분야 개혁
59

(10.3%)

230

(32.9%)

185

(24.2%)

629

(50.4%)
33.6%

인프라 조성
137

(23.9%)

107

(15.3%)

261

(34.1%)

263

(21.1%)
23.4%

윤리
21

(3.7%)

45

(6.4%)

29

(3.8%)

67

(5.4%)
4.9%

규제
25

(4.4%)

32

(4.6%)

31

(4.0%)

44

(3.5%)
4.0%

디지털 포용
6

(1.0%)

4

(0.6%)

3

(0.4%)

6

(0.5%)
0.6%

글로벌 협력
35

(6.1%)

47

(6.7%)

32

(4.2%)

16

(1.3%)
4.0%

자료: 저자 작성.



24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부록 표 2-6. 말레이시아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National BDA 

Initiative

(2015)

National IOT 

Strategic 

Roadmap

(2015)

The Malaysian

Pubic sectore 

ICT

Industry 4.0 

Roadmap

(2018)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18

(12.9%)

97

(6.5%)

7

(2.0%)

48

(5.1%)
5.8%

인재 유치 및 

개발

28

(20.1%)

68

(4.6%)

11

(3.2%)

155

(16.0%)
8.9%

교육
19

(13.7%)

65

(4.4%)

7

(2.0%)

79

(8.2%)
5.8%

산업생태계 

조성

19

(13.7%)

478

(32.3%)

37

(10.7%)

178

(18.4%)
24.3%

공공분야 개혁
10

(7.2%)

199

(13.4%)

197

(56.9%)

141

(14.6%)
18.6%

인프라 조성
26

(18.7%)

351

(23.7%)

52

(15.0%)

167

(17.3%)
20.3%

윤리
2

(1.4%)

60

(4.1%)

19

(5.5%)

23

(2.7%)
3.6%

규제
3

(2.2%)

44

(3.0%)

2

(0.6%)

84

(8.7%)
4.5%

디지털 포용
1

(0.7%)

20

(1.4%)

11

(3.2%)

3

(0.3%)
1.2%

글로벌 협력
13

(9.4%)

99

(6.7%)

3

(0.9%)

85

(8.8%)
6.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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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부록 표 3-1. 한국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스마트시대 

국가 발전 

전략

(2011)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2013)

K-ICT 

전략

(2015)

인공지능 

R&D 전략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2.2% 14.8% 5.3% 18.5% 12.9% 9.7%

인재 유치 및 개발 9.1% 9.6% 9.5% 28.0% 10.4% 14.4%

교육 9.1% 7.2% 8.0% 11.3% 4.0% 8.5%

산업생태계 조성 16.3% 18.6% 21.8% 10.1% 22.6% 16.6%

공공분야 개혁 16.2% 9.2% 25.2% 5.5% 11.1% 12.9%

인프라 조성 15.1% 16.4% 5.7% 13.8% 14.8% 13.8%

윤리 3.4% 6.3% 1.5% 2.7% 7.9% 4.1%

규제 9.6% 3.4% 3.6% 1.9% 8.9% 6.3%

디지털 포용 2.0% 3.4% 0.9% 1.0% 2.0% 1.7%

글로벌 협력 16.9% 11.2% 18.5% 7.3% 5.5% 12.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3-2. 중국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12차 5개년 

규획 강요

(2011)

사물망 

12차 5개년 

발전 규획

(2012)

중국제조 

2025

(2015)

빅데이터 

산업발전 

규획

(2016)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017)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3.3% 24.4% 12.5% 20.7% 25.6% 13.7%

인재 유치 및 개발 12.1% 5.2% 11.4% 8.0% 7.9% 9.9%

교육 9.9% 3.2% 6.6% 5.7% 4.8% 7.1%

산업생태계 조성 14.9% 12.2% 25.0% 19.0% 15.3% 17.0%

공공분야 개혁 19.1% 10.6% 10.2% 6.5% 4.5% 12.1%

인프라 조성 11.8% 18.2% 14.0% 14.8% 15.7% 13.9%

윤리 7.5% 10.4% 5.2% 10.0% 8.4% 7.9%

규제 14.7% 10.4% 7.1% 11.2% 12.4% 12.1%

디지털 포용 2.5% 0.2% 0.3% 0.3% 0.5% 1.2%

글로벌 협력 4.2% 5.4% 7.6% 3.8% 4.8% 4.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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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3. 일본 정책 분석 데이터

구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

일본 재흥 

전략

(2016)

신산업구조

비전

(2017)

AI 전략

(2019)
2010~19

기본 및 응용연구 25.8% 10.5% 15.4% 30.0% 17.6%

인재 유치 및 개발 5.8% 9.6% 3.1% 10.8% 7.3%

교육 10.3% 11.6% 3.0% 13.6% 9.6%

산업생태계 조성 14.9% 16.7% 23.2% 8.3% 16.8%

공공분야 개혁 7.8% 13.9% 5.6% 7.7% 9.9%

인프라 조성 18.0% 12.4% 23.1% 17.3% 16.7%

윤리 3.1% 1.8% 2.3% 3.3% 2.4%

규제 7.1% 13.1% 15.0% 2.6% 10.9%

디지털 포용 1.0% 1.5% 1.2% 0.7% 1.2%

글로벌 협력 6.2% 8.9% 8.2% 5.7% 7.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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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정책 출처 목록

부록 표 4-1. 정책 출처 목록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한국

스마트시대 

국가발전전략 

(2011)

스마트시대 

국가발전전략
2011.10.26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http://17cis.pa.go.kr/ipckor_

web/active/item_view.jsp?nu

m=8972(검색일: 2020. 9. 7).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2013)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2013.12.11

관계부처 

합동

http://www.korea.kr/archive

/expDocView.do?docId=3472

2(검색일: 2020. 9. 7).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014)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014.5.8

미래창조

과학부

http://www.korea.kr/news/p

ressReleaseView.do?newsId=

155963726(검색일: 2020. 9. 7).

K-ICT 전략 

(201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

2015.3.25
미래창조

과학부

https://www.msit.go.kr/web/

msipContents/contentsView.d

o?cateId=_tsta5511&artId=12

76393(검색일: 2020. 9. 7).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2016)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2016.4.29 행정자치부

https://www.mois.go.kr/frt/

a02/localGovernmentArticle.

do?dicaryinfoid=DICARY_0000

000002201(검색일: 2020. 9. 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27
관계부처 

합동

http://www.korea.kr/archive

/expDocView.do?docId=3738

4(검색일: 2020. 9. 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17.11

관계부처 

합동

(산업혁명

위원회)

https://www.4th-ir.go.kr/arti

cle/detail/219?boardName=int

ernalData&category=(검색일: 

2020. 9. 7).

인공지능 

R&D 전략 

(2018)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

2018.5.1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https://www.4th-ir.go.kr/arti

cle/detail/21(검색일: 2020. 9. 7).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6.26

관계부처 

합동

https://www.4th-ir.go.kr/arti

cle/download/228(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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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1. 계속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한국

데이터 

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

데이터ㆍ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23년)

2019.1.16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ef.go.kr/com/

synap/synapView.do;jsession

id=YIZawkejs0j07iECfod24uy

H.node10?atchFileId=ATCH_

000000000010034&fileSn=2

(검색일: 2020. 9. 7).

미국

클라우드 

우선 정책 

(2010)

25 Point 

Implementation

Plan to Reform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6~8페이지)

2010.12.9 백악관

https://www.dhs.gov/sites/

default/files/publications/digi

tal-strategy/25-point-imple

mentation-plan-to-reform-f

ederal-it.pdf(검색일: 2020. 9. 7).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2015)

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6.5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NITRD)

https://www.nitrd.gov/pubs/

bigdatardstrategicplan.pdf(검

색일: 2020. 9. 7).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6)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6.10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https://www.nitrd.gov/pubs/

national_ai_rd_strategic_plan.

pdf(검색일: 2020. 9. 7).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9)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 Update

2019.6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https://www.nitrd.gov/pubs/

National-AI-RD-Strategy-20

19.pdf(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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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1. 계속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중국

12차 5개년 

규획 강요 

(2010)

中华人民共和国
国民经济和社会
发展第十二个
五年规划纲要

2011.3.16 국무원

http://www.gov.cn/2011lh/c

ontent_1825838.htm(검색일: 

2020. 9. 7).

사물망 12차 

5개년 발전 규획

(2012)

物联网“十二五”

发展规划 2012.2.14 공업정보화부

http://www.gov.cn/zwgk/20

12-02/14/content_2065999.

htm(검색일: 2020. 9. 7).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과

정보산업 

산업태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2015)

国务院关于促

进云计算创新

发展

2015.1.6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5-01/30/content_

9440.htm(검색일: 2020. 9. 7).

중국제조 2025

(2015)
中国制造2025 2015.5.8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5-05/19/content_

9784.htm(검색일: 2020. 9. 7).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 의견 

(2015)

国务院关于积极
推进“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2015.7.4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5-07/04/content_

10002.htm(검색일: 2020. 9. 7).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천방안 

(2016)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천방안 

(2016)

2016.5.18

부처합동(국가

발전개혁위,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망신판)

http://www.gov.cn/xinwen/

2016-05/23/5075944/files/9c

b49ac44cf341b29adf687b685

7da34.pdf(검색일: 2020. 9. 7).

빅데이터 

산업발전 규획

2016~20 

(2016)

大数据产业发
展规划 2016.12.30 공업정보화부

http://www.miit.gov.cn/n11

46295/n1652858/n1652930/

n3757016/c5464999/content

.html(검색일: 2020. 9. 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017)

新一代人工智

能发展规划 2017.7.20 국무원

http://www.cicpa.org.cn/Colu

mn/hyxxhckzl/zcyxs/201708/

W020170802605109210857.

pdf(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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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1. 계속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일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5)

科学技術基本

計画 2016.1.22 내각부

https://www8.cao.go.jp/cst

p/kihonkeikaku/5honbun.pdf

(검색일: 2020. 9. 7).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

科学技術イノ

ベーション総
合戦略2016

2016.5.24 내각부

https://www8.cao.go.jp/cstp

/sogosenryaku/2016/honbun

2016.pdf(검색일: 2020. 9. 7).

일본 

재흥 전략 

(2016)

日本再興戦略 

2016
2016.6.2

일본경제

재생본부

https://www.kantei.go.jp/jp/sin

gi/keizaisaisei/pdf/2016_zentai

hombun.pdf(검색일: 2020. 9. 7).

AI 산업화 

로드맵 

(2017)

⼈⼯知能の研
究開発⽬標と 

産業化のロー
ドマップ

2017.3.31
인공지능기술

전략회의

https://www.kantei.go.jp/jp/

singi/keizaisaisei/miraitoshik

aigi/innovation_dai3/siryou5.

pdf(검색일: 2020. 9. 7).

신산업 

구조비전 

(2017)

新産業構造ビ

ジョン
2017.5.30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ress/

2017/05/20170530007/20170530

007-2.pdf(검색일: 2020. 9. 7).

AI 전략 

(2019)
AI 戦略 2019 2017.6.11

인공지능기술

전략회의

https://www.kantei.go.jp/jp/

singi/ai_senryaku/pdf/aistrat

agy2019.pdf(검색일: 2020. 9. 7).

베트남
ICT 459 전략

(2010)

Phê duyệt Đề
án “Đưa Việt 

Nam sớm trở 
thành nước mạnh
về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총리령 1755/ 

QĐ-TTg)

2010.9.22 정보통신부

https://english.mic.gov.vn/Pa

ges/VanBan/10433/1755_Qd-

TTg.html(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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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1. 계속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베트남

베트남 IT 

2011~15 

프로그램 

(2010)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TRONG 

HOẠT ĐỘNG 

CỦA CƠ QUAN

NHÀ NƯỚC 

GIAI ĐOẠN 

2011 – 2015” 

(총리령 1605/ 

QĐ-TTg)

2010.8.27 정보통신부

https://english.mic.gov.vn/Pa

ges/VanBan/10426/1605_Qd-

TTg.html(검색일: 2020. 9. 7).

스마트시티 

전략 

2018~25 

(2018)

PHÊ DUYỆT 

ĐỀ ÁN PHÁT

TRIỂN ĐÔ THỊ
THÔNG MINH

BỀN VỮNG

VIỆT NAM GIAI

ĐOẠN 2018 -

2025 VÀ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총리령 

950/QĐ-TTg) 

2018.8.1
천연자연

환경부

http://www.monre.gov.vn/V

anBan/Pages/ChiTietChienLu

ocQuyHoach.aspx?pID=101

(검색일: 2020. 9. 7).

2019~20 

전자정부 

전략 (2019)

VỀ MỘT SỐ 
NHIỆM VỤ, GIẢI

PHÁP TRỌNG

TÂM PHÁT 

TRIỂN CHÍNH

PHỦ ĐIỆN TỬ
GIAI ĐOẠN 

2019 - 2020, 

ĐỊNH HƯỚNG

ĐẾN 2025” 

(번호 17/NQ-CP) 

2019.3.7 산업통상부

http://congthuong.quangna

m.gov.vn/cmspages/baiviet/

default.aspx?idbaiviet=14279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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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1. 계속

국가 정책 원문 정책명 발표 날짜  정부 부처 출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빅데이터 분석

이니셔티브 

(2015)

Malaysia’s 

National Big 

Data Analytics

Initiative

-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

공사

(MDEC)

https://www.slideshare.net/

petekua/national-bdainitiative

(검색일: 2020. 9. 7).

사물인터넷(IoT) 

국가 전략 

로드맵 

(2015)

National 

Internet of 

Things(IoT) 

Strategic 

Roadmap

2015.7

과학기술

혁신부, 

말레이시아 

응용

개발 센터 

합동

http://www.mimos.my/iot/Na

tional_IoT_Strategic_Roadmap_

Book.pdf(검색일: 2020. 9. 7).

말레이시아 

공공 부문 ICT

전략 계획 

2016~20 

(2016)

PELAN 

STRATEGIK 

ICT SEKTOR 

AWAM 

2016-2020

2016.2

말레이시아 

행정 현대화

 및 관리 

계획 부서

https://www.internetalliance.

my/wp-content/uploads/2018

/02/The-Malaysian-Public-Sec

tor-ICT-Strategic-Plan-2016_

2020.pdf(검색일: 2020. 9. 7).

4차 산업혁명 

로드맵 

(2018)

Industry 

4WRD_Natio

nal Policy on 

Industry 4.0

2018.10

말레이시아 

국제무역

산업부

https://www.miti.gov.my/miti

/resources/National%20Policy

%20on%20Industry%204.0/In

dustry4WRD_Final.pdf(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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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고소득 경제와 저소득 경제를 구

분하여 이 두 그룹 사이에 추정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부록 표 5-1.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APEC 고소득 그룹)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66

(0.160)

무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100***

(0.019)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9***

(0.027)

인터넷 이용자 비중 

변화율(%)

0.094* 0.092*

(0.051) (0.053)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231**

(0.098)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13.730***

(3.352)

ln 

-0.995 -0.774 -0.930 -0.792 -0.736 -0.143 -0.527

(0.647) (0.714) (0.727) (0.748) (0.644) (0.763) (0.729)



3.029** 3.706*** 3.845*** 4.178*** 3.942*** 3.174** 2.058

(1.225) (1.316) (1.298) (1.297) (1.373) (1.587) (1.569)

인구증가율
-0.671* -0.827*** -0.788** -0.842** -0.816*** -0.835*** -0.575

(0.364) (0.317) (0.354) (0.329) (0.297) (0.291) (0.357)

해외직접투자 비중
0.086** 0.089** 0.088** 0.091** 0.090** 0.064* 0.063*

(0.038) (0.038) (0.036) (0.037) (0.037) (0.039) (0.035)

고정투자 비중
0.118*** 0.118*** 0.115*** 0.114*** 0.116*** 0.093** 0.101***

(0.032) (0.035) (0.037) (0.038) (0.042) (0.041) (0.039)

노동소득 비중
-0.153 -0.195* -0.189* -0.208* -0.216** -0.245* -0.158

(0.095) (0.104) (0.111) (0.112) (0.107) (0.126) (0.111)

관측치 수 198 198 198 198 194 162 158

경제 수 9 9 9 9 9 9 9

R2 0.132 0.146 0.192 0.196 0.164 0.163 0.170

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3.1)을 추정하였음.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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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2.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APEC 저소득 그룹)

구분 (1) (2) (3) (4) (5) (6) (7)

유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509***

(0.171)

무선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74**

(0.029)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086***

(0.027)

인터넷 이용자 비중 

변화율(%)

0.115*** 0.084

(0.043) (0.059)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변화율(100명당)

-0.608**

(0.269)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1.941

(4.403)

ln 

-2.770*** -2.808*** -2.716*** -2.713*** -2.721*** -2.752*** -2.957***

(0.613) (0.570) (0.596) (0.585) (0.584) (0.405) (0.573)



2.219 2.637** 2.126 2.181 1.792 3.231 2.334

(1.598) (1.276) (1.582) (1.520) (1.583) (2.392) (2.609)

인구증가율
-1.720** -1.835*** -1.492** -1.473** -1.658** -1.102 -1.012

(0.720) (0.604) (0.720) (0.691) (0.723) (0.682) (0.740)

해외직접투자 비중
0.520** 0.442** 0.518** 0.504** 0.513** 0.608** 0.629**

(0.238) (0.203) (0.242) (0.237) (0.235) (0.245) (0.277)

고정투자 비중
0.111*** 0.132*** 0.107** 0.110*** 0.103** 0.147* 0.106

(0.041) (0.031) (0.042) (0.039) (0.043) (0.076) (0.080)

노동소득 비중
-0.077 -0.094* -0.060 -0.061 -0.066 -0.057 -0.067

(0.067) (0.054) (0.068) (0.065) (0.068) (0.065) (0.081)

관측치 수 176 176 176 176 176 126 126

경제 수 8 8 8 8 8 8 8

R2 0.142 0.170 0.162 0.171 0.152 0.222 0.224

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3.1)을 추정하였음.
자료: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9.1(검색일: 2020. 7. 20).

[부록 표 5-1]과 [부록 표 5-2]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식별된 변수들-초

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초기 인적자본 수준, 인구증가율, 국내총생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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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에서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APEC 회원국 중 고소득 회원그룹과 저

소득 회원그룹 모두에서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즉 이 추정치들의 방향은 전체 

샘플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추정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APEC 회원

국만 포함하는 하위 샘플에서 약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5년의 일인당 실

질 국내총생산(GDP)이 큰 경제일수록 일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감소

하는 추세는 두 샘플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고소득 그룹의 경우 

이 음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 3-4와 표 3-5의 모형(1)-(7) 

참고). 반면에 1995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경제일수록 일인

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두 샘플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

타난다. 하지만 저소득 그룹의 경우 이 양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 또한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음의 관계는 두 샘플 모두에서 강하

게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국내총생산에서 물리적 고

정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양의 관계도 두 샘플 모두에서 

강하게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전체적으로 모형(3.1)을 랜덤효과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두 샘플 모두에서 

유사하고 전체 샘플의 결과와 비교해도 비슷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

수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는 기존 문헌에서 식별

된 변수들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디지털

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ICT 접근성 정도가 경

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두 샘플 모두에서 비슷하다. 즉, 두 

샘플 모두에서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와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에 두 샘플 모두에서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와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인구 100명당 유선과 무선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양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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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다. 이 결과들은 전체 샘플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이 결과들은 APEC의 

회원국과 다른 대다수 모든 경제에서 ICT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혹은 ICT 인프

라가 확장될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형(5)에서 두 샘플 모두 전체 인구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증가한다. 고소득 샘플에서 이 

양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저소득 샘플에서 양의 추정

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6)의 경우 고소득 샘플에서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과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 간 관계는 양이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저소득 샘플에서 인구 100명당 유

선 브로드밴드 가입이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감소한다. 두 샘플

에서 나타난 상반된 결과는 APEC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샘플에서 두 변

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한다. 하지만 저소득 

회원국 샘플에서 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가 음인

지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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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143)

APEC의 협력사업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APEC 사무국의 사업기금으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기금지원사업(funded project)

과 사업제안 회원국의 자체지원사업(self-funded project)으로 구분된다. 

APEC 사무국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금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사업계정

(GPA: General Project Account),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계정(TILF 

Account: Trade &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Account), 

APEC 지원기금(ASF: APEC Support Fund)으로 구분되며, APEC 지원기금

은 다시 ASF 일반기금(General Fund)과 특정 지원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ASF 

하위기금들(Sub-Funds)로 나누어진다. APEC 사무국은 매년 상반기(Project 

Session 1)와 하반기(Project Session 2) 두 차례 사업제안 및 기금지원 신청

을 받고, 심의를 통하여 가용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하반기(Project Session 2) 가용한 총 사업지원 기금규모는 약 1,083만 달러

로 추산되며, 일반사업계정 약 78만 달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계정 약 

86만 달러, ASF 일반기금 약 130만 달러, ASF 하위기금 약 789만 달러 등으

로 구분된다.144)

1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아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다자협력 강화 방안』 참고.

144) APEC 사무국 웹페이지, http://www.apec.org(검색일: 2020. 9.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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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1. APEC 사무국의 사업지원기금: 2020년 하반기(Project Session 2)

사업기금 금액(미국달러, 추정치)

일반사업계정(GPA) 783,704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계정(TILF Account) 858,597

APEC 지원기금(ASF) 일반기금 1,295,602

ASF 하위기금(Sub-Funds): 소계 7,890,635

   인간안보 847,021

   에너지 효율성 및 저탄소 조치 1,796,482

   공급망 연결성 1,204,462

   FTAAP 및 글로벌 공급망 506,949

   혁신개발, 경제개혁 및 성장 304,242

   연결성 378,156

   광업 미정

   중소기업(SMEs) 255,992

   구조개혁에 관한 APEC 신의제(RAASR) 487,525

   여성과 경제 314,000

   격오지 경제발전 565,655

   디지털 혁신 730,151

   해양쓰레기 관리 및 혁신 500,000

합  계 10,828,535

자료: APEC 사무국 웹페이지, http://www.apec.org(검색일: 2020. 9. 25) 참고.

여기에서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과 정보통신작

업반(TELWG)의 협력사업 동향을 APEC 사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기간은 APEC 사업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사용한 

2006년부터 2020년(9월 현재)까지로 하였다. 한편 APEC 사무국의 사업지원

기금을 받지 않고 제안 회원국의 자체예산으로만 수행한 협력사업은 APEC 사

업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협력사업의 수는 각각 ECSG/DESG 44건 및 TELWG 

66건으로 2002~09년 기간 중 증가추세를 보이고, 이후 2013/201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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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2014/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연평균 협력사업의 수는 각각 ECSG/DESG 약 2.9건 및 TELWG 약 4.4건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6-1. ECSG/DESG 및 TELWG의 APEC 협력사업 수(200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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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APEC 회원국별로는 ECSG/DESG의 경우 중국(10), 미국(6), 한국(5), 러시아

(5), 베트남(5), 페루(4)의 순으로 그리고 TELWG의 경우에는 중국(8), 싱가포

르(8), 일본(7), 호주(6), 미국(5) 등의 순으로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러시아, 페루 등은 ECSG/DESG와 TELWG 두 포럼 모두 균

형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싱가포

르, 일본,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등은 상

대적으로 TELWG에, 그리고 한국,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ECSG/DESG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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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6-2. APEC 회원국별 ECSG/DESG 및 TELWG의 APEC 협력사업 수

(200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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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APEC 협력사업의 재원별로는 ECSG/DESG의 경우 무역투자자유화원활화 

계정(TILF Account)의 비중이 약 68.2%, APEC 지원기금(ASF)이 약 13.6%

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제안 회원국의 자체예산 협력

사업은 약 9.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TELWG의 

경우에는 사업제안 회원국의 자체예산 협력사업이 약 57.6%로 절대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SF 약 22.7%, 운영계정(Operational Account) 

약 12.1%, TILF 계정 약 6.1% 등을 차지하여 ECSG/DESG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ECSG/DESG의 경우 무역투자자유화원활화 계정

(TILF Account)을 포함한 APEC 사무국의 기금지원 비중이, 그리고 TELWG

의 경우에는 사업제안 회원국의 자체예산 비중이 각각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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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6-3. 재원별 ECSG/DESG 및 TELWG의 APEC 협력사업 수(200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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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년은 9월 기준 잠정치.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주요 주제분야별로는 ECSG/DESG의 경우 전자무역과 서류 없는 무역 관련 

협력사업이 약 61.4% 및 프라이버시 보호(및 CBPR 관련) 약 34.1%로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성의 ICT 포용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대응이 각각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TELWG의 경우

에는 사이버보안 및 이용자보호 약 24.2%, 정보경제 촉진 및 관련 정책 약 

18.2%, ICT 관련 신기술 및 혁신 약 18.2%, 포용성/격차해소 및 연결성 약 

12.1%, 재난 대응 및 그린 ICT/녹색성장 약 10.6%, 전자정부/디지털 정부 약 

9.1%, 전기통신 관련 규제 약 7.1%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CSG/DESG와 TELWG는 협력사업의 세부 주제분

야, 재원조달 구조, 주요 추진 회원국 등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연계추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ECSG/DESG와 TELWG의 협력사업 주제(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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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수행 회원국, 재원 등은 다음 두 개의 표에 각각 정리하였다.

부록 표 6-2.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사업의 

주제분야별 분류(2006~20년)

주제 분야 사업의 수 비중(%)

전자무역, 서류 없는 무역 27 61.4

  - 전자정부조달 (2) (4.5)

  - 미소/중소기업 (2) (4.5)

  - 지식재산권 (1) (2.3)

프라이버시 보호, CBPR 15 34.1

  - 미소/중소기업 (1) (2.3)

여성의 ICT 포용성 1 2.3

디지털 기술 이용 COVID-19 대응 1 2.3

합  계 44 100.0

주: 2020년은 10월 현재 잠정자료.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자료로부터 정리.

부록 표 6-3.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사업의 주제분야별 분류(2006~20년)

주제 분야 사업의 수 비중(%)

사이버보안, 이용자보호 16 24.2

정보경제 촉진, 관련 정책 12 18.2

ICT 관련 신기술, 혁신 12 18.2

포용성, 격차 해소, 온라인 연결성 8 12.1

재난 대응, 그린 ICT/녹색성장 7 10.6

전자정부/디지털 정부 6 9.1

전기통신 관련 규제 5 7.6

합  계 66 100.0

주: 2020년은 10월 현재 잠정자료.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자료로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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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4. 최근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사업

(2016~20년)

사업명 제안 회원국 재원

2016년

RTAs/FTAs 프레임워크하의 국경간 전자무역 촉진- APEC 역내 

모범관행 기반
중국 ASF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택에 의한 포용적 발전을 위한 MSMEs 역량 

제고
베트남

일반사업계정

(GPA)

2017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관련 기존 및 신규 이슈에 관한 민관대화 페루 ASF

APEC 역내 CBPR 순응 역량배양에 관한 세미나 대만 TILF 특별계정

2018년

디지털 무역의 소비자 보호 촉진: 도전과제 및 기회 한국 ASF

APEC 회원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MSMEs의 역내시장 

참여 촉진
베트남

일반사업계정

(GPA)

APEC CBPR 시스템 신뢰 촉진 이해관계자 참여, 참여자. 개발도

상경제 및 MSMEs 지원 워크숍
미국

일반사업계정

(GPA)

2019년

APEC 역내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기회와 도전과제 한국 ASF

포용적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APEC 워크숍: 디지털 스타트업 

참여를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ASF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전환 싱가포르 자체예산

2020년

COVID-19 예방과 통제 및 경제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중국 자체예산

주: 2020년은 10월 현재 잠정자료.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자료로부터 정리.

부록 표 6-5. 최근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사업(2016~20년)

사업명 제안 회원국 재원

2016년

안전한 공중 와이파이 활용 촉진에 관한 워크숍: 말레이시아의 경험 말레이시아 자체예산

안전한 공중 와이파이 활용 촉진에 관한 워크숍: 말레이시아의 경험(2차) 말레이시아 자체예산

사이버보안 민관 파트너십 및 정보공유 미국 자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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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6-5. 계속

사업명 제안 회원국 재원

2017년

사물인터넷(IoT)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진 및 홍수 모니터링 체계 러시아 ASF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ICT 접근 촉진에 관한 APEC 경제들의 

이니셔티브 서베이
오스트레일리아 자체예산

APEC 경제들에 스몰셀(small cell) 보급 워크숍 싱가포르 자체예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페루 자체예산

디지털 경제 잠재력 실현을 위한 온라인 연결성 강화 일본 자체예산

(LSG)산업 라운드테이블: 인터넷 경제에 관한 새로운 규제 멕시코 자체예산

(LSG)규제 워크숍: 멕시코 전기통신 규제 프레임워크 개관 멕시코 자체예산

사이버보안 사고 관리 인식에 관한 APEC 워크숍 말레이시아 자체예산

ICT 통계정보의 수집, 확인 및 공개에 관한 모범관행 멕시코 자체예산

소셜 네트워크의 현황, 추세, 기회 및 위협에 관한 민관대화 태국 자체예산

2018년

사물인터넷 보안 워크숍 중국 자체예산

인터넷 기반구조 보안에 관한 APEC 워크숍 파푸아뉴기니 자체예산

디지털 정부에 관한 APEC TEL 세미나: APEC 내 전자정부 사업 

계획 및 이행
파푸아뉴기니 자체예산

APEC 역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ICT 인프라의 실행을 위한 

권고안
베트남

일반사업계정

(GPA)

디지털 경제: 전략 및 측정 싱가포르 자체예산

디지털 정부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일본 자체예산

2019년

차세대 네트워크(5G) 생태계에서의 혁신과 다양성 촉진 한국 ASF

스마트 실버 혁신 사업 일본 자체예산

ICT 숙련도 프레임워크 사업(ICT Skills Framework Project) 파푸아뉴기니 자체예산

2020년

준비된 디지털 사회 구축 싱가포르 자체예산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오픈 데이터에 관한 워크숍 태국 자체예산

네트워크 가상화, 분산화된 네트워크 및 개방적 통신 아키텍처

(architecture)에 관한 보고 및 워크숍
미국 자체예산

주: 2020년은 10월 현재 잠정자료.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자료로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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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사업을 총괄하여 운

영하는 포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사업 세션 2부터 사업 지원

을 받기 시작하였다.145) 2019년 하반기 사업 세션 2에서 7개 사업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사업 세션 1에서 3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디지털혁신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2020년 10월 검색기준으로 2개 과제는 각

각 2020년 6월 말과 8월 말 각각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8개 과제는 수행 중

임). 디지털 경제의 범분야적 속성에 따라 DESG/ECSG뿐 아니라, 다양한 포

라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을 제안하였다.146) 전자상거래운영그룹, 중소기

업작업반,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표준적합성소위원회, 정보통신작업반, 

운송작업반, 식량안보에 관한 정책 파트너십, 보건작업반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회원국별로는 미국이 4건, 한국이 2건의 사업을 제안하여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만 등이 각각 1건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운영그룹/디지털경제운영그룹의 최근 사업은 개인정보와 프라

이버시 보호(CBPR 관련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관련 중소기업과 여성의 참

여 및 역량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부터 디지털혁신기금의 지원을 계

기로 더욱 다양한 APEC 포라 참여를 통하여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여성 기업

인의 디지털 스타트업 참여를 통한 권한 강화, 5G 생태계 혁신, 스마트시티의 

교통 모빌리티(mobility)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145) 남상열 외(2020), p. 30.

146) 위의 자료,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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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6. APEC 디지털혁신기금 지원사업(2019년 세션 2 및 2020년 세션 1)

사업명 제안 회원국 제안 APEC 포럼 사업 세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중국 PPSTI 2019년 세션 2

포용적 디지털 경제 촉진 APEC 워크숍: 여성의 디지털 

스타트업(startup) 참여를 통한 권한 강화
인도네시아 ECSG 2019년 세션 2

아태지역 내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도전과제와 기회 한국 ECSG 2019년 세션 2

5G 네트워크 생태계 혁신 및 다양성 촉진 한국 TELWG 2019년 세션 2

사물인터넷(IoT) 보안 모범사례 APEC 워크숍 미국 SCSC 2019년 세션 2

플랫폼(platform)부터 지불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여성 기업인의 성장 및 혁신 촉진
미국 SMEWG 2019년 세션 2

포용적 스마트시티를 위한 앱 기반 교통 모빌리티

(mobility) 기술 활용사례 발굴
미국 TPTWG 2019년 세션 2

토착 및 소수민족의 전자상거래 기회에 관한 워크숍: 

혁신, 시장확대 및 잠재력 발굴
뉴질랜드 PPFS 2020년 세션 1

아태지역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들: 도전과 기회
대만 HWG 2020년 세션 1

이해관계자들과 사이버보안 관행 교류 접근방법에 관한 

APEC 워크숍
미국 SCSC 2020년 세션 1

주: PPSTI: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SCSC-표준및적합성소위원회, SMEWG-중소기업작업반, TPTWG-운송작업반, 
PPFS-식량안보에 관한 정책 파트너십, HWG-보건작업반.

자료: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검색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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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in Asia-Pacific Reg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Yungshin Jang, Sungil Kwak, Soyoung Kwak, Eunbin Park,

Seongman Moon, and Sang-yirl Nam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compares and analyz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of major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the digital gap on 

economic performance by divid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by individual country. Also,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how the difference in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and intensity of use has an impact not only on the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of a country but also labor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mechanism of individual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PEC and its member 

economies focus their capabilities on digital inclusion policies. 

And the results propose a direction for strengthening APEC’s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in the region, and a cooperation plan for strengthening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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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operation in Korea.

Chapter 2 compare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n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digital 

competitiveness of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region, and 

examines the status of digital economy cooperation in APEC fora. 

The digital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member economies 

of APEC is examined using ICT indicator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competitiveness in 10 

major developing economies in the region, using the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etc., there was a digital gap by 

income group within APEC in terms of the quality of ICT 

infrastructure utilization and companies’ ICT utilization. But, 

fortunately, the gap appears to be shrinking in terms of ICT 

accessibility. After adopting the APEC Action Agenda for the 

Digital Economy and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for the first time in APEC’s core agenda in 2017, the number of 

digital economy-related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APEC fora 

has steadily increased.

In Chapter 3 text mining techniques a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critical areas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pursued by 

major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Malaysia and Vietnam and 

leading APEC members in the digital sector such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While certain differences exist, 

digitally leading countries tend to focus o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alent attraction, and development. In contrast, digi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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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economies focus on public sector reform and 

infrastructure creation. The results also confirm that both digitally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groups have focused on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rather 

than improving digital inclus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in each country 

rather than as a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progress on digital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ies. For this, we measure the degree of digitalization at the 

country level by ICT accessibility (e.g., the sum of 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and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and ICT use intensity (e.g., the ratio of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to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We first 

study the relation between digit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We construct two samples for 

comparison: one the total sample, which consists of 114 

economies globally, and the other the APEC sample, which consists 

of 17 out of the 21 APEC member economie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economies with 

larger ICT accessibility have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for 

both samples. We also find that ICT use intensity increases 

economic growth rates for both samples. We also study the relation 

between digit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We construct two samples for comparison: one the 

total sample, which consists of 134 economies globall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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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e APEC sample, which consists of 18 out of 21 APEC 

member economie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ICT accessibility tends to reduce Gini 

coefficients for both samples. Regarding the effects of ICT use 

intensity, the results are reversed: ICT use intensity tends to raise 

the Gini coefficient for both samples. But the estim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APEC sample. We further study if the 

effects of digitalization on income inequalities are different across 

income levels. For high-income economies, ICT accessibility and 

ICT use intensity nega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ies, while for 

low-income economies, ICT accessibility tends to improve income 

inequalities.

In Chapter 5, we study how digitalization affects labor market 

outcomes using individual workers’ survey data.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how individual workers’ digitalization affects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and wages. For this, we produce the 

survey data of individual workers in Korea and Vietnam. We select 

Korea, which belongs to the high-income group in the APEC 

economies and Vietnam, which belongs to the low-income group. 

We measure the level of individual workers’ digitalization 

classifying individual workers’ ICT accessibility, ICT use intensity, 

and interaction between ICT use intensity and human capital.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workers who use ICT more 

intensively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nd to receive higher 

wages for both Korea and Vietnam samples. However, the 

statistical relationships are weak in the Vietnam sam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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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results between Korea and Vietnam samples may be 

because there are more ICT skill-related jobs in Korea than in 

Vietnam. Here, workers’ ICT use intensity is measured by the ratio 

of working hours spent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 or mobile 

phone) to total working hours. We also measure ICT use intensity 

qualitatively by constructing an index based on information about 

workers’ various ICT-related activities such as obtaining data and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looking for and applying for a job via 

the internet, internet banking experience, etc. We find that 

workers with higher ICT use quality index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nd have higher wages for the Vietnam samp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variables that measure ICT use intensity 

qualitatively capture better the labor market impacts rather than 

quantitative approaches. Regarding the effects of ICT accessibility, 

we find that the results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samples. For 

the Korean sample, ICT accessibility does not much affect labor 

market outcomes, while ICT accessibility improves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for the Vietnam sample.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ICT accessibility between Korea and 

Vietnam: Almost all workers in the Korea sample can access 

ICT-related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e analyzed results above indicate that APEC and its member 

economies should focus their policy capabilities on digital 

inclusio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national and individual 

digital divide which can appear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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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presents three criteria to be considered when APEC sets 

the direction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in the region. First, 

considering convergence is a prevalent feature of the digital 

economy, the 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 should be 

emphasized in digital inclusion cooperation across various subjects 

and areas. Second, in consideration of APEC’s economic status as 

the world's most extensive regional cooperation body, cooperation 

among the APEC economies should be emphasized so that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economies in various economic 

development stages 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inclusion can be 

synchronized and balanced. Third, considering APEC has 

consistently emphasized public-private cooperation, unlike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councils, the triangular 

cooperation channel between government, private enterprises, 

and experts within APEC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on digital 

inclusion.

Under these three principles, in strengthening the APEC’s 

function as a platform for digital inclusion, we present five 

cooperation initiatives for Korea, as a leading economy in the 

digital sector, to establish itself early on in the agenda for digital 

inclusion within APEC and become a rule-setter in the area. First, 

we propose that APEC build a collaborative culture among APEC 

fora by improving project evalu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issues have cross-cutting and convergence features, this 

improvement could induce APEC to address more digit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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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endorse more joint projects on digital inclusion. Second, 

Korea could propose a project on discovering effective digital 

inclusion policies within APEC economies and sharing their 

success stories. For example, based on its experiences with the 

Digital New Deal policy, Korea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proposing research projects on holding workshops or publishing 

books about best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digital inclusion. 

Third, Korea can position itself as an early mover in digital 

inclusion agenda in the healthcare sector by proposing or 

cooperating with other APEC economies on digital healthcare 

projec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healthcare in the 

post-pandemic world. For example, building and improving on the 

“K-Quarantine” online platform in cooperation with other 

economies interested in the platform could be a promising 

approach. It would be possible for Korea to beneficially share its 

strong experience and rich data in combating COVID-19 with 

other APEC members through the online platform. Fourth, we also 

suggest that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devising and 

improving digitalization measurement indexes and indicators, 

taking into account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in the APEC region. These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research on digital inclusion within the APEC 

regions by providing essential data to study digital inclusion, such 

as measuring the impacts of digitalization or digital divide on 

economic growth or inequality. Fifth, we propose establishing an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 for the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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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to collect and manage data showing the status of 

digitization of APEC member economies in the long term. To make 

it possible, as an ICT leader,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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